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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도서관에서 영유아가 어떤 경험을 하는지 구체적

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경험이 갖는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

였다.

   첫째, 어린이도서관에서 영아는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둘째, 어린이도서관에서 유아는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본 연구는 어린이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영유아의 실제적인 경험을 이해

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위치한 푸른 도서관을 중심으로 2009년 12월 16일

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연구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관찰하는 문화기술

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관찰은 푸른 도서관을 방문하는 영유아와 동반가족

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어린이사서 2명과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8명도 

함께 관찰하였다. 어린이도서관에서는 영유아와 동반가족의 이동과정을 함

께 따라다니며 추적 관찰하였고, 이야기 방에서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관

찰을 병행하였으며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동반부모, 어린이사서, 프로그램 

자원봉사자와의 면담도 진행하였다. 관찰기간 동안 수집된 자료들(참여관찰 

일지, 면담기록, 여러 가지 관련문서 등)을 분류하고 조직하여 범주화한 결

과 영유아는 각각 자신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도서관에서의 실제 

경험을 주도해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푸른 도서관을 방문하는 영아들은 어린이도서관에서 새로운 공간을 

탐색하고 낯선 또래에게 관심을 보이며 책을 매개로 책 읽어주는 이와 친밀

한 상호작용을 경험하였다. 또한 자신의 발달특성에 적절한 방식으로 책과 

소통하였으며 직 ․ 간접적인 방식으로 도서관의 다양한 공공규칙을 접하였

다.  

  영아들은 자신의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공간과 시

설, 책을 탐색하였으며 이는 낯선 또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영아들은 

아기열람실의 책상과 서가, 벽면의 게시물 등에 대한 탐색에서 시작하여 어

린이열람실, 로비 등 넓은 공간으로까지 탐색영역을 확장하였으며 이와 함

께 낯선 또래에 대해 관심을 표현하고 관심을 끌려는 행동을 하였다. 영아

가 공간을 탐색하고 또래에게 관심의 표현하는 방식은 영아의 월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영아들은 아기열람실에서 책을 읽는 동안 책읽어주는 이(동반 부모)의 품

에 안겨 여러 형태의 애정이 담긴 신체적 접촉을 하였으며 책을 매개로 생

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애착을 강화하고 친밀한 상호작용을 경

험하였다. 또한 자신의 월령에 적절한 방식으로 책을 탐색하고 소통함으로

써 책의 의미를 이해해갔다 

  영아들은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보고 난 책을 제자리에 꽂기, 컴퓨

터 검색대를 탐색하며 검색행동 모방하기, 책을 빌리기 위한 선택과정과 대

출과정에 참여하기, 큰 소리로 떠들거나 뛰어다니지 않기 등과 같은 다양한 

공공의 규칙을 경험하였다. 특히 이러한 규칙들을 접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

로 떠들거나 뛰어다니지 않기 등과 관련된 규칙에 적응하는 데는 많은 어려

움을 겪었다. 

  둘째, 푸른 도서관을 방문하는 유아들은 어린이도서관에서 책을 고르고 

읽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선택과 조율, 다양한 방식의 읽기를 



경험하였다. 또한 부모와 함께 하는 경험뿐 아니라 부모로부터 떨어져 혼자 

책을 고르거나 읽는 등 자신만의 독립적인 시간을 갖기도 하였는데 이는 부

모와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과 함께 반복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도

서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는 자원봉사자인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낯선 또래 친구들과 놀이함으로써 공동체감을 경험하였다.   

  유아들은 어린이도서관에서 자신이 읽을 책을 고르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책을 고르고 선택하기 위한 의견의 조율과 의사결정하기를 경

험하였다. 책 고르기는 부모와 함께 서가를 탐색하며 고르기, 형제나 자매, 

또래 친구와 함께 고르기, 부모와 유아가 각각 주도하여 고르기 등 여러 방

식으로 병행되었다. 부모는 유아가 책을 고르는 과정에 많은 개입을 하였으

며 이는 그림책에 대한 부모의 관심으로 이어졌다.  

  유아들은 책읽기 과정에서 혼자 읽기와 함께 읽기를 병행하며 다양한 방

식의 읽기 경험을 하였으며, 함께 읽기의 경우 그 대상에 따라 상호작용의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유아들은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질적 · 

양적으로 풍부한 책을 통해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

를 확장할 뿐 아니라 책읽기 과정을 통해 글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유아들은 도서관에서 동반 부모와 함께 책을 고르거나 읽는 등 경험을 공

유하기도 하고 부모와 떨어져 혼자서 서가를 탐색하거나 책을 보는 등 자신

만의 독립적인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유아와 부모간의 정서

적 유대감 속에서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났으며 부모 역시 혼자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해 주었다. 그러나 함께 하고 싶은 유아와 혼자 있

고 싶은 부모간의 욕구의 불일치로 인한 대립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유아들은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이야기 프로그램을 통해 낯선 또래 친구들

과 함께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노래를 부르거나 게임과 신체활

동을 하는 등의 놀이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감을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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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도서관은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환경 등 모든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다. 오랜 세월 인류의 지적 유산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수집 ․ 

정리되고 보존되어 왔으며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그 기능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최근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어린 시기 

책읽기의 중요성과 함께 정보화 사회를 맞아 책을 매개로 다양한 지식과 정

보를 접하고 활용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현대사회

의 미디어 발달로 인해 어린이들은 오랜 시간 텔레비전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한부모 가족,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성장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Connor, 1990). 어린이도서관은 이들 어린

이를 도서관으로 끌어들여 책과 친숙해지고 바람직한 독서습관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로 이어지도록 돕고자 하

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어린이도서관이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민주주의 철학의 보편적인 

이념에 근거하여 공공도서관을 ‘지식공유사상’이 담긴 공간(이용훈, 2004)으

로 이해하는 관점과도 그 맥락을 같이한다. 즉 어린이도서관은 모든 어린이

에게 개방되어 그들이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다. 또한 

개개인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교육기회에 있어 많은 차이를 가져오는 교

육의 불평등성을 해소하고 어린이의 미래 삶을 결정짓는 교육의 평등성을 

획득할 수 있는 공간이다(오세은, 2009). 

  국제도서관협회연맹인 IFLA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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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s and Institutions)의 어린이도서관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Children's Libraries Services, 2003) 서두에는 ‘모든 아

동은 나이, 인종, 성, 종교, 국적, 문화적 배경, 언어, 사회적 지위, 혹은 개

인적 기술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그들의 잠재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권리, 

평등한 조건에서 쉽고 자유롭게 정보 및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1989)을 명시함으로써 어린이도서관이 

아동의 평등한 권리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어린이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독서경험은 독서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유아가 이후의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가는 것과

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많은 연구들은 밝히고 있다(Herb & Herb, 

2001; Hofmann, 2009; Howell, 2007; Jordan, Snow, & Porche, 2000; 

Martinez, 2005; Walter, Armbruster, & Welsing, 2002). 예를 들어 어린

이도서관은 영아에게 문해 환경을 접하는 첫 단계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

며(Walter, Armbruster, & Welsing, 2002), 유아에게는 형식적인 학교교육

을 준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Herb & Herb, 2001). 

  유아기의 책읽기 경험은 학령기의 책읽기보다 이후 청소년기의 보다 성공

적인 학업성취에 도움이 되며(Jordan, Snow, & Porche, 2000), 특히 가정

과 연계한 어린이도서관서비스는 어린이의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Howell, 2007; Martinez, 2005) 책을 매개로 한 도서관과 교육기관, 그리

고 가정과의 유기적 협력과 연계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호리카와 테루요(2007)는 어린이는 다양한 정신적, 정서적 체험을 쌓음으

로써 감성과 상상력을 연마하고 이것은 어려움에 맞서 살아갈 힘을 키우는 

것으로 이어지며 이때 책의 세계를 알고, 독서의 기쁨을 알고, 독서 습관을 

몸에 익혀 독자로 성장하도록 어린이와 책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

로 어린이서비스라고 함으로써 책을 매개로 한 어린이도서관에서의 정서적 

경험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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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어린이도서관에서 영유아가 갖는 경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IFLA는 2003년에 어린이도서관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Children's Libraries Services)을, 이어서 2008년에는 ‘영아도서관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to Babies and 

Toddlers)’을 발간하였다(김종성, 2008). 이는 전 세계의 여러 나라에 있는 

공공도서관들이 수준 높은 어린이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

이다. 특히 ‘영아도서관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3세 미만의 영아까지를 

어린이도서관의 이용자 범위로 확대함으로써 이전에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

였던 영아를 위한 서비스의 사명과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어린이도서관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가족이 함

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다. 영

유아는 발달특성상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부모의 동반을 필요로 한

다. 이정미(2004)는 어린이도서관을 ‘단순히 어린이에게 책을 제공하고 읽

게 하는 장소만이 아니라 가정의 연장선상에 존재하는 공공 문화시설로 그 

입지를 굳히고 있다’고 함으로써 가족이 함께 머물며 책을 매개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어린이도서관에서 영유아가 부모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자연스

럽게 부모와 함께 책을 고르고 읽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책읽기 과

정에 나타날 수 있는 영유아와 부모의 상호작용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한

다. 많은 연구들이 영유아의 책읽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와의 상호작

용이 영유아의 언어,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

을 주장하였다(김경진, 2003; 김금주, 2000; 이경렬, 2005; 이영자, 이종숙, 

1996; 채유진, 1999; 최예린, 2010; Karrass & Braungart-Rieker, 2005; 

Raines, Miller, & Curry-Rood, 2002). 

  책읽기 과정에서 어머니는 영유아에게 책을 매개로 적절하게 질문하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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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는 등 다양한 상호작용을 유지해감으로써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간다. 

이는 영유아의 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뿐 아니라 부모-자녀간의 바람직

한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의 책읽기는 가정에

서의 그것의 연장임과 동시에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이들 경험

을 발전시키기고 심화시킬 수 있는 장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판) ‘새로마지 플랜 

2010’에서는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의 도서관, 

학교, 박물관 등을 부모와 자녀, 이웃 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일상적 가족친

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밝히

고 있다(http://www.mw.go.kr/front/sch/search.jsp). 

  이는 지역주민의 교육 ․ 문화공간으로서 공공도서관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움직임과도 그 맥락을 같이한다.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2006년 564개

관, 2007년 607개관에 이어 2008년 12월 현재 총 644개관으로 꾸준히 증

가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900개의 공공도서관을 확보함으로써(한국도서관

협회, 2009b) 지역주민이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표

로 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어린이도서관 역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바람

직한 어린이도서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

하다.  

  Connor(1990)는 어린이도서관서비스는 어린이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달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 활동을 계획하고 적절한 자료를 선택할 수 있어

야 한다고 하였다. 어린이도서관은 13세미만, 즉 영아부터 초등학생까지를 

주 이용자로 하는데(한국도서관협회, 2010) 이들은 연령에 따라 발달상의 

차이가 큰 시기이다. 특히 영유아기는 이러한 차이가 매우 뚜렷한 시기로 

초등학생인 아동기와 구별되는 것은 물론이고 영유아간의 발달 차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5 -

  또한 어린이도서관의 이용자는 어린이 뿐 아니라 이들의 동반부모, 어린

이와 관련된 교육 및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다양한 성인들까지 확대된다

는 점에서(Sullivan, 2007) 이용자의 범위와 요구는 더욱 폭넓고 다양해진

다. 이처럼 어린이의 단계별 특성 뿐 아니라 동반부모와 교사 등의 필요와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시설 및 자료,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

을 감안한다면 어린이도서관은 매우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가 이루어

져야 하는 공간임을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어린이도서관과 관련된 국내연구는 주로 건축학과 문헌정보학 분야

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간 및 시설과 이용자의 이용행태에 대한 연구(강

건해, 2006; 박수미, 2005; 박인규, 2007; 이정미, 2004), 자료의 분류체계

에 관한 연구(문지현, 2008; 정연경, 2008), 어린이사서의 전문성 및 계속

교육에 관한 연구(이숙현, 2007; 이연옥, 2005; 정덕례, 1999; 정혜미, 

2007),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송보경, 2005; 송은경, 2007; 이인영, 2004; 

정혜경, 김현희, 2005)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연구는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어린이도서관의 주요 

구성요소를 서로 관련지어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미약할 뿐더러 주 이용자인 영유아가 어떻게, 왜, 이들 서

비스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요구와 도서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효

과 등과 관련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어린이도서관 이용자의 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가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배경과 관련하여 Walter(2003)는 어린이사서가 이들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도서관에서의 일상이 너무 분주하고, 학문분야에서의 

연구가 진행되기에는 영유아 이용자가 여전히 성인 이용자에 비해 덜 주목

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연구의 정통성에 있어서도 그 입지를 확보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어린이도서관이 영유아 이용자를 위하여 바람직한 환경을 마련하려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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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학적 차원에서의 공간 및 시설의 구성과 문헌정보학 차원에서의 행정적 ·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이들에 기초가 되는 것은 영유아기의 발달

특성과 요구에 대한 이해라는 점에서 볼 때 관련 분야 간의 유기적인 협력

과 연계를 통한 다학문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기존의 어린이도서

관을 중심으로 이용자인 영유아가 그들 부모와 실제로 어떤 경험을 하고 있

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실증적이고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도서관을 중심으로 영유아의 실제적인 경험

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함으로써 이들 경험이 갖는 의미

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지역사회 교육 · 문화공간으로서 영유아를 위하

여 바람직한 어린이도서관 환경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태학적 관점에서 사회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어린이도서관을 중심으로 영유아의 실제적인 경험이 어떻게 이

루어지는지를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탐구함으로써 이들 경험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어린이도서관에서 영아는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둘째, 어린이도서관에서 유아는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3.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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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린이도서관 (children's library)

  어린이도서관이란 어린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도서관을 말한

다. 문헌정보학용어사전(한국도서관협회, 2010)에 어린이도서관은 주로 13

세미만의 이용자 즉 영아부터 초등학생까지를 주 이용자로 하여 어린이를 

위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며 어린이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명

시하고 있다. 한편 미국도서관협회(ALA; American Library Association)는 

어린이도서관을 중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의 분관에서 어린이서비스와 어

린이도서를 위해 운영하는 열람실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내

의 어린이를 위한 전용공간인 어린이열람실을 어린이도서관으로 개념정의하

고 이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어린이도서관서비스(Children's Library Service)

  어린이도서관서비스란 어린이도서관에서 어린이와 그의 가족, 어린이서비

스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료 및 정보와 함께 다양한 독서기회와 프로

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도록 돕기 위한 

유 ․ 무형의 총체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이용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효과적

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한국도서관협회, 2009a) 어린이도서관서비스는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실 및 어린이도서관에서 어린이와 부모, 가족, 어린이서

비스 관련자를 대상으로 자료 이용의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독

서의 기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정혜미, 2007). 서비스는 크게 도

서대출, 참고서비스, 이용자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포함하는 기본서비스 

와 스토리텔링, 공연 및 전시회와 강연회 개최, 독서클럽 구성, 서평과 선정

도서 등을 포함하는 확장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Rollock,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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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린이사서(Children's Librarian)

  어린이사서란 어린이를 봉사대상으로 하여 도서관이나 자료실에서 근무하

는 사서로 자료 수집은 물론 독서지도, 관련 프로그램 운영, 참고봉사 등 총

체적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를 말한다. 

  어린이사서는 문헌정보학용어사전(사공철 외, 1996)에서 아동사서로 정의

하고 있는데 아동사서란 아동열람실이나 아동도서관의 관리, 운영 및 아동

에 대한 봉사와 독서지도를 위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서를 의미한다. 

미국도서관협회(ALA)의 문헌정보학용어집(1983)에는 “어린이를 위한 봉사

와 장서를 제공하고 개발하는데 책임이 있는 사서”라고 정의하고 있다. 

4. 연구 동기

  도서관에 대한 나의 관심과 연구의 출발은 책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

다. 어린 시절 처음 접했던 동화책은 지금의 그림책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열악했지만 책을 읽으며 느꼈던 흥분과 감동은 늘 나를 사로잡았으

며 나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었다. 

  이처럼 유년기의 즐거웠던 독서경험은 독서습관으로 이어져 다양한 장르

의 책들을 접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책속에는 즐거움과 기쁨만이 

아니라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세상의 무수한 정보와 다양한 삶의 모습

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나에게 책은 미처 경험하지 못한 세상과 소

통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며 삶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고 통찰할 수 

있도록 돕는 삶의 동반자이자 안내자이다.  

  책에 대한 관심과 독서 욕구가 성인기까지로 이어지면서 즐겨 찾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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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이었다. 사실 나와 같

은 시기를 거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창시절의 경험에 비추어 도서관이란 

시험공부로 인한 압박감과 답답함으로 더 이상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공간

으로 기억할 것이다. 나의 중 ∙ 고교 시절 도서관은 시험에 대비하여 반강제

적으로 틀어박혀 영어단어를 외우고, 수학문제를 풀어야 하는 수험공간이었

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을 접하면서 도서관에 대한 이

전의 나의 편견들은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처음 도서관을 이용할 

때는 주로 책을 빌리기 위해서였지만 이용횟수가 늘어가면서 도서관의 편안

하고 쾌적한 분위기에 익숙해지자 점차 머무는 공간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

다. 서가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 뒤적이거나 독서가 

주는 즐거움에 푹 빠져 있다 보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

하며 함께 앉아 있는 이름도 모르고 낯설기만 한 사람들과 공동체감을 느끼

며 책을 주제로 함께 토론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친근하게 여겨지기도 하

였다.   

  평소 그림책과 아동도서에 관심이 많던 나는 도서관에 갈 때면 늘 이들 

서가에 들러 책을 고르고 읽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어린

이도서관의 풍경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흥분한 표정으로 발소리도 당당하게 달려 들어오는 아이들, 소곤거리는 

말소리와 부산한 움직임으로 산만한 듯한 분위기, 여기저기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느라 들려오는 부모들의 속닥거림, 책읽기에 푹 빠져 키득키득 

웃어대는 아이들, 바닥에 누워 뒹굴거나 엎드려서 책을 보는 아이들…….

  주말의 어린이도서관은 또 다른 세계였다. 온 가족이 함께 자리를 잡고 

빙 둘러 앉아 책을 읽거나 숙제를 하는가 하면, 아빠와 아이가 짝을 지어 

영화관으로 향하는 동안 엄마는 혼자 남아 독서에 몰입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또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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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가족이 재미있는 옛이야기를 들으며 서로 눈을 마주쳐 웃기도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시간을 보며 그들만의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어린 시절 어린이도서관이라는 문화를 전혀 접해보지 못하고 도서관이란 

늘 조용하고 엄숙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깊이 뿌리박혀 있는 나에게 자유

롭고 어수선한 분위기와 가족이 함께 머물며 행복한 경험을 공유하는 모습

은 매우 낯설고 생소하였다. 비록 유아교육학을 전공하고 영유아의 발달특

성을 빈번히 접하며 이해하고 있는 나였지만 도서관이란 공간에 대한 고정

관념을 버리고 이용자인 영유아의 특성과 새로운 도서관 환경을 연결하여 

그려보는 데에는 적잖은 경험의 시간들이 필요하였다.      

  어린이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영유아를 바라보는 일은 유치원을 비롯한 

제도권 교육에 익숙하고 그 안에서의 일상이 주된 관심이던 나에게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영유아를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가족과 

분리된 경험이 주를 이루는 교육기관과는 달리 온 가족이 함께 하는 도서관

에서 영유아와 그들 가족의 일상을 바라보는 일은 가족 간의 친밀감을 높이

고 건강한 가족문화형성에 기여하는 도서관의 새로운 역할의 가능성을 바라

보는 전환점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포

괄적이고 함묵적인 사회교육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한편 박사과정 중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방법’, ‘유아교육 연구동향’ 등의 

교과목을 접하면서 이전의 익숙했던 연구방법과는 달리 연구대상이 머무는 

공간에 함께 머물며 이들의 경험과 행동 내면에 담긴 의미를 맥락 속에서 

깊이 있게 이해하는 참여관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평소 인간 행동의 다

양성과 이를 이끌어내는 맥락, 그리고 행위에 담긴 의미와 해석에 깊은 관

심을 갖고 있던 나에게 실제 현장에의 참여를 통해 직접 보고 이해하고 해

석하는 관점에서의 접근은 매우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연구방법으로 이해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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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어린이도서관을 중심으로 영유아와 가족의 모습을 

막연하게 지켜보던 것에서 참여관찰을 통해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를 수

집하고 이를 해석하기 위한 연구 계기로 이어졌으며 가족이 함께 하는 문화

공간이자 육아와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이들 공간을 중심으로 영유아와 가족들은 과연 어떤 경험을 

하며, 그 경험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를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 동기가 되

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It takes a whole village to 

raise a child).’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다. 이는 한 아이가 건강하게 자

라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의 부모, 학교의 선생님 뿐 아니라 온 마을, 

즉 지역사회가 모두 하나가 되어 힙을 합쳐야 함을 함축하는 말이다. 

  나의 작은 흥미에서 시작된 이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의 어린이도서관이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갖는 의미와 역할을 새롭게 이해하고 이들을 위하

여 바람직한 도서관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유용한 기초자료가 되기를 희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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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영유아가 어린이도서관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

펴봄으로써 이들 경험이 갖는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에 본 장에서는 어린이도서관의 개념 및 기능, 어린이도서관의 구성요소와 

프로그램, 영유아의 발달 특성 및 도서관이용, 그리고 영유아의 그림책 읽기

와 관련된 문헌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어린이도서관의 개념 및 기능

  

 1) 어린이도서관의 개념 

  

  어린이도서관(children's library)이란 공공도서관의 여러 유형 중 하나로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도서

관법 제2조)이며 여기서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이용자, 즉 영아부터 초등학

생까지를 주 이용자로 한다(한국도서관협회, 2010). 

  한편 미국도서관협회(ALA; American Library Association)는 어린이도

서관을 중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의 분관에서 어린이서비스와 어린이도서

를 위해 운영하는 열람실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린이도서관과 어린이열람실은 종종 혼용되

어 사용된다. 이명옥(2007)은 어린이도서관이란 좁은 의미로는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전용도서관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어린이를 대

상으로 서비스하는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실(또는 어린이코너), 초등학교도서

관, 어린이문고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함을 지적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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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포괄적인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는 배경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어

린이도서관이 공공도서관내의 어린이실과 어린이이용자만을 위해 설립된 어

린이전용도서관의 이원화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현재 총 644개의 공공도서관 중에 일반 공공도

서관 601개관, 어린이전용도서관 43개관(한국도서관협회, 2009b)이 어린이

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전체 열람석의 20%이상

은 어린이 열람석으로 해야 한다(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도서관 종류별 시

설 및 자료의 기준’)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법정 규정은 일반도서관에서 어

린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있는 한편 자생적으로 설

립된 사직어린이도서관(1979년 설립), 광주시립어린이도서관(1980년 설립), 

인표어린이도서관(1990년 설립)과 같은 작은 도서관이 뜨거운 이슈가 되면

서(박영숙, 2008) 어린이전용도서관의 설립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  

  박영숙(2008)은 우리나라에 어린이전용도서관이 설립되고 있는 것과 관

련하여 외국에는 어린이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특화해서 독립된 건물을 갖

고 서비스하는 도서관은 거의 없음을 지적하였다. 독일의 국제아동도서관

(International Youth Library)이나 일본의 국제어린이도서관, 미국의 코츤

어린이도서관(Cotsen Children' Library), 미국 의회도서관의 어린이문헌센

터(Children's Literature Center) 등의 이름 있는 도서관은 다른 도서관들

의 어린이서비스를 위해 서비스하는 ‘메타 도서관’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명옥(2007)의 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전

용도서관을 지칭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세계적 흐름에 비추

어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실 및 초등학교도서관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서비스

를 제공하는 곳으로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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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린이도서관의 기능

 

  도서관은 역사적으로 자료의 보존기능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시대의 

흐름과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점차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정동열(2007)

은 도서관의 기능을 크게 보존적 기능, 문화적 기능, 교육적 기능, 여가적 

기능, 정보제공적 기능, 연구적 기능의 여섯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으며 이진

영(2001)은 정보센터의 기능, 교육센터의 기능, 문화센터의 기능, 레크레이

션 센터의 기능을 일차적 기능으로 보고 그 외의 레져 ․ 스포츠 센터, 고용

센터의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보았다. 

  한편 도서관편람(한국도서관협회, 2009a)에는 도서관 기능을 크게 기본기

능과 사회문화적 기능으로 구분하였으며 기본기능에는 자료수집 기능, 자료

조직 기능, 자료봉사 및 제공 기능, 자료보존 기능 등이 포함되고 사회문화

적 기능에는 교육적 기능, 연구적 기능, 문화적 기능, 상징적 기능 등이 포

함된다. 

  이처럼 도서관의 기능이 자료를 보존하고 제공하는 기존의 정보적 기능에

서 교육적 ․ 문화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으로 확장되면서 어린이도서관의 기

능 역시 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임형연, 2004). 도서관은 

원래 서비스 기관이기 때문에(이종권, 2005) 어린이도서관의 기능을 이해하

기 위해서는 어린이도서관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한다. 

  어린이도서관서비스는 그 역할과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김

효정, 1992; 박옥화, 1997; 정혜미, 2007; Reitz, 2004 ; Rollock, 1988; 

Walter, 2001). 정혜미(2007)는 어린이도서관서비스는 공공도서관의 어린

이실 및 어린이도서관에서 어린이와 부모, 가족, 어린이서비스 관련자를 대

상으로 자료 이용의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독서의 기회와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Reitz(2004)는 12~13세 이하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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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사항에 대해 모든 어린이들의 권리를 촉진시켜야 한다.

   - 정보

   - 읽고 쓰는 기술적인 능력, 시각적 해독력, 디지털 미디어 해독력,

   - 문화의 개발

   - 독자로서의 개발

   - 평생교육

   - 여가시간을 이용한 창의적 프로그램.

2. 어린이들이 모든 자원과 미디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 한다.

3. 어린이, 부모 및 보호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4. 가족들이 지역사회 속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5. 어린이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의 자유와 안전을 옹호해야 한다.

들을 위한 장서 개발, 이야기 들려주기, 학교과제지원, 여름방학 독서프로그

램 등으로 설명하였다. 

  Rollock(1988)은 어린이서비스의 영역을 기본 서비스 영역과 확장 서비

스 영역으로 구분하여, 기본 서비스 영역에는 도서대출, 참고서비스,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포함하고, 확장서비스 영역에는 스토리텔링, 공연 

및 전시회와 강연회 개최, 독서클럽 구성, 서평과 선정도서 등을 포함하였

다. 

  따라서 어린이도서관서비스는 도서의 제공과 자료의 열람 뿐 아니라 책과 

관련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과 이야기 프로그램 등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

장되며 그 대상 역시 어린이 뿐 아니라 어린이와 관련된 성인까지를 대상으

로 하여 폭넓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한편 IFLA(2003)의 어린이도서관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Children's Libraries Services)에 어린이도서관의 목표가 표 1과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어린이서비스의 핵심적인 기능을 포함한다.

 <표 1 > IFLA의 어린이도서관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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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린이들이 자신 있고 유능한 사람이 되도록 격려한다.

7. 평화로운 세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출처:http://www.ifla.org/en/publications/guidelines-for-childrens-library-services

 

  지금까지 어린이도서관서비스의 개념 및 IFLA에서 제시한 어린이도서관

의 목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와 관련된 지역사회 기

관의 하나로서(호리카와 테루요, 2007) 어린이 이용자, 그리고 어린이와 관

련된 부모, 교사,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열람할 수 있도

록 할 뿐 아니라 독서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보센

터, 문화센터로서 궁극적으로는 어린이가 세상의 유능한 구성원으로서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비형식적 교육기관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2. 어린이도서관의 주요 구성요소와 프로그램

  

  도서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거나 접근 가능하게 하

는 자료와 이를 정리, 보존,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장소 및 시설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

다(한국도서관협회, 2009a). 

  정동열(2007)은 도서관의 구성요소를 크게 물질 자원, 인적 자원으로 나

누었으며 물질 자원에는 도서관의 소장 자료와 건물 및 시설이 포함되고 인

적 자원에는 사서와 기타 인력이 포함된다. 한편 도서관편람(한국도서관협

회, 2009a)에서는 도서관의 구성요소를 자료, 시설, 도서관 직원인 사서, 이

용자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도서관의 구성요소를 크게 자료와 시설을 포함하는 

물리적 요소와 어린이사서와 이용자를 포함하는 인적 요소로 나누어 구체적

으로 알아보고 도서관의 사회 ․ 문화적 기능이 강조되면서 활성화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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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어린이도서관의 주요 구성요소   

  

  (1) 물리적 구성요소

   가. 자료   

  자료는 도서관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도서관의 사명, 목적, 목표에 

적합한 자료를 정해진 법적 기준 혹은 도서관의 규정, 도서관 정책에 따라 

선정하고 수집하고 정리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한국도서관협회, 

2009a). 

  어린이도서관의 자료는 인쇄자료(책, 잡지, 풍자만화, 안내책자), 미디어

(CD, DVD, 카세트), 장난감, 게임자료,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관련기기를 

포함하며 선택기준은 양질의 자료, 나이에 맞는 자료, 현재 유통되는 정확한 

자료, 다양한 가치와 의견을 반영하는 자료, 지역사회문화를 반영하는 자료, 

전 세계 지역사회를 소개하는 자료이어야 한다(IFLA, 2003).

  이 중 장서는 도서관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료이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자료로 제한된 예산과 공간과 직원을 가지고, 도서관 이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삶을 풍요롭게 하고, 즐거움을 선사하며, 문화를 변

화시키고, 영감을 불어넣고, 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Sullivan, 

2007). 특히 어린이는 아직 적절한 판단능력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

린이를 위한 장서를 구축할 때는 어른을 위한 장서를 구축하는 것보다 더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장지숙, 2009).  

  어린이도서관 장서의 질은 도서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달라

지며(이수현, 2002), 어린이 도서자료의 선택 기준 및 원리는 내용면(객관

성 ․ 정확성 ․ 최신성 ․ 독창성 ․ 건전성 ․ 심미성), 표현면(문자 ․ 문체 ․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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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구성면(서면 ․ 목차 ․ 색인), 형태면(장정 ․ 제본 ․ 활자와 인쇄 ․ 크기 ․ 

용지), 서지적면(저자 ․ 출판사 ․ 추천여부)등이 적용된다(김효정, 1983).   

  어린이 장서의 유형은 정기 간행물, 비도서, 단행본과 같은 물리적 매체 

외에도 내용에 따라 그림책, 만화책, 어린이문학책, 지식 정보책 등으로 구

분할 수 있으며 이들 자료는 어린이의 흥미와 관심을 끌기 위하여 형태적 

측면(삽화와 편집)에서 독특한 특성을 지닐 뿐 아니라 책의 판형(사각형, 동

물모양, 원형 등)과 크기(작은 크기의 보드 북, 큰 크기의 책 등)도 다양한 

양상을 띤다. 또한 어린이 자료에는 어린이의 상상력과 독서흥미 유발, 오감

의 발달을 돕기 위한 장난감 책(팝업 북, 날개 책, 퍼즐 책, 보드 북, 헝겊 

책, 만들기 책 등) 등도 포함된다(정연경, 2008).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장서 배치의 경우, 이들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전

시방법이 요구된다. 영유아는 도서관에서 책 목록을 보거나 도서검색이 어

려우므로 영유아의 흥미 및 독서 의욕을 유도할 수 있도록(조희숙, 황미정, 

2005) 그림책은 겉표지가 전면으로 오도록 전시하며, 면적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서가에 부분적으로 책의 전면전시가 분산 배치되도록 한다

(이정미, 2004). 

  서가는 영유아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높이로 하며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

록 높이가 낮은 서가, 바퀴달린 서가, 원형 서가 등 서가의 형태나 코너식 

배열, 배나 자동차 모형 배열 등 서가의 배열을 다양하게 한다(신경숙, 

2000; Patricia, 2001; Reutzel & Gali, 1998). 

  부모는 도서관 이용과정에서 자녀가 책을 선택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개

입을 하는데 부모의 도서선택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대상은 권장도서

이다(김진숙, 2007). 대부분의 부모는 어린이 장서의 배가와 관련하여 도서

를 학년 ∙ 연령대별 필독서, 권장도서의 형태로 구분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의 독서지도를 위해 부모가 자녀의 학년 및 연령대에 

맞는 책을 선택하기 위한 의도를 반영한다(정연경,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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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설   

  도서관 시설이라 하면 크게 도서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간

으로 이는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열람공간, 휴식공간을 포함한 모든 공

간, 도서관 직원의 업무를 위해 필요한 공간, 도서관 자료를 소장시킬 수 있

는 공간을 의미한다(한국도서관협회, 2009a). 특히 어린이도서관은 이용자

인 어린이의 연령단계별 특성을 반영하여 공간을 구성하여야 하며(곽철환, 

이정미, 2005; 최진희, 2005) 나이에 상관없이 자유롭고 열린 공간, 환영받

는 공간, 매력적이고 도전받을 수 있으며 전혀 위험하지 않는 안전한 공간

이어야 한다(IFLA, 2003). 

  Sandlian(1993)은 어린이가 원하는 도서관 환경과 관련하여 미국 덴버

(Denver) 공공도서관의 어린이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들의 의견을 직

접 조사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원하는 도서관 환경은 학교와 같은 분

위기의 도서관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베개를 안고 책을 읽거나 안락의자, 곰 

모양의 의자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끄러운 것은 싫어했지만 

너무 조용한 것 또한 바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적당한 소음과 함께 편안

하면서도 자신들의 사생활이 보호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도서관은 크게 열람 공간, 서가 공간, 특별활동 공간, 중간 공간(홀, 

로비), 검색 공간, 소지품 보관 및 신발장 공간, 사무 공간, 기타 공간(공중

을 위한 공간 등)등으로 나눌 수 있다(박수미, 2005). 이중 개가열람공간은 

책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이정미, 

2004). 특히 영유아를 위한 공간을 구성할 때는 발달특성에 따라 걷고, 기

어오르고, 바닥에서 기는 등 다양한 움직임의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껴

안고 조용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Weinstein & 

David, 1987). 

  책상과 의자, 선반 등의 가구는 공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함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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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연스럽게 영역을 분리하는 기능을 한다. 열람공간은 연령단계별 행동

특성을 파악하여 카펫이나 장판지, 플로링 마감 등을 통해 신발을 벗고 들

어갈 수 있는 개방된 공간과 테이블과 의자, 간이의자, 벤치, 계단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며(Dudney, 2000), 특히 영유아의 경우 고정된 자세를 오

래 유지하지 못하므로 책상에 바른 자세로 앉아 독서하기를 요구하기보다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 마음대로 앉고 누울 수 있어야 한다(조내식, 2003). 

  공간구성은 이용자의 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어린이도서관은 가족단

위의 이용이 주를 이루며 이들이 앉아서 독서를 하는 행위는 공간의 구조

(좌식구조와 입식구조 등)와 책상의 형태, 의자 등에 따라 나란히 앉기, 마

주 대하고 앉기, 거리를 두고 앉기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이정미, 2004). 

  한편 어린이열람실과 성인열람실을 층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어린

이가 독서를 하다가 부모를 찾아 동반부모와 대화하거나 조르기, 성인실 내

에서 책 읽어주기 등의 행위로 이어져 어린이와 성인 모두 독서활동에 방해

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인규, 2007). 이는 어린이열람실과 성인열람실 

간의 위치적 관계가 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2) 인적 구성요소 

  

  가. 어린이사서 

  사서는 도서관의 자료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매개역할을 하며(한국도서

관협회, 2009a) 특히 어린이사서는 어린이도서관의 핵심인력으로 어린이가 

태어나서 초 ∙ 중등학교를 거치는 동안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프로그

램을 제공한다(Woolls, 2003). 유능한 사서는 좋은 시설, 풍부한 자료와 함

께 도서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어린이사서는 어

린이의 발달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 어린이의 발달과 수준에 맞

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김세훈, 2004; 정덕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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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

•  강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원만한 대인관계

•  협조적인 팀 업무 및 문제해결 능력

•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동할 줄 아는 능력

•  솔선수범하며, 변화에 유연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  이용자의 요구를 분석하고, 기획하며, 봉사와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능력

•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전문적으로 개발하려는 열성

** 또한 어린이사서는 다음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  아동심리와 발달 

•  읽기발달과 향상을 위한 이론

•  예술 및 문화 활동의 기회 

•  책으로 출판된 어린이문학 및 이와 관련된 미디어 

  어린이도서관이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되도록 어린이사서로서 요구

되는 기술과 지식은 다음의 표 2와 같다(IFLA, 2003). 

<표 2> 어린이사서로서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

출처:http://www.ifla.org/en/publications/guidelines-for-childrens-library-services

  

  정혜미(2007)는 어린이사서의 역할을 크게 기술 서비스 영역과 프로그램  

제공 영역으로 나누었다. 기술 서비스 영역은 어린이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의 기본 활동으로 도서관을 찾아온 이용자들을 직 ․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도서관 운영 및 관리, 자료의 수집과 정리, 사서교육과 훈련, 관련 

연구자의 연구지원과 같은 도서관의 기본기능을 위한 서비스와 직접 이용자

를 대면하는 열람 서비스, 참고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는 발달특성상 정보에 대한 요구방식이 성인과는 다르고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므로 이들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정보 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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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또한 서평과 권장도서목록 같은 안내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요구되는데, 특히 배변훈련, 이사, 밤에 대한 두려움, 가족의 죽음과 같은 

영유아기 발달과정상의 문제나 삶의 어려움 등에 적응할 수 있도록 책의 선

택과정을 돕고 유아, 양육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독서흥미에 따른 독서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Lu, 2005). 

  한편 프로그램 제공 영역은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어린이와 더욱 빈번하게 직접 대면하는 특징을 갖는다(정혜미, 2007). 이 

영역은 독서관련 프로그램, 여가 지원 프로그램, 예술 활동 지원 및 전시 프

로그램, 사회화를 위한 프로그램,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등으로 나눌 수 있

다. 

  어린이사서 역할의 중요성과 전문성이 강조되면서 전문적인 어린이사서 

육성을 위한 교과과정과 계속교육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김세훈, 

2004; 이숙현, 2007; 이연옥, 2005; Adkins & Higgins, 2006; Allen & 

Bush, 1987; Dotan & Getz, 2005; White & Paris, 1985; Woolls, 

2003). Allen과 Bush(1987)는 어린이사서가 되기 위해 습득해야 할 주제 

분야의 교과과정을 공통영역과 관심영역으로 구분하여 공통영역에는 도서관 

운영론, 도서관 실습 등의 교과목을 편성하고 관심영역에는 어린이문학, 어

린이문학의 역사, 어린이자료(도서/비도서), 어린이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스토리텔링 등을 교육과정 내에 편성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Woolls(2003)는 어린이사서가 되기 위해 석사학위과정에서 필수로 이수

해야 할 교과영역으로 어린이자료 선정과 개발, 독서교육 및 지도, 아동심

리, 스토리텔링, 어린이 인터넷 이용, 도서관 운영, 어린이 프로그램 기획과 

조직, 어린이서비스론, 커뮤니케이션 기술 등을 제시하였다. 이들 교육과정

의 편성은 어린이사서가 아동발달 및 아동문학, 어린이 프로그램의 기획과 

개발 등 이론 및 실무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서는 준사서, 2급 정사서, 1급 정사서로 분류(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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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4조 2항)되며 어린이사서를 위한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어린이사서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자격을 유지 ․ 발전시키기 위해서

는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며 이는 재교육, 업무공유, 자격기준 강화 

및 교육과정 보완을 통해 가능하다(이명옥, 2007). 특히 사서의 유아에 대

한 지식함양을 위해서는 사서교육과정에 유아교육학을 연계하여 유아발달단

계, 유아문학, 유아심리 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유아독서지도를 함양하고 

구청과 교육청의 사서 재교육과정 계획, 사서재교육과정에 유아교육 전문가

의 배정, 그리고 이를 위한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조희숙, 황미정, 

2005).

  

  나. 이용자

  고대와 중세 등 과거의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의 자료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일부 특권층으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이 탄

생하면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이용훈, 

2004) 이와 함께 이용자는 도서관의 중요한 인적 요소가 되었다. 이는 이용

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녀야만 이들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정보를 제공

할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도서관협회, 2009a). 

  어린이도서관의 주 이용자는 어린이다. Sullivan(2007)은 어린이도서관의 

이용자를 영아(Babies, 출생~1년 반), 걸음마기 영아(Toddlers, 1년 반~3

년), 유아(Preschoolers, 3세~5세),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Early 

Elementary, 6세~8세),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Tweenager1), 8세~12세), 

부모(Parent)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어린이도서관의 이용자가 어린 영아부터 성인까지 광범위하게 퍼

1) 트윈에이저(Tweenger)는 두 연령군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다는 의미의 ‘between 

ages'를 조합한 용어로 유아는 아니지만 십대인 틴에이저로도 구분될 수 없는 초등학교 고

학년을 의미한다(Sulliva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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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음은 도서관의 환경을 구성하는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무엇보다도 어린이는 각 연령단계에 따라 독서능력, 공간의 인지능력, 놀이

행위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으며 각 연령단계별 능력의 발달은 연속적인 

흐름을 가지므로 각 연령단계에 따른 자료와 공간의 흐름을 연속적으로 배

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정미, 2004). 또한 일반의 도서관 이용자와는 달

리 대부분의 어린이 이용자는 부모와 동반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며(곽철완, 

이정미, 2005) 이 과정에서 부모와 함께 책을 읽으며 상호작용을 하게 된

다. 따라서 어린이도서관은 부모와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며 어린이의 요구 

뿐 아니라 부모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2) 어린이도서관의 프로그램 

  도서관 프로그램은 자료 중심의 봉사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도서관의 자

료, 시설 등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이용자들 간에 교류를 위

해 행하는 교육, 전시, 집회, 행사 등을 통해 도서관 가치를 제고하는 도서

관서비스의 한 가지 형태이다(문화관광부, 2007). 역사적으로 프로그램은 

도서관의 핵심서비스에 추가되는 특별서비스로 간주되었다(Sullivan, 2007). 

  최근 도서관의 기능이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정

보적 기능에서 교육적 ‧ 문화적 기능(이애란, 2008)으로 확장되고 프로그램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다양화하기 위한 국내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배한원, 1993; 송보경, 2005; 송은경, 

2007; 윤정옥, 2007; 임형연, 2004, 정사라, 2010) 이들 프로그램에는 도

서관 운영자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기게 된다(안성영, 2004; 이진우, 2004). 

  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의 유형은 크게 문학기반 프로그램과 비문학기반 

프로그램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문학기반 프로그램은 어린이도서

관 프로그램 중 가장 인지도가 높고 역사가 깊으며(Sullivan, 2007)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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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려주기(또는 이야기 시간), 북 토크, 독서토론, 낭독회, 전시회 등과 같이 

책을 매개로 한 활동으로 어린이의 책에 대한 흥미를 높임으로써 자연스럽

게 독서교육으로 이어지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한편 비문학기반 프로그램

은 인쇄문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공연이나 예술, 강연회 등과 같은 프

로그램을 말한다. 

  특히 이야기 들려주기는 어린이가 책과 친숙해지도록 돕는 핵심적인 프로

그램으로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 실시되고 있다(유정은, 2007; 임형연, 

2004; 정혜경, 김현희, 2005). 이야기 들려주기는 노래, 손유희, 신체표현, 

극놀이 등과 함께 진행되기도 하는데 이들 과정을 통해 글을 읽지 못하는 

영유아는 새로운 방식으로 책을 접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말하기, 듣기, 

읽기와 그 밖의 문해 발달을 위한 기술을 접하게 된다(IFLA, 2008). 

  이야기 들려주기는 영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참여하는 어린이의 연령대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대상 연령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영국과 

미국의 도서관은 생후 3~4개월부터 13~24개월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 ‘베

이비 스토리타임’, 3세까지의 ‘걸음마 아기를 위한 스토리타임’, 만 4세 유

아 대상의 ‘Preschool Story Time’, 가족 모두를 위한 ‘패밀리 스토리타임’ 

등 연령에 따라 프로그램이 운영되며(송은경, 2007), 같은 연령대에 운영되

는 프로그램의 종류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미국 보스턴 공공도서관(http://www.bpl.org/kids/)의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은 Toddler Reading Readiness(생후 18개월~36개월 영아를 

위한 독서준비 프로그램), Toddler Storytime(2~3세 유아와 유아교육, 보

육 관련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Mother Goose Storytime(3세 이하 영아를 

위한 스토리타임 및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유아를 위한 프로그

램은 Reading Readiness(3~5세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Evening Story 

Time(4~6세 유아를 위한 오후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Preschool Story 

Time(3~5세 유아를 위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등 여러 형태가 운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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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이야기 프로그램은 4세 이상을 대상으

로 하며 연령의 제한 없이 학령 전의 모든 아동을 모아놓고 진행하는 곳도 

있어(송은경, 2007) 연령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한편 대표적인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인 북 스타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면서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구수연, 최예린 2009; 김수연, 강

정아 2009; 김은미, 2008; 이수진, 2004;  Hall, 2001; Moore & Wade, 

2003; Wade & Moore, 1998). 

  북 스타트는 영아 대상의 독서교육 프로그램이자 사회적 육아지원 프로그

램으로 부모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될 뿐 아니라(Hall, 2001), 

영아는 책을 장난감 삼아 친숙하게 놀 수 있고 부모와 자녀는 서로 친밀감

을 느끼고, 대화의 장을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되어 아이들과 부모와의 관

계를 더욱 돈독하게 할 수 있다(이수진, 2004).

  현재 북 스타트는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미국의  ‘Every Child Ready 

to Read’(달라스 공공도서관, http://www.dallaslibary.org), 일본의 ‘북스타

트 그림책 강좌’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갓난아기에서 3세를 

위한 ‘Babies Love Books’, 2~3세를 위한 ‘Bibstarter’, 4세부터 참여하는 

‘Reading-Minis’와 6세부터 참여하는 ‘Book Gang’ 등 또 다른 프로그램의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책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과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

의 주최로 북 스타트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으며(구수연, 최예린, 2009), 

2009년 5월 1일 현재, 북 스타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기관은 전국적으로 

총 118개소(공공도서관 82개소, 기타 보건소, 마을문고, 시청이나 구청 36

개소)로 나타났다(http://www.bookstartkorea.org). 그러나 공공도서관 644

개관을 기준으로 볼 때 북 스타트를 시행하는 도서관은 82개소(12.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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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 도서관서비스가 아직 미비함을 보여준다. 강정아

(2009)는 그 원인을 시설, 인력 및 예산 부족, 운영 노하우의 부재 등 여러 

요인으로 보고 있다. 

3.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도서관 이용

 1) 영아의 발달특성

  영아기는 출생에서 만 2세까지로 제1성장급등기라고 할 만큼 일생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강문희, 정정옥, 김승경, 

2006). 영아는 급격한 신체성장과 함께 대 ․ 소근육 등의 운동능력이 발달

하며 이는 지각, 인지, 언어 및 사회적 발달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영

아기는 이후 성장의 기초가 되는 결정적 시기로 이때의 경험은 후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이 시기에 결함이 생기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영아기의 발달은 매우 중요하다(이명조, 2005; 전지혜, 2007). 

  영아기는 피아제의 인지이론에서 감각운동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영아들은 

감각활동이나 신체활동의 반복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며(Hughes, Elicker, 

& Veen, 1995)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 사물을 인지하고 사고과정을 발달시

킨다. 특히 끊임없는 탐색 과정을 통해 인지가 발달하고, 반복적인 신체활동

을 통해 신체조절능력이 향상된다(Huges, 1995). 하지만 정서적으로 충동

의 억제가 어렵고 즉각적인 만족을 요구하는 특성이 있다(이영, 이미화, 

1993). 

  언어는 출생 후 2년간 급격하게 발달하여 ‘폭발적 팽창 시기’를 맞게 되

며 어휘수의 증가 뿐 아니라 사물의 이름, 행동, 부정을 표현하는 어휘들이 

발달한다(이영자, 이기숙, 1995). 어휘수는 서서히 증가하여 30개월경 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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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약 600개, 남아는 540개의 단어를 말할 수 있고 세 개의 단어를 조합하

고 의문문과 부정문을 말할 수 있게 되면서 완전한 문장에 가까운 표현을 

할 수 있다(이영자, 이종숙, 1996). 

  영아기에 주 양육자와 형성되는 애착은 사회 ․ 정서발달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이 시기의 안정된 애착은 이후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

다(강문희 외, 2006). 영아는 1세가 되면서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구분이 분명해지고 양육자와의 관계도 더 깊어져서 양육자외의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나 관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곽금주, 김민화, 한은주, 

2004). 또한 영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인식 및 자기통제를 

포함하는 자아개념을 발달시킨다. 영아와 성인간의 상호작용에서 초기에는 

성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영아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영아의 주도적 

역할이 커지고 자기주장이 강해진다(허은희, 2010).   

 

 2) 유아의 발달특성

   

  유아기는 영아처럼 급격한 성장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꾸준한 발달을 보이

는 시기이다. 신체적 성장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신체의 크기나 모습에서 

현저한 변화가 나타나며 뇌와 신경계의 변화로 인해 운동 및 인지기능에서 

발달이 이루어진다(강문희 외 2006). 대 ․ 소근육의 발달로 신체활동이 보

다 자연스럽고 능숙해지며 협응 능력과 조절 능력의 발달로 사물을 이용한 

놀이 활동에 많은 흥미를 보인다.  

  유아기는 피아제의 인지이론에서 전조작기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기억하고 이를 재현하는 표상능력이 발달하고 자기중심성을 갖는다. 사물간

의 포함관계를 이해하고 분류하는 능력이 부족하며(주송이, 2010) 환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여 상상력이 풍부하다(정옥분, 2002). 유아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며 이는 문제 상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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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을 즐기는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준다(서명원, 2009).  

  한편 유아기는 언어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한두 단어로 의사소통

하던 것에서 성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복잡한 문장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유아기에는 사용하는 어휘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하루 평균 6개 정도의 새 

단어를 습득하며 유아기 말경에는 보통 10,000개의 새로운 단어를 습득한

다(Anglin, 1993). 또한 문장의 표현 역시 초기에는 두 단어로 된 전보식 

형태의 문장을 구사하지만 5~6세경에는 성인과 유사한 정도로 문법에 숙달

된다. 유아는 부모나 형제자매, 또래가 새로운 단어나 문장 등을 통해 자신

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므로(강

문희 외, 2006) 다양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유아기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행동양식

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과 또래와의 관계를 조절해 가면서 타인과 협

력할 수 있는 인간관계 능력을 학습하고 발달시킨다(서명원, 2009). 이러한 

능력의 발달은 우호적이고 적절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초가 되며 이는 

자기조절능력의 발달과 함께 이루어진다.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유아는 사회

에 보다 적응적인 반면(Eisenberg et al., 1997) 자기 조절을 잘 못하는 유

아는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나타낸다(Eisenberg, 

Spinard, & Morris, 2002). 또한 유아기는 부모의 태도나 가치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동일시가 강하게 나타나며 이는 초자아 형성의 기초가 

된다(정옥분, 2002). 

 3)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도서관 이용 

  

  영유아기는 신체 및 운동능력, 인지, 언어, 정서 및 사회성 등 모든 발달

영역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뿐 아니라 연령에 따른 발달의 차이가 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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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체성장 및 

학습유형
심리 발달 도서관 적용

영아기

(0~2

세)

생리적인 성장 및 

발달이 일생 중 가

장 큰 단계이며, 감

각기관의 자극을 통

한 운동능력, 초기 

언어 및 학습능력의 

개발이 중요하다.

․ 자기중심적이며 가족 

지향적이다. 

․ 눈, 귀, 손, 발 및 입

을 통해 세계를 탐색

한다.

․ 소리내어 책을 읽어주

기 시작할 때다. 보드 

북, 마더구스 및 기타 동

요 듣기를 즐거워하고, 

리듬이 있는 음에 반응

한다. 

․ 어른 무릎에 앉아 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적절하

다. 

․ 부모들에게 시범을 보

이는 것이 프로그래밍의 

중요한 부분이다.

기이다. 이러한 영유아기의 특성은 도서관의 이용행태나 방식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

  영아기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하고 직계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

과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우며 주변 세계를 탐구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따

라서 도서관은 영아를 위한 사회적 놀이 시간을 편성하고 비슷한 연령대의 

어린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학부모가 만남의 자리를 갖고 교류하도록 해

야 한다(강정아, 2009). 영유아들이 자신에게 책을 읽어주는 어른과 함께 

하는 경험은 언어나 읽기, 쓰기 발달의 기초가 되며 연령에 적절한 도서관

에서의 경험은 발달을 뒷받침한다(Hofmann, 2009). 

  뉴욕의 퀸즈 도서관은 신입 사서들에게 어린이의 연령별 발달특성 및 도

서관 적용을 위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아동발달의 기본단계들을 이해하도

록 돕고 있다(Cerney, Markey, & Williams, 2009).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어린이의 연령별 발달특성 및 도서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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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

(2~3

세)

신체적 능력이 숙련

되기 시작하여 독립

으로의 첫걸음을 뗀

다.

․ 자아를 이해하기 시

작한다. 

․ 단순한 개념을 이해

한다. 

․ 순서 및 인과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 주로 혼자놀이를 한

다.

․ 개념 책, 들춰보기 책

(lift-the-flap) 및 점층

적 구조나 반복적인 이

야기를 즐긴다. 

․ 단순한 이야기에 귀기

울이고 다양한 신체활동

과 일대일 상호작용을 

필요로 한다. 

․ 프로그램은 보호자를 

포함해야 한다. 

유치원

입학전

(4~5

세)

․ 언어기술이 풍부해

지고 단어도 급격히 

확장된다. 

․ 말장난을 하며 운

율과 산문을 운문으

로 옮기는 것을 즐

긴다. 

․ 순서, 공간관계 및 

기타 기초적인 수학

능력이 개발된다.

․ 가족을 뛰어넘는 세

상을 탐험한다. 

․ 또래 친구들에 관심

을 갖는다. 

․ 상상놀이가 정점에 

달한다.

․ 지시를 따를 수 있고, 

보다 긴 이야기나 활동

에 집중하며, 간단한 만

들기 놀이를 할 수 있다. 

․ 대부분의 아이들은 혼

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저학년

(유치

원~

2학년)

․ 논리적인 유추가 

시작된다. 

․ 학교공부는 “3Rs

(읽고 쓰고 셈하기)

에 집중한다. 체험학

습이 필수적이다.

․ 3Cs(계산, 통합, 협

력)가 개발된다. 

․ 질문을 많이 하며 그

룹에 속해서 작업하는 

것을 즐긴다. 

․ 개인적인 생활경험이 

세계관을 지배한다.

․ 스스로 읽는 것을 즐기

고 남이 읽어주는 것도 

좋아한다. 

․ 유머감각이 세련되어지

고 다양한 이야기를 감

상한다. 

 자료 : Cerney, Markey, & Williams(2009)를 재구성함.

   

  어린이도서관 이용에 대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독서 공간이용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독서에 집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과는 달리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은 보호자와 함께 독서를 하며 함께 책을 읽

을 수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활동한다(강건해, 2006). 특히 이 과정에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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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 놀이가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공간의 성격이 불분명하고 자유로운 분위

기에서 독서가 진행된다. 한편 연령이 어린 경우, 독서는 개방적으로 트여있

는 단일공간에서 보다는 공간의 밝기, 크기 및 형태가 색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곳에서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유아들은 평소 경험하지 못한 

색다른 경험을 원함을 알 수 있다.  

  독서공간을 중심으로 한 이동성과 관련하여 연령이 어릴수록 주로 그림책

을 이용하기 때문에 책을 읽는 시간이 매우 짧고 서가와 독서열람 공간의 

왕복이동이 빈번히 일어남을 알 수 있다(신경희, 2008). 따라서 어린 아동

들의 경우 서가영역과 독서영역을 다른 공간에 비해 근접하게 마련함으로써 

접근이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하고 잦은 이동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

할 수 있어야 한다. 

  강보경(2002)은 유아의 어린이도서관 이용실태에 대한 부모의 요구도 조

사에서 많은 부모가 유아의 흥미와 욕구를 반영하여 도서관내에 장난감 놀

이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도서관내에 독서와 놀이의 두 공간을 분리하

여 설치해주기를 요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4. 영유아의 그림책 읽기

 1) 영아의 그림책 읽기

 

  영아는 자신의 신체감각을 이용한 탐색을 통해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세상

에 대한 지식을 형성해간다. 따라서 영아기의 그림책에 대한 이해는 신체적

이고 감각적인 탐색으로부터 시작되며 점차 책의 의미에 대한 이해로 이어

진다. 책에 대한 영아의 반응을 월령에 따른 발달특성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는 연구들(이송은, 2006; 최예린, 2010; DeLoache, Pierroutsak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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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tal, Rosengren, & Gottlieb, 1998; Schickedanz, 1999; Wounde, Van 

Kleeck, & Veen, 2009)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Schickedanz(1999)는 영아가 그림책을 다루는 행동을 신체적 조작과 관

련된 행동으로 이해하고 책에 대한 반응이 월령에 따라 특정한 행동으로 나

타난다고 하였다. 즉 2~4개월의 영아는 그림에 시선을 주지만 손으로 접촉

하지는 않으며, 5~10개월 영아는 책을 잡고 그것을 입으로 가져가서 빨고 

씹고, 책을 흔들고, 구기고, 휘두른다. 6~8개월의 영아는 양손을 이용하여 

책을 쥐고, 책장을 열고, 닫는 손 조작이 가능해진다. 8~10개월 영아는 성

인에게 읽어달라고 책을 건네고, 읽기를 마친 후에는 반복적으로 읽어달라

고 요구한다. 특히 8~12개월의 영아는 책에 대한 신체적 조작이 현저히 줄

고 시각적 주의집중이 증가한다. 11~15개월의 영아는 책장을 잘 넘기고, 

책이 거꾸로 놓인 경우 그림을 보기 위해 책을 돌리거나 자신의 고개를 돌

리기도 한다. 

  DeLoache와 동료들(1998)은 영아의 그림책에 대한 반응은 영아가 책속

의 그림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는데 9개월경의 영아는 

책속의 그림을 실제 사물인 것처럼 인식하여 만지고, 느끼고, 잡으려고 행동

하는 반면, 19개월경이 되면 그림을 손으로 지적하는 행동으로 대체된다.   

  한편 이영자, 이종숙(1996)은 1, 2, 3세 영아의 그림책 읽기 행동이 ‘말없

이 그림 쳐다보기’, ‘단순 소리내기’, ‘손으로 그림책의 그림 지적하기’, ‘부

모가 하는 대로 따라 명명하기’, ‘명명하기’, ‘그림책 옹알이’, ‘그림보고 마

음대로 이야기하기’, ‘그림보고 비슷하게 꾸며 말하기’, ‘단어나 구절을 기억

하여 이야기하기’ 순서로 발달한다고 하였다. 이는 영아의 책읽기가 신체 감

각적인 발달특성과 함께 언어발달, 그리고 어머니와의 상호작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영아가 어머니와 함께 그림책을 읽는 것은 눈으로 그림책의 그림

을 읽고 귀로 어머니가 읽어주는 글을 듣는 과정이 동시에 포함되는데(육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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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9), 이 과정에서 영아와 어머니 간에는 다양한 방식의 상호작용이 

함께 이루어진다. 영아와 어머니간의 상호작용은 영아의 연령, 어머니의 발

화유형, 책읽기와 다른 놀이 활동 시의 상호작용의 차이 등 여러 변인들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다(김금주, 2000; 이영자, 이종숙, 1996; 채유진, 1999; 

최예린, 2010; Karrass & Braungart-Rieker, 2005; Raines, Miller, & 

Curry-Rood, 2002).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은 영아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 월령이 낮을

수록 단순한 양상을 보이고 월령의 증가와 더불어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금주, 2000). 1 ∙ 2세 영아의 경우, 영아의 주의를 환

기시킨 후 질문하여 영아의 반응을 유도하고 영아의 반응에 피드백을 제공

하거나 질문한 것에 대해 부모 스스로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된다(이영자, 

이종숙, 1996). 영아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상호작용의 유형이 달라지는 

것은 영아의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이해에 기초하는 것으로 어머니들은 영

아의 인지적 요구 수준에 따라 책에 대해 다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주장

(Van Kleeck, 1996)과도 일치한다. 

  Lewis와 Gregory(1987)는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이 책읽기와 다른 

놀이 활동에 참여했을 때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연구하였다. 이들은 10~ 

15개월의 영아가 책 놀이, 장난감 놀이, 자유놀이 세 가지 활동을 하면서 

부모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관찰한 결과, 책 놀이 활동이 다른 놀이 활동보

다 상호작용이 더 활발하고, 책읽기를 하는 동안 장난감 놀이나 자유놀이 

상황보다 영아의 평균발화 길이가 길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는 영아의 책

읽기가 다른 놀이 활동에 비해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양적 ∙ 질적으

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어머니는 영아와 책읽기 활동 시 일정한 상호작용 유형을 반복적으

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Ninio와 Bruner(1978: 김재순, 

2003에서 재인용)의 연구에서 8~16개월 된 영아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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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끌기 위한 발화(attention getting)와 그림에 대한 질문(query), 명명하

기(labelling), 피드백 주기(feedback)를 순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영아는 어머니와의 책읽기 과정에서 책을 매개로 활발한 대화를 나

누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경험함으로써 이야기의 의미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능력이 증가할 뿐 아니라(오진숙, 2003), 친밀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안정

된 애착을 형성한다(최예린, 2010; Bus & Van IJzendoorn, 1997). 따라서 

영아와 어머니의 책읽기는 ‘성인-아동-책’으로 이루어진 삼각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유대관계, 언어적 자극, 인지적 발달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폭넓

은 교육적 효과를 갖는다(Raines, Miller, & Curry-Rood, 2002).

 2) 유아의 그림책 읽기

 

  유아의 그림책 읽기는 유아가 자신의 어휘발달을 확장시키고 활자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였는가, 책읽기에 대해 긍정적이고 심미적인 태도가 발달하였

는가, 유아가 세계에 대한 그들의 지식을 확장시키기 위해 책과 글의 힘에 

관해 얼마나 학습하였는가를 확인하면서 성인과 유아가 상호작용적 의미의 

협상에 참여하는 상호작용적이고 청자 참여적인 책읽기라고 할 수 있다(김

명화, 2010).

  유아의 그림책 읽기 활동은 어휘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김

민정, 1995; Dickson & Smith, 1994) 이는 책읽기를 통해 유아가 평소에 

접하는 어휘보다 훨씬 많은 어휘를 접하게 될 뿐 아니라 성인으로부터 언어

를 중심으로 정의하기, 수정하기, 설명하기 등 많은 지원과 주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Snow, 1983: 김재순, 2003에서 재인용). 또한 유아는 어린 

시기부터 성인이 책을 읽어주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책을 좋아하고 읽기 활

동에 관심을 가지며, 복잡한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배경지식이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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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해져 읽기발달이 빠르게 일어난다(Strickland & Taylor, 1989). 

  책읽기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으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김

경진, 2003; 김재순, 2003; 윤혜경, 1999;  이경렬, 2005; 이지은, 2008; 

이춘복, 2007; 정낙경, 2004;  Hoff-Ginsberg, 1991; Whitehurst & 

Valdez-Menchaca, 1988),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김명진, 2002; 

이명희, 1998; 황보영란, 2006)들이 있다.

  먼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 김재순(2003)은 만 2세와 4세 유아의 책

읽기 활동 시 상호작용 유형(주의환기, 질문, 피드백)을 비교 연구한 결과, 

만 4세 유아의 어머니가 만 2세 유아의 어머니보다 전체적인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질문하기와 피드백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

였다. 

  이지은(2008)은 책읽기에서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 유형을 책의 유형

에 따라 설명하였다. 먼저 글이 없는 그림책 읽기 상황에서는 책속의 그림

에 대해 설명유도하기,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추론하여 이야기 구성하기, 

그림 속 상황에 대해 자유롭게 상상하기로 나타났으며 글이 있는 읽기 상황

에서는 책의 줄거리 예측해보기, 유아의 경험과 관련짓기, 책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기로 나타났다. 새로운 책읽기 상황에서는 책의 외형적 요소에 관심

보이기, 어휘에 관한 질문하기, 흥미 있는 요소에만 반응하기, 경험과 관련

지어 흥미 유도하기로 나타났으며 친숙한 책읽기 상황에서는 유아 스스로 

책읽기 시도하기, 글자에 관심보이기, 유아 스스로 자신과 책의 내용 연관시

키기, 유아가 책의 줄거리 이야기하기로 나타났다.

  Hoff-Ginsberg(1991)는 어머니와 유아의 책읽기 상황을 관찰한 결과 책

읽기 과정은 가정마다 다소 차이가 있어 어떤 어머니는 유아에게 그냥 책을 

쭉 읽어주는 반면, 어떤 어머니는 유아와 질문, 대답을 주고받으면서 풍부한 

언어적 상호작용을 교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책읽기 과정에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자기중심적 사고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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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사고로 인한 발달의 한계를 벗어나게 해 주고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

용이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인지발달의 향상을 가져온다(유윤제, 

2009).

  김명진(2002)은 그림책 읽기에서 또래유아 간 언어적 상호작용을 이야기 

구조에 대한 상호작용, 의미에 대한 상호작용, 활자에 대한 상호작용, 그림

에 대한 상호작용, 북 디자인에 대한 상호작용 등으로 범주화하였다. 이야기 

구조에 대한 상호작용은 배경(시간, 장소), 인물, 주제(문제 혹은 목표), 플

롯, 에피소드, 해결 등의 내용이 나타났고, 의미에 대한 상호작용은 명명하

기, 묘사하기, 해석하기(연상하기, 정교화하기), 예측하기, 자신의 경험과 연

결짓기, 단어의 뜻 질문하기, 해설자식 행동하기 등이 나타났으며 활자에 대

한 상호작용은 글자에 대해 질문하거나 말하기, 발음에 대해 질문하거나 말

하기, 단어에 대해 질문하거나 말하기, 단어읽기, 문장읽기 등으로 나타났

다. 그림에 대한 상호작용은 예술적 요소, 예술적 양식, 예술적 매개체 등의 

내용이 나타났고, 북 디자인에 대한 상호작용은 표지, 면지, 인쇄정보, 책의 

모양 등의 내용이 나타났다.    

  유아의 책읽기와 읽기발달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Mason

과 Au(1990)는 어린이의 읽기과정은 전초기 읽기단계(early reading), 형식

적인 초기 읽기단계(formal  beginning reading), 능숙한 읽기출현의 단계

(emergent mature reading)의 세 단계를 거치며 유아의 경우 대부분 전초

기 읽기단계는 태어나서부터 약 5세까지, 형식적인 초기 읽기단계는 약 5세

에서 8세까지에 나타난다고 보았다. 

  부모와 교사는 유아의 읽기흥미도가 높아질수록 책 읽는 즐거움을 경험하

고 발달수준에 적합한 자료를 선택하도록 언어친화적인 문해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Schickedanz, 1990), 유아는 발달에 적합한 책 읽기를 통해 

읽기에 대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김숙이, 2004), 책 읽기 과정은 

읽기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정아, 1997; 안은주, 2001; Ort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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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we, & Arnold, 2001; Scarborough, Dobrich, & Hager, 1991), 이후 

학문적 수학성취도 발달과도 관련이 있다(Wade & Moore, 1998).

  유아의 그림책 읽기와 후속 활동 간의 관련성에서 유아들은 동화읽기 후

속 언어활동으로 읽기능력, 쓰기능력, 이해력이 향상되었는데(정순희, 2003) 

이는 동화내용에 대해 또래나 교사와 토의 활동에 참여해 자신의 생각을 말

하고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유아의 어휘력과 이해력을 발달시

키는데 도움이 됨을 보여준다(민옥진, 이윤경, 2001). 

  Bromley(1991)는 유아들에게 이야기책을 들려주는 목적이 언어와 관련

된 기술증진보다는 이야기를 통한 심미적 반응을 확장시키고 이야기책을 통

해 얻은 생활체험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있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그

림책 읽기의 지식이나 기술적 측면보다는 태도와 감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유아의 성장과정에서 그림책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 및 태도가 더

불어 성장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앞으로 읽기를 배워서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이 된 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유은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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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어린이도서관을 중심으로 영유아의 실제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를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탐구함으로써 이들 경험이 갖는 의미를 이

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도서관을 방문하는 영유아의 

일상적인 모습을 자연스럽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는 문화기술적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어린이도서관이라는 공간의 문화적 특성

과 영유아기라는 이용자의 발달적 특성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역동적인 

관계로 현장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와 해석(Weisner, 1996)이 이루어

질 때 비로소 이들 경험의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McKechnie(2000)는 유아기 어린이들이 도서관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행동을 관찰하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대화과

정을 녹음하며, 참여관찰 일지를 기록하는 등의 문화기술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유아가 언제 도서관을 방문하며, 도서관

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책을 빌리고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유

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이해하려면 기존의 도서관 연구에 주

로 사용되던 면접이나 질문지를 이용한 연구방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유아를 대상으로 한 도서관 연구는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관찰은 도서관에서 영아의 경험세계를 이해하는데도 적용될 

수 있다(McKechnie, 2006). 영아기는 물리적 세계를 탐색하거나 다른 사람

들과의 상호작용을 형성하는데 매우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시기로 도서관의 

다양한 맥락 속에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참여관

찰이 중요하다. 이는 개인의 일상적인 경험, 정황 및 사고와 행동에 대한 이

해와 해석을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맥락 안에 연구

자가 존재해야 한다(Bogdan & Biklen, 2006)는 관점과도 맥락을 같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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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여관찰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들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귀납적 ․ 연역적 분석의 과정을 순환적으로 반복하고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객관적 실제나 현상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가 무엇

인지를 해석하는 심층적인 관점에서의 분석과정을 포함하였다.  

  

1. 연구대상

 1) 연구 참여 도서관의 선정준거

  

  연구 참여 기관은 연구목적에 따라 궁극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것에 대

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이어야 한다(Mason, 1999). 따라서 본 연

구의 참여기관은 지역사회 공공도서관으로서 영유아와 가족에게 열린 공간

이자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어린이도서관을 선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 도서관의 선정 과정에서 다음의 몇 가지 기

준에 부합하는 곳인지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쳤다.  

  첫째, 공공도서관으로서 영유아를 위한 전용공간과 풍부한 장서, 어린이사

서를 배치하고 이용자들에 의해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가이다. 현재 도서관

법 시행령 제3조 ‘도서관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에 따르면 모든 공공

도서관은 전체 열람석의 20% 이상은 어린이 열람석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

이 있으나 그 설비와 장서의 규모는 천차만별이다(이수현, 2002). 본 연구

에 참여한 도서관은 전체 공간 중 1개 층을 어린이를 위한 전용공간(어린이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고 보유 아동서 역시 4만여 권(서양서 제외)으로 

전체 보유 장서의 32% 이상이며 2명의 어린이사서가 어린이도서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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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담하여 총체적으로 관장하고 있어 연구 참여 도서관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둘째, 영유아와 가족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이다. 최근 공

공도서관은 정보제공의 기능에서 문화적 ․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

로 그 기능이 확장되고 있다(김종성, 2008; Venturella, 2002). 본 연구 참

여 도서관은 독서교실, 영어독서클럽, 동화 구연, 책 만들기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이야기 프로그램의 경우, 지속적으로 활

발하게 진행되고 이용자의 참여 역시 높게 나타나 연구 참여 도서관으로 적

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셋째, 접근 용이성 측면에서 적합한가이다. 이는 연구현장의 지리적 위치

와 연구를 허락받을 수 있는 곳인가 등을 고려하였다. 특히 어린이사서는 

어린이도서관의 총체적인 관리와 여러 프로그램을 기획 ∙ 운영하는 핵심적

인 역할을 하며 따라서 이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는 연구과정에 큰 도움

이 될 뿐 아니라 연구자와 이용자를 연결해 주는 ‘문지기(gatekeeper)’ 

(Hammessley & Atkinson, 1995)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 참여 

도서관은 평소 연구자가 즐겨 이용하던 곳으로 사서들과 다소의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 깊은 관심과 공감을 나타내고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연구 참여 도서관  

  

  본 연구에 참여한 도서관은 서울시에 위치한 푸른 도서관2)으로 1996년 

2월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9월 설계현상 공모를 통하여 설계되었으

며 2000년 11월 개관하였다. 2002년 12월 멀티미디어실 및 어린이도서관

을 확장 개설하였고, 2003년 1월에는 전자책도서관을 개설하였으며, 2005

2) 본 연구의 참여대상인 도서관, 영유아, 어린이 사서 등의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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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3월에는 문화동 일반열람실과 이야기 방, 휴게실을 개설하였고, 2006년 

11월 야외쉼터 개장, 2007년 4월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는 등 점진적으로 

확장 및 개장을 이어왔다. 이곳은 ‘21세기 지식정보시대를 이끌어가는 지역

구민의 생활도서관’을 운영목표로 첫째, 자료를 수집 ∙ 정리 ∙ 보존하여 공

중에게 적극 제공한다. 둘째, 독서생활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셋째,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주최하고 장려한다. 넷째, 지역 커

뮤니티 형성을 위해 지원한다. 다섯째, 다른 도서관 및 문화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5가지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정하고 있다. 

  (1) 물리적 공간

   

   가. 전체 공간

  건물은 부지 3,499㎡에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도서관동(3,987㎡)과 문화동(2,368㎡)로 나뉜다. 

  도서관동의 지하 1층에는 보존서고가 있고, 지상 1층에 구내식당과 야외 

주차장이 있으며 2층에 종합안내와 어린이도서관이 있다. 3층은 멀티미디어

실, 연속간행물실과 디지털강의실이 있으며 4층은 종합자료실, 경독서실과 

사무실이 있고 5층은 옥상정원으로 구성되어있다. 한편 문화동의 지하 1층

은 영화음악감상실, 지상 1층은 야외주차장, 2층은 이야기 방과 휴게실이 

있으며 2층, 3층, 4층은 일반열람실로 주로 수험생들이 이용한다. 직원은 

총 27명으로 사서분야 15명과 관리 분야 12명이 있으며 많은 자원봉사자들

이 함께 일하고 있다.  

  2009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관내 자료현황은 동양서 85,680권, 서양서 

4,180권, 아동서 43,128권으로 총 132,988권이며 그 외 신문, 잡지 등의 

연속간행물, DVD, 비디오테이프 등의 비도서들이 다양하게 비치되어 있다. 

어린이도서관 이용자수는 2009년 한 해 동안 총 255,863명으로 집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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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아동서 이용은 전체 이용서 비율의 46%를 차지하였다.

 

  나. 주요 연구 참여 공간(어린이도서관 및 이야기 방)

  본 연구의 주요 참여공간은 푸른 도서관의 도서관동 2층의 어린이전용 공

간(이하 '어린이도서관'이라 한다)과 문화동 2층의 이야기 방 두 곳이다. 어

린이도서관은 이용자의 접근이 쉽도록 출입구 가까이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

직한데(Walter, 1992) 푸른 도서관 내의 어린이도서관은 도로면에서 옥외계

단을 오르면 도서관 출입구가 나오고 이를 들어서면 바로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어린이도서관은 크게 가족/어린이열람실

과 아기열람실, 디지털 정보실, 편의시설인 모유 수유실, 대출과 반납 및 안

내를 위한 종합안내, 로비로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도서관의 전체구조는 그림 1과 같고, 주요시설의 용도별 크기는 표 

4와 같다. 

[그림 1] 어린이도서관의 전체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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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면적(㎡) 좌석수 비고 용도 면적(㎡) 좌석수 비고

종합안내 254.10 25 PC4대
e-book/디

지탈정보실
18 10 PC10대

시각장애인

코너
30 10 ‧ 가족열람실 141.83 46 ‧

어린이

열람실
138.89 73 ‧ 아기열람실 50.82 20 ‧

수서 

정리실
79.45

<표 4> 어린이도서관의 용도별 크기 및 좌석 수

  

  어린이도서관의 열람실은 크게 아기열람실과 가족열람실(미취학어린이 대

상), 그리고 학령기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열람실로 구분된다. 아기열람실은 

유리벽이 설치된 별도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어 연령이 높은 어린이들의 공

간과 분리하고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족열람실과 어린이열람

실은 같은 공간 안에 배치하되 서가와 아동용 책상을 가운데 두어 자연스럽

게 공간을 분리하였다. 이들 각 공간의 특성과 구조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 아기열람실 

  영아와 동반가족을 위한 아기열람실은 온돌식으로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다. 벽면 두 곳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한쪽은 도서관 밖의 경

치를 볼 수 있고 다른 한쪽은 가족열람실과 어린이열람실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창과 벽면에는 만화 주인공 캐릭터가 그려진 블라인

드가 설치되어 있다. 책들이 꽂혀 있는 서가가 벽면에 빙 둘러있고 원형, 타

원형 등의 책상 5개가 놓여있다.  

  벽면이나 책상 중앙에는 ‘책 읽어 주는 방법’, ‘도서관 이용방법’ 등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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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장

책 상책 상

책 상

 책 상

출입구

냉  난  방  기

서

가

서

가

서 가

책 상

사항들이 붙어 있고 책상 위에는 책을 올려놓고 읽을 수 있는 책 받침대가 

곳곳에 놓여있다. 아기열람실의 배치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아기열람실의 배치

  

  • 가족열람실 및 어린이열람실

  가족열람실은 만 4~6세 유아와 가족을 위한 곳으로 유아용 그림책, 참고

도서, 어린이신문 및 잡지 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어린이열람실은 초등학생

을 위한 곳으로 여러 분야의 아동서가 비치되어 있다. 한쪽에는 영어로 된 

원서그림책과 동화책, 백과사전류 등이 비치되어 있다. 

  가족열람실과 어린이열람실 사이에는 어린이용 책상과 의자를 배치하여 

자연스럽게 공간분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가족열람실의 벽면을 중심으

로 소파와 책상을 배치하여 유아가 부모와 함께 앉아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열람실 입구에는 신간도서 ∙ 권장도서를 정리한 서가코너

가 있고 바로 앞에 어린 아이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 책을 읽을 수 있는 

도넛 모양의 이동식 책상과 의자가 있다. 

  열람실 벽면 전체는 통유리로 되어 있어 한쪽은 도서관 밖의 경치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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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서가

(초등학생도서)

 가족도서서가

(미취학어린이도서)

소  파

소  파

장애인
전용석

디지털

정보실

열   람   석    열     람     석

 아기

열람실

 도서

검색대

 모유
수유실

사서

책상

  (열 람 석)

 도서

검색대

소

파

영어도서

참고도서

권장도서코너 신착도서코너

출입구
출입구

입

구

도넛책상

수 있고 다른 한 쪽은 도서관 내부인 로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

으며 벽면에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행사나 영화상영 안내, 권장도서목록,  

프로그램 안내자료, 테마별 도서자료 등이 게시되어 있다.  

  바깥 면으로 향한 통유리 앞에는 어린이용 책상과 의자가 벽면을 따라 죽 

이어져 있어 강변을 바라보며 독서를 할 수 있다. 로비로 향한 통유리의 한 

면에는 어린이사서가 업무를 진행하는 사서용 책상이 있고 책상 앞면의 게

시대에는 정기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권장도서목록, 자녀 교육이나 

양육과 관련된 교육자료, 도서관 활동자료 등의 리플릿이 꽂혀 있어 누구나 

원하면 가져갈 수 있다. 

  열람실내의 각 영역간은 트인 공간으로 상호 이동행위가 자유롭고 안전성

을 확보하고 있으며 모든 도서는 자유 개가식으로 운영되어 이정미(2004)

가 제시하는 어린이도서관의 공간특성에 부합한다. 가족열람실 및 어린이열

람실의 전체적인 배치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가족열람실 및 어린이열람실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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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이

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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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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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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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

준

비

실

어린이용

앉는탁자

신

장

출입구

  • 이야기 방 

  어린이도서관이 있는 도서관동과는 다른 건물인 문화동 2층에 있으며 푸

른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교육 ∙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야기 

방은 독서를 위한 개가식 열람공간과 완전히 분리되어 프로그램 진행과정에

서 나타날 수 있는 소음을 배제하고(이정미, 2004)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장점이 있으나 도서관동의 4층에 연결된 구름다리를 이용하거나 도서

관동에서 건물 밖으로 나와 간이 도로를 건너 이용해야 하므로 이동이 불편

하다. 

  바닥은 온돌로 되어 있어 신발을 벗고 들어가 이용하며 중앙에 둘러앉을 

수 있는 작은 이동식 탁자들이 놓여있다. 벽면은 통유리로 빙 둘러져 있어 

외부 경치를 바라볼 수 있고, 작은 간이의자가 길게 고정되어 있어 중앙에

서 진행되는 활동을 앉아서 참관할 수 있다. 화이트보드와 비디오 세트, 오

디오 세트, 마이크, TV 등 기본적인 시청각 시설과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이야기방의 전체적인 배치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이야기방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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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활      동      내      용

정보제공

 양질의 자료 수집, 정리, 보존, 제공

 ① SDI(Selectiv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서비스

 ② 매월 우수 도서 선정 및 서평 발표

 ③ 도서관 소식지 발간

  (2) 운영시간 및 프로그램

  푸른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요일별, 공간별로 차이가 있다. 개관시간은 월

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어린이도서관과 멀티미디어실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종합자료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주말

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관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

며 매월 2주와 4주째 화요일, 국경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국가지정공휴일, 

임시공휴일은 휴관이다.

  도서대출 서비스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소정의 회원

가입신청서를 받아 회원증을 발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아와 초등학생의 

경우는 부모로부터 대출 기일의 엄수, 책의 훼손으로 인한 변상 등에 대한 

동의서를 함께 받고 회원증을 발급해 준다. 회원증을 이용하면 1인 3권의 

도서를 1주일 동안 대출할 수 있으며 1주일 연장이 가능하다. 그 외의 서비

스는 모든 이용자에게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을 받아 제공하는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 푸른 도서관의 전반

적인 활동내용(2009년 연차보고서)은 표 5와 같다.

 <표 5> 푸른 도서관의 활동내용3)

3) 활동내용 중 밑줄(   )으로 표시된 부분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활동들이며 영유아에게 직

접 제공되는 활동과 영유아와 관련된 성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활동이 모두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참여관찰이 이루어진 이야기 들려주기는 평생교육의 �유아대상 동화 구연 교실 

운영과 �영어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에 포함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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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200여종 전자저널 제공과 국립 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및 우수 학  

    술정보 제공

 ⑤ 과월호 잡지 무료배포

 ⑥ 다둥이 가족 도서대출권수 확대

평생교육

 삶의 질과 지식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① 독서교실 운영

 ② 영어 독서클럽 운영

 ③ 실버 이야기교실(실버 이야기봉사단 양성교육)

 ④ 유아대상 동화 구연 교실 운영

 ⑤ 책 만들기 교실 운영

 ⑥ 영어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역사, 연극, 영어동화)

 ⑦ 직장인을 위한 인문학 교실 운영

문화공간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과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

 ①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 실시

 ② 주말 우수영화 상영

 ③ 도서관 공간을 활용한 우수 전시회 개최(원화, 사진, 작품전시)

 ④ 구민을 위한 가족 음악회 개최

 ⑤ 강사 초청 강연회

커뮤니티 

공간

 개인과 개인을 연결시켜주는 역할로 지역사회에 기여

 ① 도서관 친구들(Friends of The Library) : 약 600명 회원 활동

 ② 어린이 책 시민 연대 모임 : 약 30명 활동

 ③ 유아/ 어린이 독서회 : 총 12개반 120명(이중 유아반은 1개반)

 ④ 일반 독서회 : 4개반 60명

 ⑤ 직장인 독서회 : 2개반 20명

 ⑥ 청소년 독서회 : 15명

 ⑦ 청소년 자원봉사단 운영 : 280명

  

 3)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는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동반가족, 어린이사서 2

명,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8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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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역 부모님들은 열의가 참 높으세요. 독서 프로그램 같은 거 신청을 받으

면  새벽 6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동원이 되서 도서관 앞에서 기다리

세요. 다른 도서관은 모집이 안 되서 걱정이라는데…….

                                       (면담, 2010. 2. 20. 조현영사서)

  이 동네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학습, 문화적 욕구가 강한 것 같아요. 제 프로그

램도 할머니가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아빠가 오기도 하고…….

  인터넷 이런 걸 통해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오세요.

  저한테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묻는 분들도 많고요.  

                                        (면담, 2010. 3. 6. 자원봉사자 C) 

이름 성별 연령 동반가족 이름 성별 연령 동반가족

윤아 여 10개월 아빠 명수 남 12개월 엄마

현석 남 19개월 엄마 유진 여 30개월 엄마

  (1) 영유아와 동반가족

  

  본 연구에 참여한 영유아와 동반가족은 주로 푸른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

의 주민들로 대부분 도서 대출 기한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도서관을 방문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교통수단은 마을버스, 승용차, 도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푸른 도서관은 서울의 아파트가 밀집한 지

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중류층에 속한다. 전반

적으로 주민들의 교육열이 높아 인근에 사설학원들이 밀집해 있으며 도서관 

이용률이나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교육 ․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도 매

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영유아와 함께 동반한 가족을 소개하면 표 6, 표 7과 

같다. 

 <표 6> 연구 참여 영아와 동반가족

(이름 : 가명, 연령 : 만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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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호 남 36개월 엄마 소희 여 28개월 엄마

진희 여 30개월 엄마 주희 여 19개월 아빠

상민 남 25개월 아빠, 엄마 준호 남 32개월 엄마

선주 여 14개월 엄마 창호 남 18개월 엄마

소영 여 21개월 엄마 재성 남 27개월 엄마

수진 여 32개월 엄마 구영 남 30개월 엄마

혜진 여 30개월 엄마 주영 남 31개월 엄마

승수 남 17개월 엄마 은희 여 26개월 아빠,엄마,오빠(초1)

선영 여 32개월 엄마 주호 남 22개월 엄마

주원 여 12개월 엄마 상진 여 12개월 엄마

명숙 여 16개월 아빠, 언니(초4) 민호 남 21개월 엄마, 민재(8세)

희종 남 22개월 아빠, 엄마

이름 성별 연령 동반가족 이름 성별 연령 동반가족

소라 여 4세 할머니,엄마 상학 남 5세 엄마

준혁 남 5세 아빠 윤호 남 4세 아빠

승민 남 6세 엄마 영재 남 6세 엄마,영민(4세)

희주 여 6세 엄마,남동생(3세) 연아 여 4세 아빠,엄마, 수아(쌍둥이)

상희 여 4세 아빠,엄마 은비 여 6세 엄마

두식 남 4세 엄마 지아 여 6세 엄마,지수(4세)

찬이 남 6세 엄마,훈이(4세) 정재 남 5세 엄마

단비 여 4세 엄마 미순 여 5세 엄마,미진(3세)

진우 남 4세 아빠 별이 남 6세 엄마,누나(9세)

명이 남 6세 아빠,엄마,형(8세) 세진 남 6세 엄마.형(8세)

재범 남 5세 엄마,누나(8세) 형민 남 4세 엄마,누나(8세)

승훈 남 4세 엄마 정일 남 6세 엄마

석기 남 4세 엄마 두만 남 4세 아빠

정숙 여 5세 경미(친구),엄마들 수철 남 5세 엄마,누나(7세)

치훈 남 6세 엄마,누나(8세) 우성 남 5세 엄마

혜수 여 6세 아빠 영애 여 5세 아빠

현민 남 4세 엄마,재민(6세) 형규 남 6세 엄마

서희 여 5세 엄마 영태 남 5세 엄마

승건 남 5세 엄마,재건(7세) 현정 여 4세 엄마

은하 여 6세 엄마 현미 여 6세 엄마

창섭 남 5세 엄마 현주 여 4세 엄마

  

<표 7> 연구 참여 유아와 동반가족

                                             (이름 : 가명, 연령 : 만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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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희 여 6세 영미(친구),엄마들 성주 여 5세 엄마, 오빠(8세)

병만 남 4세 아빠 새롬 여 4세 엄마, 아빠.

동일 남 5세 엄마 근석 남 4세 엄마, 누나(8세)

    

 

  (2) 어린이 사서

  

  어린이도서관에는 2명의 어린이사서가 근무하며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도

서 구입과 배서, 권장도서선정, 프로그램의 기획 및 진행 등 어린이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가. 송혜정 사서

  4년제 대학 도서관학과를 졸업하고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

며 사서로 일한지 19년째이다. 푸른 도서관 개관 초기부터 이곳에서 일하였

으며 어린이도서관 근무경력은 3년째이다. 

  나. 조현영 사서 

  4년제 대학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

으며 사서교사자격증, 평생교육사 자격증,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 등을 갖

고 있다. 사서 경력은 총 3년째이고, 어린이도서관에서 근무한지는 1년 반

이 되었으며, 그 전에는 고등학교 도서관에서 근무하였다. 

  (3)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푸른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사서가 직접 진행하거나 사서의 계

획과 관리 하에 자원봉사자가 진행한다. 자원봉사자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사회 주민과 관련 단체와의 협력에 의해 파견되는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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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키우면서 일을 시작했죠, 뭐. 애들한테 이야기해주고 하다가…….

  그 안에서 재능을 발견한 건가?(호호, 웃음). 이제는 일이 됐어요.

  이것(퍼펫 인형을 손으로 가리키며)들 모두 직접 만들어서 써요. 이야기를 들

려주려면 책도 많이 봐야하고요. 

  그래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책에 흥미를 느끼는 애들 보면 너무 기뻐

요. 이야기를 많이 듣는 아이는 뭔가 분명히 달라요.

                                     (면담, 2010. 2. 21. 자원봉사자 B)

  저도 이 동네 주민이고 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한사람으로 좋은 일인 거 같아

요.  다른 분들 하는 모습이 보기도 좋고, 미국에는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지향하는 바와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어린 아이들은 집중시간이 짧은 대

신 반응이 팍팍 오잖아요.  전 그게 재미있어요. 

                                      (면담, 2010. 3. 6. 자원봉사자 C)

로 구성되며 프로그램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 매주 일정 시간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이야기 프로그램을 주로 참여 관찰하였다. 이야기 프로그램은 각 프로그램

의 특성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두 차례

씩 진행된다. 특정 인물이 매주 혹은 격주 간격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와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그곳에서 여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번갈아가

며 진행하는 방식이 혼용되어 이루어지고 있었다.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게 된 동기는 저마다 다르지만 지역주민

의 한사람으로서 자신이 하는 활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으며 자원봉

사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다.   

2. 연구절차

 1) 예비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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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현지 적응과 연구방법론상의 문제 등을 파악하고 

대비하기 위하여(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2009년 12월 16일부터 총 

3주에 걸쳐 주 4회, 1회 4~5시간씩 예비관찰을 실시하였다. 예비관찰은 사

서와의 면담을 통해 연구의도를 간략히 설명하고 도서관 운영 전반과 이용

자들의 전반적인 이용양상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도서관이

라는 공간은 평소 연구자에게 익숙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의 교육기관과

는 달라 이들 독특한 구조와 배치를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는 각 서가의 배열, 배서의 기준, 벽면이나 책상 등에 부착된 자료 등 물

리적 환경을 탐색하고 익히며 이용자들의 이용 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또한 어린이사서와 함께 영유아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협

의를 한 결과 관찰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이야기 프로그램을 참여관찰

하기로 하였다. 이야기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와 오

후 3시에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연중 서비스로 

도서관의 사회 교육적 기능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들이다(유정은, 2007; 임

형연, 2004; Walter, 2001). 예비관찰 과정에서 일부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를 만나 연구의 의도를 설명하고 부분적인 참여관찰을 실시함으로써 프로그

램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2) 본 연구

  

  본 연구는 2009년 12월 16일부터 3주 동안에 걸쳐 이루어진 예비관찰에 

이어 2010년 8월31일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푸른 도서관을 이용하

는 영유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참여관찰과 영유아의 동반부모 및 어린이

사서,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면담을 중심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예비연구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 가능성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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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도서관으로서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본 연구를 위한 공식적인 승인 

과정을 거쳤다. 어린이사서에게 정식으로 연구의 취지, 연구 과정과 기간, 

연구 방법 등 연구전반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연구 협조를 요청하였으

며 오랜 논의와 의견 교환을 통해 이들 역시 연구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

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달

라는 당부와 함께 연구 참여 기관으로서의 지속적인 연구에 적극 협조하기

로 승인하였다.  

  예비관찰 과정에서 도서관이용은 요일별로 편차가 크고, 이용 시간대 역

시 특정 시간대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근거로 본 관

찰에서는 평일 중에는 이용자가 많은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시간대에 주로 

관찰을 하였으며 이용자가 저조하여 수집된 자료가 부족할 때는 다른 요일

로 관찰을 보완하였고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토요일과 일요일도 함께 관찰하

였다. 

  관찰 시간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동반가족이 머무는 시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예비관찰 이후 2010년 5월까지는 매주 2~3회, 1회에 

약 3~4시간씩, 이후 8월까지는 매주 1~2회, 1회 약 2~3시간씩 진행하였

다. 관찰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 특히 영유아와 가족들이 관찰로 인한 불편

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였으며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해 

연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하고 동의하에 관찰을 진행하였다.   

  한편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 관찰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 자료, 어린이사서가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 기획 ∙ 결

과 보고자료, 도서관 벽면에 부착되는 각종 행사안내와 부모를 대상으로 제

공되는 교육용 리플릿, 도서관에서 배부되는 뉴스레터 등의 자료도 함께 수

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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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목록 수집기간 수집된 자료

관찰 전사본

2009년 12월 16일

∼2010년 8월 31일

현장일지(82장), 전사노트(720장) 

면담기록

형식적 면담(어린이사서 총 6회, 26장/ 프로

그램 자원봉사자 총 6회, 8장/ 부모 총 15

회, 33장) 

녹음자료 보이스레코더 녹음파일(170시간) 

문서수집
2009년 12월 16일

∼2010년 8월 31일

․ 2009년 푸른 도서관 연차보고서

․ 푸른 도서관 뉴스레터(분기별로 발행)

․ 부모 제공 리플릿 자료

․ 월별 유아를 위한 추천도서목록

․ 월별 어린이를 위한 추천도서목록

․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이야기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서

․ 2010년 봄방학 일일독서교실 운영계획

․ 기타 도서관 배부 자료

3. 자료수집

  본 연구는 어린이도서관에서 영유아가 실제로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구체

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현장에 직접 참여하

여 관찰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9년 12

월 16일부터 3주에 걸쳐 진행된 예비관찰을 시작으로 2010년 8월 31일까

지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추적관찰을 병행한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실

시하고 문서자료 등을 수집하였다. 자료의 목록과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자료목록 및 수집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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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적관찰 

  

  도서관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저마다의 이용목적과 이용패턴을 갖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동일한 구성원과 정해진 일과 속에

서 일정한 흐름을 통해 운영되는 학교나 회사 등의 여타 제도적 공간과는 

구분되며 따라서 관찰방법 역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자는 관찰 초기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참여관찰의 형식을 통해 공

간 중심, 혹은 행위 중심의 관찰을 진행한바 이는 이용자들의 행동 단면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이용과정의 흐름에 따른 이해나 특정 상황

을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관찰방법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해 추적관찰(박인규, 2007; 이

정미, 곽철환, 2005)을 통한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의해 어린이

도서관의 열람공간을 중심으로 한 관찰에서는 추적관찰4)의 방법으로 자료

를 수집하였다. 이는 이용자 단위별로 사례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이용자가 

도서관에 와서, 머물고, 떠나는 시점까지의 지속적인 추적과 이에 대한 기술

을 통해 이용과정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다양한 이용자별 사례의 수집

을 통해 도서관 이용 특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할 것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

다.     

  관찰은 도서관 입구에서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이 입관할 때 연구자가 연

구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후 동의하에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동행하며 관찰

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퇴관 시까지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이들의 이동 

4) 의학 분야에서 질병의 원인과 발병, 수술이나 치료 후의 회복과정을 환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추적해가

는 연구나 예술이나 건축분야에서 이용자들의 박물관, 도서관 등의 공간 활용의 행적을 알아보는 연

구, 그리고 상품판매에서의 소비자의 흥미와 관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주로 적용되는 연구방

법이다. 이에 도서관 이용가족의 이용행태를 공간, 상호작용, 목적적 행동 등 맥락적으로 이해하기 위

해 가족 단위로 이용경로를 추적하여 기술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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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와 가족 간의 활동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녹음하였다. 이들이 퇴관한 후

에는 관찰 대상에 대한 연구자의 편견이나 의도가 개입되지 않도록(박인규, 

2007), 다시 입구에서 지키고 있다가 다음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을 중심으

로 같은 과정의 관찰이 이어졌다.

  추적관찰 과정에서는 서술적인 방법과 함께 지속시간 등의 양적인 기록

(이용숙, 김영천, 1998), 각 공간의 배치도를 만들어 공간 안에서의 영유아

의 탐색경로를 동선으로 그리기 등의 방법을 병행함으로써 행위의 지속성,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특성 등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는 열

람공간을 중심으로 한 이용자의 다양한 행동 패턴(책을 고르는 탐색행위, 

서가에 서서 책을 읽는 브라우징 행위, 의자나 바닥에 앉아 본격적으로 진

행되는 독서행위, 공간 전반에 대한 관심과 탐색 등)을 사례별로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한 것이다. 

 

 2) 참여관찰  

  

  이야기 방에서의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형태의 관찰자로서의 참여관찰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프로그램의 경우 정해진 시간에 참여를 희망하

는 가족들이 모여 진행되며 모든 참여자가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 동일한 

방식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공간을 중심으로 한 진행과정과 참여자들의 이

용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관찰자로 참여하고 모든 과정을 상세히 서술하고 

녹음을 병행하였다. 

  추적관찰과정에서 연구 참여자가 이야기 방으로 이동하여 프로그램에 참

여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났는데 이때는 추적관찰에서 참여관찰로의 전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며 역으로 이야기 방에서의 참여자가 열람실로 이동

할 경우 이들을 중심으로 한 추적관찰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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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심층면담 

  

  어린이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영유아의 경험과정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벌어지는 상황이나 사실들과 관련하여 영유아의 동반부모, 어

린이사서,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들과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참여

관찰 기간 동안 함께 이루어졌으며 응답의 자유도가 높은 개방적 형태의 반

구조화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을 실시하였다(Flick, 2009). 

  어린이사서와의 면담은 형식적인 면담과 함께 비형식적인 면담을 병행하

였다. 형식적인 면담은 현장으로 들어가던 시점과 참여관찰 과정 중에 걸쳐 

총 6회 진행하였으며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용자가 없는 한가한 시

간을 이용하였다. 면담 내용은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사서의 생각과 사서 역

할에 대한 인식, 도서관 운영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서비스 운영 전반에 

관련된 것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비형식적인 면담은 참여관찰기간 중 수시로 이루어졌는데, 관찰 중의 현

상에 대해 사서가 직접 말을 걸어오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자가 질

문을 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어린이사서와의 면담은 연구에 

직접적인 자료가 되었을 뿐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도서관의 구조적 

현실, 사서가 느끼는 실제적인 어려움 등 도서관 전반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프로그램 자원봉사자와의 면담은 주로 프로그램 시작 전 ․ 후의 시간에 

이루어졌으며 면담 내용은 자원봉사를 하게 된 동기와 기간, 프로그램의 계

획과 구성에 관한 내용,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의 어려움, 보람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지속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경우 연구

자와 친밀감이 형성되어 프로그램 종료 후 심도있는 형식적 면담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프로그램은 여러 명의 자원봉사자가 번갈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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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행하였는데 이들 중 면담을 꺼리는 경우가 있어 면담에서 제외하였다. 

  영유아의 동반 부모를 대상으로 한 면담은 어린이도서관 내 열람공간과 

이야기 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열람공간에서의 면담은 가족활동의 맥락

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시간, 즉 영유아가 서가를 배회하며 책을 고르는 사

이나 책읽기 과정이 일단락되고 모두가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중심으

로 하였으며 면담내용은 어린이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유, 이용하는 방법, 가

정에서와 도서관에서의 책읽기의 차이점, 이용과정의 어려움과 도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었다. 

  한편 이야기 방에서의 면담은 프로그램 시작 전 일찍 온 가족이나 프로그

램이 끝난 후 머물러 있는 가족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면담내용은 프로그램

에 참여하는 이유, 이용방법, 프로그램 참여가 도움이 되는 부분, 아쉬운 점

과 기대하는 점 등이었다. 참여관찰이 지속됨에 따라 연구자와 친분이 형성

된 부모의 경우 자녀양육의 어려움이나 행동지도의 방법, 자녀의 행동 특성

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물어오기도 해서 이를 계기로 보다 자연스럽고 깊이 

있는 면담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면담내용은 면담과정에서의 기록과 보이스레코더를 이용한 녹음을 병행하

였으며 녹음은 사전 동의하에 이루어졌다. 면담자료는 면담 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여 기록과정의 오류를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4) 기타자료의 수집

  

  기타자료는 푸른 도서관에서 이용자들에게 배포하는 뉴스레터, 연차보고

서, 월별 추천도서 목록, 어린이열람실내에 비치된 부모교육용 리플릿(예 : 

아동전문가 유아용 TV프로그램을 체크하다, 초등학교 입학준비 올 어바웃, 

체험 학습하러 공연장 가볼까?)등과 함께 어린이사서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 자료, 행사소개자료, 어린이열람실 내부 벽면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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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각종 게시물(책 읽어 주는 방법, 주제별 추천도서 등)을 찍은 사

진자료 등이 포함된다. 

  이들 자료는 연구자가 관찰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거나 기록하지 못

한 도서관의 활동과 그 취지, 어린이도서관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데 도

움이 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행동 맥락과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도  

도움이 되었다(Stake, 2000).  

4. 자료의 타당성 작업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삼각측정법, 추적관

찰을 병행한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의 수집, 연구 참여자에 의한 연구결과의 

검토, 지도교수 및 동료 연구자의 조언, 자기반성적 사고 등 다각적인 방법

을 사용하였다(Lincoln & Guba, 2000; Marriam, 1994).

 1) 삼각측정법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도서관에서 영유아의 경험과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관찰과정에서의 오류와 해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참여관

찰, 면담을 통한 기술 및 녹음을 병행한 심층적 자료기록, 시설 및 환경에 

대한 사진 촬영, 각종 문서 및 자료의 수집 등 다각적인 방법을 이용하고 

통합하였다. 

 2) 추적관찰을 병행한 사례의 수집

  어린이도서관의 이용양상은 일반적인 교육기관과는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

지는 바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해석을 위하여 참여관찰 과정에 추적

관찰을 병행함으로써 다양하고 풍부한 이용자별 사례를 수집하였다. 



- 62 -

 3) 연구 참여자에 의한 검토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나 자료에 대한 해석을 연구 참여자이자 주요 정보

제공자인 어린이사서와 공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자료의 의미

와 해석이 왜곡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였다. 

 4) 지도교수 및 동료 연구자의 조언  

  자료의 수집과 분석과정에서 지도교수 및 동료 연구자의 조언, 비평, 제안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연구자가 

갖는 주관적이고 고정된 사고를 탈피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로운 연구결

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5) 자기반성적 사고

  연구가 진행되는 전 과정에 걸쳐 연구방법론상의 문제점, 연구과정에 개

입될 수 있는 연구자의 편견과 해석의 오류를 줄이고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연구 의도에 대한 지속적인 질문을 반복함으로써 보다 타당하고 심층적인 

자료수집 및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5. 자료의 분석과 해석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영유아의 실제 경험을 이해하기 위하

여 현장에의 참여관찰을 통한 관찰기록 및 면담자료, 기타 문서의 수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분리될 수 

없는 상호보완적이고 통합적인 관계로(Bogdan & Biklen, 2006) 자료에 대

한 분석은 자료수집의 과정과 병행한 자료분석과 자료수집이 완료된 상황에

서의 보다 심층적인 분석 및 해석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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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자료수집과 병행된 분석의 과정은 수집된 자료의 전사와 함께 참여

현장에 대한 연구자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관찰내용의 전사와 함께 현장노트에 기록된 내용을 그때그때 정독

하며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영유아의 행동 특성과 주변 인물이나 상황에 대

한 해석, 연구자의 의문점을 덧붙여 갔다. 도서관의 이용과정에서 드러나는 

영유아의 경험 양상은 다양한 탐색행동(책, 서가, 공간 등), 책읽기, 책읽기 

과정과 병행되는 상호작용, 프로그램 참여, 타인에 대한 관심 표현(행동, 언

어, 표정 등) 등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으며, 이들 특성을 함축하는 단어

로 부호화 하는 과정을 통해 경험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성들을 기록해 나갔

다. 이는 도서관에서의 전반적인 경험 양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

니라 이후 관찰과정에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초점을 맞추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한편 참여관찰이 완료된 시점에서의 자료 분석은 보다 심층적이고 다면적

인 차원에서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해석으로 이루어졌다. 참여관찰 과정에 병

행되었던 가시적이고 표면적인 분석 자료와 부호화 자료를 중심으로 사례들

을 다시 읽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책과 공간에 대한 탐색, 책 읽기, 책읽

기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프로그램 참여,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표현 등이 

담고 있는 발달적 특성과 환경과의 연관성, 상호작용의 맥락이 갖고 있는 

의미, 책 읽기 과정에서 드러나는 소통의 양상 등 보다 정교하고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한 부호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들 간의 관련성을 거미줄 모형으로 

연결 짓는 통합과 재조정을 반복하였다. 

  이는 어린이도서관 이용과정에서 영아와 유아간의 경험양상에 대한 전반

과 그 속에서 드러나는 의미 있는 차이들을 발견하고 이들에 대한 범주화와 

사례들 간의 적합성을 연결 짓는 순환적인 과정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귀

납적 ․ 연역적 분석 및 해석의 반복을 통해 영유아 경험의 실제에 대한 보

다 심층적인 탐구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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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윤아를 안고 아기열람실로 들어가 바닥에 앉아 신발을 벗겨준다. 

  윤아 :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며) 아-, 아

  아빠가 신발을 벗기는 동안 웃으며 몸을 뒤틀다가 신발을 벗자, 기어서 바로 

Ⅳ. 결과 및 해석

1. 영아가 경험하는 어린이도서관

 

  영아들은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공간 및 시설, 책을 탐색하였고 낯선 또래에게 관심을 표현하였으며 동반 

부모와 책을 매개로 친밀한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발달

특성에 적절한 방식으로 책과 소통함으로써 책의 의미를 이해해가고 있었으

며 도서관의 이용방법과 같은 공공의 규칙을 경험하였다.    

 1) 새로운 세계의 발견과 탐색

  

  도서관은 영아가 일상에서 접하는 환경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간이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영아들은 새로운 공간과 시설, 그리고 새롭게 만나는 또

래들에 관심을 나타냈으며 자신의 발달특성에 적절한 방식으로 이를 표현하

였다.   

 (1) 낯선 공간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 표출하기

  영아는 도서관에 들어서는 순간 새롭고 낯선 공간에 대해 강한 호기심과 

기대감을 표출하였는데 이는 눈빛과 표정, 두리번거리거나 버둥거리는 몸

짓, 달려가기, 그리고 흥분하여 내는 소리나 언어적 표현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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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서가로 가더니 바닥에 앉아 사람들을 물끄러미 쳐다본다.   

                        (관찰, 아기열람실, 2010. 1. 23. 윤아:10개월, 아빠)

  엄마가 명수를 어린이열람실의 도넛 책상에 앉힌 후 옆의 권장도서 서가에서 

책들을 꺼내본다. 명수가 책상을 손으로 잡고 일어서서 웃으며 주변을 두리번거

린다. 아동열람서가 쪽에서 아이들 소리가 나자 “아-”소리를 치며 손으로 책상

을 붙잡고 발을 구르다 바닥에 넘어진다. 이를 본 엄마가 달려온다.

                        (관찰, 어린이열람실, 2010. 2. 5. 명수:12개월, 엄마)

  그냥 여기 오면 좋아해요. 책을 보지 않더라도, (주변을 둘러보며)주로 누나

랑 보느라고……. 책 읽는 거 구경하고 여기저기 둘러보고 그래요. 집에서는 저

랑만 있으니까, 여기 오면 새롭고 신기하잖아요.   

                                           (면담, 2010. 2. 5. 명수 엄마)

  유진이가 로비로 뛰어 들어와 곧장 어린이열람실로 뛰어 가더니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휘 둘러본다. 다시 뛰어서 아기열람실 입구로 가더니 주변을 둘러본다.

  유진 : (아기열람실에서 책을 보고 있는 여아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엄마~

  엄마 : (유진에게 다가가 함께 보며) 친구? 친구 있네.

  

  위의 사례에서 윤아와 명수는 모두 월령이 낮은 어린 영아들로 각각 아빠

와 엄마의 품에 안겨 도서관에 들어섰다. 신체발달이 미숙하여 활동이 제한

적이고 언어 표현 역시 발달하지 못했지만 이들이 참을성 없이 몸을 비틀며 

버둥대는 모습이나 책상을 손으로 잡고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 그리고 “아-아” 소리를 치며 웃는 모습 속에는 낯설고 새로운 공간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담겨 있다. 영아의 이러한 행동들이 관심과 흥미의 표

현이라는 것은 명수 엄마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월령이 높은 유진은 보다 역동적이고 극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공간에 대

한 기대감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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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이 신발을 훌렁 벗어던지고는 서가 쪽으로 달려간다.

      (관찰, 로비/ 어린이열람실/ 아기열람실, 2010. 2. 18. 유진:30개월, 엄마)

     

  30개월의 유진은 도서관에 뛰어들어서는 순간부터 흥분한 눈빛과 미소를 

보이며 주변을 둘러봄으로써 새로운 공간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유진이 

“엄마~”하고 외치며 친구를 가리키거나 신발을 내던지다시피 벗어버리고 

서가로 달려가는 행동들은 낯선 공간에 대한 기대감과 탐색의 욕구를 보여

준다.    

 (2)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공간과 책 탐색하기

  도서관은 넓은 공간, 무수히 많은 책과 서가, 책상과 의자, 소파 뿐 아니

라 각종 게시물과 환경구성 자료, 그리고 도서검색을 위한 컴퓨터 검색대 

등 다양한 시설 ․ 설비가 있으며 이를 이용하거나 지원하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영아들은 자신의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이들 공간 및 시설을 탐

색하였으며 탐색은 주 활동공간인 아기열람실 뿐 아니라 어린이도서관 전체

로 이어졌다. 

  가. 아기열람실 탐색하기   

  아기열람실은 온돌식으로 신발을 벗고 이용하며 낮은 높이의 서가가 벽면

에 빙 둘러 부착되어 있고, 중앙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책상들이 배치되어 

있다. 바깥과 면한 큰 창의 블라인드와 벽면 윗부분에는 어린이에게 친숙한 

만화 주인공의 캐릭터 스티커가 붙어있고 곳곳의 벽면과 책상 바닥에는 도

서관 이용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들이 붙어있다. 

  영아는 아기열람실에서 주변 둘러보기, 블라인드와 벽면의 스티커 바라보

기, 벽면의 안내 자료에 관심보이기 등 시각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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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희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자 엄마도 따라서 둘러본다. 

  엄마 : (벽면에 부착된 미키와 미니 스티커를 가리키며) 여기 보는 거야?

  소희 :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다)

  엄마 : 아! 여기 미키가 있구나. 미니랑. 그래서 소희가 좋아하는구나. 여기 

좋아?

  소희 : 응

  둘이 말없이 웃으며 잠시 스티커를 바라본다.  

                       (관찰, 아기열람실, 2010. 2. 10. 소희:28개월, 엄마)

  진희와 엄마가 서가 이곳저곳을 둘러본다.

  진희 : (서가에 꽂힌 책들을 손으로 죽 훑으며) 우리 이거 다 읽고 갈까?

  엄마 : 응 

  진희 : 다~ 읽을 거지. 다~ 읽을 거지(노래를 부르듯 반복하여 흥얼거린다.)  

  엄마와 손을 잡고 서가를 둘러보다가 엄마가 입구 벽면에 부착된 공지사항들

을 읽는 것을 보고,

  진희 : 엄마, 이것도 책 읽는 거야?(같이 올려다본다).  

                       (관찰, 아기열람싷, 2010. 2. 10. 진희:30개월, 엄마)

서가와 책상 사이를 반복하여 오가기, 책상 위를 기어오르거나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가기, 서가를 마주하고 앉아 책들을 꺼내 늘어놓기 등의 신체적인 

탐색행동을 하였다.        

  

  소희는 엄마와 책을 읽는 중간 잠시 고개를 들어 반복적으로 주위를 둘러

보았는데 벽면에서 미키마우스와 미니마우스 스티커를 발견하고는 그곳에 

시선을 고정한 채 계속 바라보았다. 소희에게 도서관은 낯설고 새로운 곳이

자 좋아하는 캐릭터가 붙어 있는 친근한 공간으로 여겨졌으며 이를 감지한 

엄마와의 대화는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아! 여기 미키가 있구나. 미니랑. 그

래서 소희가 좋아하는구나. 여기 좋아?’, ‘응’)로 이어졌다.  

  한편 진희는 책들이 빼곡히 꽂힌 서가를 이곳저곳 돌아다니거나 서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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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희는 책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집의 책들은 다 봤어요. 책을 사줘야 하

는데 지금 당장은 다른 계획 때문에 사줄 수가 없어서……. 집하고는 달리 여기

는 책이 많으니까. (벽면의 그림 가리키며) 여기 그림에 캐릭터도 있고, 책도 

많이 볼 수 있고. 도서관 가자고 하면 엄청 좋아해요. 

                                           (면담, 2010. 2. 10. 진희 엄마)

  현석이 입구 맞은편의 창 쪽으로 가자 엄마가 따라 들어와 서가에 등을 기대

고 앉는다. 현석이 서서 창밖을 바라보자 엄마가 그림책 한권을 꺼내 바닥에 펼

친다.

꽂힌 책들을 손으로 죽 훑어가는 방식으로 탐색을 하였으며 이는 모든 책들

을 읽고 싶은 욕구(‘우리 이거 다 읽고 갈까?’)로 이어졌다. 진희가 엄마의 

긍정적 반응에 즐거워하며 반복하여 흥얼거리는 말(‘다~ 읽을 거지’)이나 엄

마의 시선을 따라 벽면의 공지사항을 함께 바라보며 하는 질문(‘엄마, 이것

도 책 읽는 거야?’)을 통해 도서관에서의 신체 감각적 탐색행동이 읽기 환

경으로서의 도서관의 기능에 대한 이해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

희가 도서관을 책이 있는 공간으로 이해하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엄마

와의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기열람실은 온돌바닥으로 영아가 맨발로 활동하기 편할 뿐 아니라 책상

과 벽면의 서가 사이에는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오갈 수 

있다. 서가는 영아의 눈높이에 맞고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도록 높이가 낮다. 

따라서 영아의 공간탐색은 서가와 책에 대한 탐색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다. 영아는 서가에 빼곡히 꽂힌 다양한 크기와 형태, 색깔의 책들을 접함으

로써 시각적 자극을 경험할 뿐 아니라 그 중 한권을 손으로 잡아 꺼내는 과

정을 통해 책이 갖는 물리적 속성에 대한 촉각적 경험, 그리고 손에 쥐어진 

책의 무게감과 온전한 형태에 대한 지각 등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할 수 있

다. 따라서 이 과정은 영아의 여러 감각들을 자극하는 탐색과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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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거 볼까? (책속의 소방차를 가리키며) 에요에요~

  현석이 힐끗 보고는 자기 옆의 서가에서 책 한권을 꺼내자 엄마가 받아 들고 

책장을 펼친다. 현석은 다시 옆에서 다른 책 한권을 꺼낸다. 엄마가 다시 그 책

을 받아 펼치며 읽어주려 하자, 현석이 고개를 돌려 반대편을 보고, 엄마가 몸으

로 공간을 막는다.

  엄마 : 이거 봐봐. 

  현석은 책을 힐끗 보고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다시 앞의 서가에서 책을 한권 

꺼낸다. 

                        (관찰, 아기열람실, 2010. 3. 3. 현석:19개월, 엄마)

  아빠가 책을 펼치자 주희가 힐끗 보고는 책상위로 기어오른다. 아빠가 안아 

서가 구석으로 옮기자 주희가 앞의 서가에 꽂힌 책들을 한권씩 꺼내 바닥에 늘

어놓고 아빠는 책을 집어 도로 꽂는다. 주희가 잠시 보더니 옆으로 자리를 옮겨 

  위의 사례에서 현석은 엄마가 서가에서 책을 꺼내는 모습을 보자 책을 꺼

내는 행동에 몰두한다. 엄마가 몸으로 트인 공간을 막아 다른 곳으로 움직

이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황에서 현석은 서가의 책을 반복하여 꺼내

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엄마는 현석의 관심을 책에 집중시키려고 그림책을 

펼치며 말을 걸거나(‘이거 볼까? 에요에요’, ‘이거봐봐’, ‘엄마가 재미난 거 

보여줄까?’) 신체적 통제를 하지만(몸으로 민호가 나갈만한 공간을 막기) 현

석은 엄마의 관심 유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책을 빼내는 단순 행동과 주변 

둘러보기를 반복함으로써 신체를 이용한 탐색에 몰입하였다.

  영아는 발달특성에 따라 공간 사이를 분주하게 오가거나 책상 위를 기어

오르는 등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방식으로 탐색행동을 하는데, 자녀가 책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이를 매우 번잡스럽고 성가신 행동으로 여기는 

듯하다. 현석의 사례에서처럼 책읽기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부모와 탐색을 

통해 세상에 대한 기대감과 호기심을 충족시키려는 영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짐을 다음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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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책 3권을 한꺼번에 꺼내 바닥에 놓는다(이때 아빠는 휴대전화가 울려 전

화를 받음).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쳐다보다가 다시 책을 꺼내더니 아까 꺼냈던 

책들과 함께 더미로 쌓고 그 위에 올라선다. 주희의 몸이 기우뚱하자 아빠가 손

으로 잡고 주희는 더미 위에 올라선 채 주변을 둘러보고 웃으며 “꼬꼬

꼬~~~~~.”소리를 친다. 

                        (관찰, 아기열람실, 2010. 8. 9. 주희:19개월, 아빠)

  이렇게 책 다 꺼내서 보고, 주로 동물이나 과일이나 그런 그림책들 보고, 아이

가 다 신기하고 호기심이 많으니까 그냥 책 한권 꺼내는 것만으로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걸 뭐 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애들도 보고, 사람도 

보고. 아직은 배워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집에만 있으면 사람 만날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거 같아요. 얼굴 보면 알잖아요. 호기심에서 좋아하는 

거.

                          (면담, 아기열람실, 2010. 8. 9. 주희:19개월, 아빠)

  

  주희 아빠는 주희에게 책을 읽어주려 하지만 주희가 책상위로 기어오르자 

안아 저지하고 서가 구석으로 옮겨 놓아 통제가 편한 방식을 선택하였다. 

행동의 제약을 느낀 주희는 이번에는 서가의 책들을 꺼내는 탐색행동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이 역시 아빠의 방해(책을 집어 도로 꽂기)를 받자 자리를 

옆으로 옮기고 아빠가 통화를 하는 사이 책들을 꺼내 늘어놓고 쌓는다. 책

들을 높이 쌓고 그 위에 올라서 주변을 둘러보며 외치는 “꼬꼬꼬~~” 소리

는 책상 위에 오르는 것을 저지당한 후 책을 이용하여 오를 것을 만들고 그

것에 올랐을 때 성취한 기쁨을 잘 드러낸다. 주희에게 아기열람실은 책을 

읽는 공간이라기보다 자신의 신체적 역량을 확인하고 새로운 모험을 시도하

는 신체적 조작과 감각적 경험을 즐기는 공간이며 이 과정과 병행되는 주변 

둘러보기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외부에의 호기심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인터뷰를 통해 주희 아빠는 딸이 보여주는 일련의 행동들을 호기심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호기심이 많고 모든 것이 신기한 영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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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민이가 아기열람실에서 나와 도넛 책상으로 기어오른다. 

  아빠 : 여기는 신발 벗고 올라가는 거야.(신발을 벗기고 큰 그림책을 집어와 

펼치며) 상민아, 이거 봐, 상민아, 상민아~ 이거보자.

  상민이 힐끗 보고는 도넛 책상 위를 돌아다니다 옆에서 책 읽는 초등학생을 

쳐다본다. 

  아빠 : 누나, 누나들 봐봐. 누나들 모두 앉아서 보잖아. 앉을 거야?, 안 앉을 

거야? (상민이 앉자 그림책을 넘기며) 이거 보자…….

  상민이 잠시 책을 보더니 다시 일어나 도넛 책상을 내려간다. 

  아빠 : 앉아서 책볼 거야? 내려갈 거야?

  상민 : 엉.

  아빠가 신발을 신겨주자 어린이열람실을 나와 로비로 뛰어가고 로비 끝 모유 

수유실로 갔다가 다시 어린이열람실로 뛰어 돌아온다. 아빠는 계속 상민을 따라 

다닌다. 상민이 영어책 코너의 구석으로 들어가서 고개를 내밀며 웃자 아빠가 

상민을 안고 로비로 나간다.

책은 읽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냥 책 한권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좋아하

는 것”이며 도서관은 애들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곳으로, 주

희의 경험은 이러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탐색 영역 확장하기 

  아기열람실을 중심으로 한 영아의 탐색은 대부분 어린이열람실로 확장되

었다. 이는 어린이열람실의 한쪽 공간을 이용하여 아기열람실로 활용하고 

있는 구조적 특성과 함께 아기열람실과는 다른 공간과 시설(도넛 책상, 높

은 서가, 도서검색대, 벽면에 놓인 소파 등)이 자극하는 호기심, 그리고 자

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다양한 탐색을 즐기는 영아기의 발달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린이열람실에서의 탐색은 특별한 출입 장치가 없이 

열린 공간인 로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확 트인 넓은 공간을 중심으로 

뛰어서 돌아다니기, 이곳저곳 둘러보며 다니기와 같이 대근육을 이용한 탐

색행동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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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 아기열람실, 어린이열람실, 로비, 2010. 1. 16. 상민:25개월, 아빠)

  도넛 책상은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곳이 어린이도서관이라는 느낌이 

드는 건 저것뿐 인 것 같아요(웃음). 다른 도서관에서 참관 온 선생님들도 너무 

부러워해요.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고요.

                                         (면담, 2010. 6. 16. 조현영 사서)

  준호가 어린이열람실로 뛰어 들어가 신발을 신은 채 도넛 책상에 오른다. 사방

을 둘러보다가 정리되지 않고 놓여있는 책을 손으로 밀어 표지를 보고는 책상에

서 내려와 입구의 화분으로 뛰어가서 화초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흥얼거린다. 준

  

  다른 영아의 사례에서처럼 상민이 아빠는 아이의 관심을 책으로 유도하려 

애쓰지만 상민은 책에는 관심이 없는 듯 힐끗 바라 볼 뿐 몸을 움직여 도서

관의 이곳저곳을 탐색하는데 열중하였다. 상민의 움직임의 경로는 아기열람

실-어린이열람실내의 도넛 책상 오르기-책상 위를 돌아다니기-도넛 책상 

내려오기-로비의 입구-로비 끝의 모유 수유실-어린이 열람실로 종횡무진 

이어졌다. 특히 도넛 책상은 입구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재질이 폭신한 

스펀지라 상민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바닥을 구르며 즐길 수 있었다. 관찰 

중에 도넛 책상을 반복하여 오르내리거나 책상위에 올라 몸을 굴리며 즐기

는 영아를 자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어린이사서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아

이들이 도넛 책상을 즐겨 찾음을 알 수 있다.    

  확 트인 공간인 로비를 뛰어다니던 상민은 서가 사이의 좁은 공간에 몸을 

숨기고 까꿍 놀이를 하듯 고개를 내밀고 웃으며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영아기는 대 ․ 소근육을 이용한 다양한 신체적 활동을 통해 신체적 유능

감을 발달시키는 시기로 상민에게 도넛 책상의 계단, 로비의 넓게 확 트인 

공간, 서가 사이의 비좁은 틈은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주도적인 탐색을 

할 수 있는 흥미로운 공간이자 호기심을 채우는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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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엄마가 원서가 있는 서가로 가자 따라서 뛰어가 그림책을 꺼내 도서 검색대 

가까이 있는 소파로 가서 앉아 넘겨본다. …… 책을 소파에 놓고 도서 검색대 계

단에 올라 자판을 만지작거리며 화면을 쳐다본다. 엄마가 “하지마.”하며 안아 

내리려 하자 발버둥을 치며“아-아”소리친다. 엄마가 포기하고 손을 거두자 다

시 검색대 화면을 보며 마우스를 잡는다.

                      (관찰, 어린이열람실, 2010. 6. 16. 준호:32개월, 엄마)

  엄마가 가족열람서가를 둘러보자 진희가 큰소리로 엄마를 부르며 다가간다. 

엄마가 “진희야, 뛰어다니면 안 돼.”하고는 몸을 구부려 서가의 책을 훑어본

다. 진희가 서가 사이를 S자 형태로 뛰어 다니다가 엄마와 마주치자 큰 소리로 

웃는다. 다시 엄마에게서 멀어져 서가 사이를 뛰어다니다 엄마와 마주치자 웃는

다. 또 다시 반복하는데 엄마가 다른 서가로 자리를 옮겨 보이지 않자 당황한 

듯 두리번거리며 큰 소리로 “엄마~”를 부르고 마주치자 웃는다. 

 

  위의 사례에서 준호 역시 어린이열람실의 도넛 책상에 올라 주변을 둘러

보았다. 바닥에서 일정한 높이로 떨어져 있는 도넛 책상은 영아에게 새로운 

조망을 제공하여 주변을 둘러볼 때 또 다른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

다. 준호가 공간을 오가며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도넛 책상에 올라 바라보

기, 책상에 펼쳐진 책 힐끗 보기, 서가에서 책 꺼내기, 소파에 앉아 넘겨보

기, 도서 검색대의 컴퓨터를 조작하며 화면 바라보기)은 각 공간이 부여하

는 특성에 부합하는 행동양식으로, 준호는 이전 경험을 통해 관찰하고 학습

하였던 것을 재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월령이 높은 준호는 도서관의 

다양한 공간과 시설이 갖고 있는 의미와 이용방법에 보다 근접한 방식으로 

탐색행동을 발전시키고 있었다.   

  어린이열람실 중앙의 병렬식으로 배치되어 있는 서가 역시 영아의 관심을 

끄는 탐색공간이었다. 영아는 이들 공간을 마치 미로처럼 뛰어서 돌아다니

며 탐색하기를 즐겼는데 탐색 중에는 서가 사이의 좁고 긴 공간에 머물러 

손으로 책을 훑으며 둘러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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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 어린이열람실, 2010. 2. 10. 진희:30개월, 엄마)

  선주가 서가로 뒤뚱뒤뚱 걸어가 잠시 둘러보다가 책 한권을 꺼내 엄마 앞의 

바닥에 내려놓는다. 엄마가 책장을 넘기며 읽자, 바로 일어나 책을 꺼냈던 서가

로 간다. 아까 책을 꺼냈던 자리에서 책 또 한권을 꺼내다가 옆 책상에 나란히 

   

  아기열람실에서 오랜 시간 엄마와 함께 앉아 12권의 책을 읽었던 진희는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어린이열람실을 둘러보게 되었다. 엄마가 가족열람 서

가를 돌며 그림책들을 살펴보는 동안 진희는 자신의 키보다 훨씬 높은 병렬

식 서가를 S자 형태로 뛰어다니다가 엄마가 머문 곳에 이르면 마치 까꿍 

놀이를 하듯 나타나 마주보며 웃기를 반복하였다. 서가들 사이의 좁은 공간

을 뛰어다는 것은 진희에게 탐색을 위한 모험이며 이 과정에서 엄마와의 마

주침은 안도감과 즐거움을 제공함을 알 수 있다. 

  (3) 낯선 또래에게 관심 표현하기

  영아는 점차 성장함에 따라 어머니와의 신체적 접촉욕구보다는 어머니를 

안전기지로 삼음으로써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호기심을 

나타낸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영아의 호기심은 도서관 이용과정에서 공간

에 대한 탐색과 함께 낯선 이들에 대한 관심 표현하기로 나타났다. 

  도서관은 같은 또래, 손위 또래와 손아래 또래 등 다양한 또래 친구를 만

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 가족, 그리고 도서관 업무와 관련된 여러 사람

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영아에게 이들 낯선 이에 대한 관심과 표현은 

이후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기초가 되며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영아의 또래에 대한 관심은 발달단계에 따라 응시하기, 미소 짓기, 소리 내

며 다가가기, 말 걸기, 신체적 접촉 시도하기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으

며 또래뿐 아니라 성인에게까지 확장되었다.  



- 75 -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채림과 엄마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채림이 엄마가 선주를 

보며 “까꿍!”하고 웃자 선주도 웃는다. 잠시 후 채림이 엄마는 다시 책을 읽

기 시작하고 선주는 멈춰 선채 계속 바라본다. 

                        (관찰, 아기열람실, 2010. 1. 7. 선주:14개월, 엄마) 

  엄마와 함께 아기열람실에 들어와 신발을 벗고 있는 소영을 바라보며 창호가 

웃는다. 소영 엄마가 창호를 보고 “잘 생긴 친구가 있네.”하자 소영이 창호에

게 다가가 바닥에 앉아 앞의 서가에 있는 책을 한권 꺼낸다. 창호는 계속 소영

을 지켜보며 서 있고 창호 엄마가 소영 엄마에게 “몇 개월이에요?”하고 묻는

다. …(엄마들의 대화)… 창호는 선 채로 계속 소영이 앉아서 책 넘기는 모습을 

바라본다. 

      (관찰, 아기열람실, 2010. 3. 3. 창호:18개월, 엄마/ 소영:21개월, 엄마)

  

  위의 사례에서 선주와 창호는 모두 월령이 어린 영아로 처음 만나는 또래

친구에 대하여 응시하기와 웃음 웃기를 통해 관심을 표출하였다. 

  먼저 선주의 사례를 보면 서가에서 책을 꺼내는 놀이를 즐기던 선주는 지

나는 길에 우연히 발견한 손위 또래인 채림과 그 엄마를 보자 관심을 드러

낸다. 아직은 표현방법이나 상호작용의 방법이 미숙하여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에 머물지만 시선을 의식한 채림이 엄마가 마주보며 “까꿍!”하고 웃자 함

께 웃음으로써 초보적인 수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였다. 비슷한 또래인 

창호 역시 같은 방식으로 또래에게 관심을 표현하였는데 자신과 비슷한 또

래 친구인 소영이 들어서자 웃으며 바라보는가 하면 엄마들 간의 대화가 이

루어지는 동안 계속 소영의 행동들을 지켜봄으로써 또래와 그가 하는 행동

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영아의 월령이 높아지면서 타인에 대한 관심은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신체적, 언어적 발달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세련되어지고 진화되면서 나타

나는 변화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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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성이 엄마가 함께 읽은 책 두 권을 모아 재성이 손에 쥐어주며 “갖다 

놔.”하자 재성이“갖다 노께.”하며 일어나 서가로 간다. 서가 앞의 책상에 나

란히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수진과 엄마를 보자 다가가 고개를 들이밀며 둘을 번

갈아 바라본다. 수진 엄마가 웃자 책을 내밀며 “책 갖다 노게요.”한다. 수진이 

엄마가 웃자 이번에는 수진에게 책을 내밀며 “여기?”한다. 수진과 엄마가 웃

자 따라 웃으며 엄마를 쳐다보고 엄마도 웃는다. “책 꽂아”하고 엄마가 일어

서 다가오자 “여기? 여기?”하며 책꽂이 주변을 서성이고 서가 가까이에 책을 

대는 시늉을 한다. 엄마가 “거기 꽂아야지.”하며 함께 꽂는다. 

     (관찰, 아기열람실, 2010. 1. 30. 재성:27개월, 엄마/ 수진:32개월, 엄마)

  

  위의 사례에서 재성의 행동은 언뜻 책 꽂는 곳을 몰라 헤매는 것처럼 보

일 수 있지만 관찰과정에서 이미 엄마와 함께 여러 번 서가를 돌며 책을 고

르고 꽂기를 반복한 상태인 재성에게 이는 타인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타인

의 관심을 끌려는 이중적 의도를 지닌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성은 관

찰과정 내내 다른 사람을 보며 웃거나 손을 내미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하였으며 자신에게 쏠리는 관심을 즐기는 듯 시선을 받으며 즐거워하였다. 

책을 꽂기 위해 서가로 가던 중 또래인 수진과 엄마를 발견한 재성은 그들 

가까이로 다가가 얼굴을 들이대고 바라보는 등 노골적으로 관심을 표현하였

다. 책을 들고 서가로 가는 내내 엄마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재성은 수진이네와 엄마 모두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책을 내밀

며 말을 걸고 이들의 우호적인 반응(웃음)에 힘을 얻어 “여기? 여기?”를 반

복하며 웃음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냈다. 

  영아가 나타내는 낯선 또래나 성인에 대한 관심은 한 공간에 많은 또래와 

가족, 그리고 선생님이 모여 상호작용을 하며 즐기는 이야기 방의 프로그램

으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했는데, 재성이 역시 어린이도서관을 나가서 프로

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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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웃으며 효리에게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들이대고 쳐

다본다. 선생님이 재성을 쳐다보자 고개를 돌려 선생님과 눈을 맞추고 웃더니 다

시 효리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바짝 붙이며 웃는다. 효리도 재성을 보고 웃는다. 

뒤에 머물던 엄마가 작은 소리로 “재성아”부르며 손짓을 하지만 계속 효리 얼

굴을 쳐다보며 웃는다. 잠깐 엄마를 쳐다보고는 선생님 뒤로 한 바퀴를 빙 돌아 

다시 효리에게 오더니 얼굴을 바짝 붙이며 웃는다. 효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선생님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아이 참”하며 인상을 찌푸린다.

 (관찰, 이야기방, 2010. 1. 30. 재성:27개월, 엄마/ 선생님, 효리:5세, 아이들)

  아기열람실에서 오랜 시간 엄마와 책을 읽은 재성은 화장실을 다녀온 후 

잠시 로비를 돌아다니다가 옆 건물에 위치한 이야기 방으로 향했다. 이야기 

방에서는 온돌식 방 중앙에 책상을 둥글게 이어 붙이고 책상 주변의 바닥에 

영 ∙ 유아가 앉아 이야기를 듣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선생님이 책을 읽는 동안 엄마와 떨어져 앉은 채 이야기에 집중하던 재성

은 잠시 후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하더니 선생님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듣

고 있는 효리에게 다가가 웃으며 얼굴을 들이대고 쳐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선생님을 바라본다. 재성은 자신의 웃음에 타인도 웃음으로 반응하는 일반

적인 상호작용의 원칙을 이해하는 듯 선생님과 눈을 맞추며 웃더니 이번에

는 보다 적극적인 방식(얼굴 바짝 붙이기, 쳐다보며 웃기)으로 효리에게 관

심을 표현하였다. 막연하게나마 자신의 행동이 이야기 진행에 방해가 됨을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선생님에게 웃음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행동이 용납될 

수 있다고 여기는 듯하다. 멀리서 엄마의 제지(‘재성아’, 손짓)가 있자 행동

은 일시적으로 중지되었지만 잠시 후 다시 반복되었다. 만남이 제한적인 영

아기에 이처럼 타인에게 긍정적 관심을 보이고 또 타인의 긍정적 관심을 끌

어내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동은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도록 해 줄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영아기에 

도서관을 통해 접하는 낯선 또래, 성인들과의 만남은 도서관 이용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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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영이 책 한권을 들고 맞은편 책상에 앉아 책을 읽는 창섭과 엄마에게 다가

가 창섭의 엄마 옆에 앉아 책장을 넘기며 중얼거린다. 

  창섭 엄마 : (구영이 엄마에게)얘가 한국말 하는 것 아니죠? 제 귀가 이상한

가? 맞죠? 

  구영 엄마 : (다가오며)네, 맞아요. 일본말해요.

  창섭 엄마 : 얘는 몇 개월이에요?

  구영 엄마 : 30개월이요. 친구는요?

  …… 

  구영이 엄마가 창섭이 엄마와 대화를 나누며 다가와 책을 보고 있는 구영을 

데려가려고 하자 “아-앙”하며 버둥거린다.

 창섭 엄마 : 그냥 두세요. 잘 노는데…….

  ……

 엄마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구영이 책상을 빙 돌아 창섭이 옆으로 가서 앉

는다.  

 창섭 엄마 : (창섭을 보며)둘이서 같이 놀아. 동생이야.

경험하는 중요한 이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몰두하는 재

성의 행동은 책읽기를 진행하는 선생님이나 책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활동의 진행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특히 효리의 경우, 

처음에는 재성의 친근한 표현에 웃음을 보였지만 나중에는 책에 몰입할 수 

없게 되자 불만을 말하며(‘아이 참’) 인상을 찌푸리는 행동으로 이어졌다. 

많은 어린이가 함께 모여 앉아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집중하는 프로

그램의 경우, 일정시간 동안의 주의집중과 몰입이 요구되는데 영아는 프로

그램 자체보다는 참여한 또래 친구나 선생님, 새로운 공간에 대한 탐색에 

보다 높은 관심을 보임으로써 참여과정에 어려움을 느낄 뿐 아니라 다른 유

아들의 활동에도 방해가 됨을 빈번히 관찰할 수 있었다. 

  한편 영아의 또래에 대한 관심은 책읽기 행동에 대한 모방에서 시작하여 

일시적이지만 놀이친구가 되어 함께 노는 과정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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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영이 창섭을 밀자, 

 창섭 : 어~ 애기가 나 밀었어. 나 밀었어.(일어나 도망을 가고 구영이 웃으며 

쫓아 달려간다.) 

 창섭 엄마 : (웃으며) 형아가 좋대.

 구영과 창섭이 쫓고 쫒기며 아기열람실을 뛰어다니다가 엄마가 제지 하자 웃으

며 함께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간다.  

        (관찰, 아기열람실, 2010. 8. 9. 구영:30개월, 엄마/ 창섭: 5세, 엄마)

  책 읽는 분위기. 그러니까 뭐 억지로 읽는다고 읽는 건 아니고 책도 읽고 자기

만의 몸에서 익혀지는 거 있잖아요. 쟤가 눈으로 보면서 몸으로 익히는 거. 제가 

   

  아빠가 일본인인 구영은 엄마, 할머니와 함께 도서관에 왔다. 구영은 손위 

또래인 창섭과 엄마가 나란히 앉아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보자 엄마와 할머

니가 앉아 있는 책상에서 일어나 책을 한권 들고 창섭이 엄마 옆으로 가서 

앉아 책장을 넘기며 중얼거린다. 손위 또래인 창섭에 대한 구영의 관심은 

처음에는 창섭이 엄마 옆에 앉아 책장을 넘기며 읽는 시늉을 하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엄마들의 우호적 반응에 힘을 얻은 듯 자리를 창섭의 옆으로 옮

겨 앉고, 이후에는 몸으로 밀며 장난을 거는 보다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표

현방식으로 변화해간다. 처음에 조심스럽게 시도된 구영의 관심표현은 결국 

함께 쫓고 쫓기며 아기열람실을 돌아다니는 어린 아이들의 전형적인 신체적 

놀이양상으로 변하였다. 구영은 함께 책을 읽고 있는 창섭이 모자를 바라보

고 자신도 책을 들고 이들 옆으로 다가가 책장을 넘기며 읽는 시늉을 함으

로써 일시적이지만 친구로서의 만남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        

  구영의 사례에서와 같이 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책을 펼쳐 읽는 모방행동은 영아 뿐 아니라 유아에게서까지 폭넓게 

나타나며 빈번히 관찰할 수 있었다. 부모가 어린 자녀와 함께 도서관을 찾

는 이유 역시 책 읽는 분위기의 경험을 통해 자녀가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

을 형성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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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사람은 아이들일 때, 어릴 때 습득되는 몸으로 체험해서 무의식적으로 얻

어지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쟤 스스로 여기서 뭔가를 얻어 갈거라

는 생각을 해요.

                                        (면담, 2010. 8. 9. 현주:4세, 엄마)

  현주 엄마는 도서관의 “책 읽는 분위기”가 “어릴 때 습득되는 몸으로 체

험해서 무의식적으로 얻게 되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영 ∙ 유아에게 독서를 

강요하기 보다는 책 읽는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몸에 

익히고 습관화되어 가는 과정이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인간이 행동

을 습득하고 이를 습관화하는 과정에서 모방행동과 모델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린 영아에게 도서관에서의 경험은 낯선 환경과 사

람들을 탐색하는 즐거움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책과 가까워지고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 책을 매개로 한 소통과 책의 의미 이해

  

  책읽기는 책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책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 사

이의 소통이 일어나게 해 준다. 특히 문자를 익히기 이전인 영아기는 책읽

기 과정에 반드시 성인의 개입이 필요하며 이와 병행하는 상호작용은 영아

와 책 읽어주는 이와의 소통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송은(2006)은 

책, 영아, 그리고 책 읽어 주는 사람을 영아 책읽기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

라고 하였는데 영아는 도서관에서의 책읽기 과정에서 책 읽어주는 사람인 

엄마와의 친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애착을 강화하고 감정과 생각을 교류할 

뿐 아니라 발달단계에 적절한 방식으로 책의 의미를 탐색하고 이해해감으로

써 책과의 소통을 이끌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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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성이가 엄마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본다. 엄마는 한 팔로 재성을 감싸 안

고 책을 읽어주며 질문을 하기도하고, 숫자를 말하며 서로 마주보고 볼을 비비

거나 뽀뽀를 한다. 엄마가 책장을 넘기며 재성이 머리에 얼굴을 묻고 뽀뽀를 

하자 재성이가 큰 소리로 “아~~~”하며 주먹으로 입을 가리고 웃는다. 재성

이의 큰 목소리에 당황한 듯 엄마가 주변을 둘러보다가 작은 소리로 “쉿”하

고는 다시 책을 읽어준다.  …… 책을 읽는 중간에 계속 힘을 주어 꼭 안거나 

볼을 비비고 뽀뽀를 한다.  

                      (관찰, 아기열람실, 2010. 1. 30. 재성:27개월, 엄마)

  (1) 책 읽어주는 이와 소통하기

  도서관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영아는 동반한 엄마(혹은 아빠)와 함께 일정

시간 동안 도서관에 머물며 책을 읽고 탐색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 과정은 

둘이 서로에게 온전하게 집중하며 많은 경험을 함께 하는 시간으로 친밀한 

신체접촉과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 책읽기 과정에서 신체접촉을 통한 애착 강화하기

  영아기는 양육자와의 애착 형성이 매우 중요한 시기로 안정된 애착을 형

성하기 위해서는 둘 사이의 친밀한 상호작용과 신체적 접촉, 양육자의 많은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 필요하다. 도서관에서 엄마는 영아에게 책을 읽어주

며 영아를 품에 안기, 얼굴을 마주보고 눈 맞추며 웃기, 얼굴에 입 맞추기, 

힘주어 꼭 안기, 얼굴을 가까이 하고 문지르기 등 빈번한 신체적 접촉을 병

행하였다.  

    

  

  재성 엄마는 온돌바닥에 앉아 재성을 품에 앉은 채 작은 목소리로 여러 

권의 책을 읽어주었다. 책읽기는 읽은 책을 서가에 꽂거나 새로 읽을 책을 

고르기 위해 함께 일어서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오랜 시간(30분이 넘는 시

간)동안 진행되었는데, 재성이 엄마는 책을 읽는 중간 중간 질문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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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희가 엄마 품에서 나와 옆에서 책상에 팔을 기대고 몸을 반쯤 일으킨 자세로 

이야기를 듣는다. 재미있는 부분이 나오면 “아----”하고 소리를 치거나 엄마를 

쳐다보며 웃는다. ……(책읽기 과정 계속) …… 은희가 고개를 들어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일어나 엄마 어깨에 손을 얹고 엄마 뒤를 빙 돌아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옆에 와서 앉는다.  잠시 후 같은 동작 다시 반복. 

                          (관찰, 아기열람실, 2010. 1. 9. 은희:26개월, 엄마)

그림을 가리키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재성을 꼭 안아주기도 하고, 볼에 뽀뽀

를 하거나 고개를 숙이고 머리에 뽀뽀를 하는 등 다양한 신체적 접촉을 병

행하였다. 특히 책속에서 재미있는 그림을 발견하거나 엄마의 질문에 재성

이 답하는 경우 등에는 극적인 신체적 접촉(머리에 얼굴을 묻고 뽀뽀하기, 

볼을 비비고 뽀뽀하기)으로 이어짐으로써 책이 신체적 접촉에 중요한 매개

체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재성은 책이 주는 즐거움보다 엄마와의 신체적 접

촉을 더 즐기는 듯 엄마의 다양한 접촉에 대해 매우 행복해 하였으며 엄마

가 자신의 얼굴을 재성이 머리에 파묻고 뽀뽀를 할 때는 주먹으로 입을 막

으며 큰 소리로 웃기도 하였다. 

  소파나 책상과 의자가 비치되어 있는 어린이열람실에서의 책읽기가 나란

히 앉는 형태로 진행되는 반면 아기열람실은 온돌식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

의 부모가 책을 읽어줄 때 자녀를 무릎에 앉히고 품에 안은 채 읽기를 진행

한다. 이러한 자세는 두 사람간의 밀착이 최대치에 이르는 형태로 긴밀한 

신체접촉 뿐 아니라 서로의 숨소리, 목소리의 파장, 몸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도 함께 교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아와 부모 사이의 애착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 된다. 또한 온돌식 구조는 오랜 시간 한 자세로 집중

하지 못하는 영아가 여러 가지 편한 자세로 모양을 바꾸며 엄마와의 신체적 

접촉을 계속 유지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위의 사례에서 은희는 한참을 엄마 품에 안긴 채 책읽기에 집중하다가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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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진은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 동안 엄마에게 비스듬히 한쪽 어깨를 기대고 양

팔을 책상에 올린 채 들여다본다. 팔을 뻗어 책상위에 얹어 놓은 미니카를 잠시 

만지작거리다가 책을 다 읽자 서가로 뛰어가 다른 책을 골라 엄마 품안에 들어

가 앉는다. …… 다시 새로운 책을 꺼내 엄마 옆에 앉아 책상에 양팔을 올리고 

턱을 괴고 앉아 듣는다. 잠시 후 손을 뻗어 미니카를 만지작거린다.  …… 엄마

가 쳐다보자 마주보고 웃더니 몸을 쫙 펴고 엄마 가슴에 등을 기댄다. ……  엄

마 옆으로 옮겨 기대 앉아 책상에 한쪽 팔을 괴고 이야기를 듣다가 일어서더니 

양손을 책상에 올린 채 허리를 굽혀 반쯤 엎드린 자세로 그림을 들여다본다. 잠

시 후 일어나 엄마 어깨에 손을 얹고 엄마 뒤를 빙 돌아 다른 쪽으로 가서 같은 

자세 반복. 엄마 옆의 바닥에 앉더니 양손을 마주 붙여 손뼉을 치며 그림책을 바

라본다.  

                        (관찰, 아기열람실, 2010. 6. 16. 혜진:30개월, 엄마) 

에서 나와 자세를 바꾸어가기 시작하였다. 특히 위치를 이동할 때는 엄마의 

어깨에 한쪽 손을 얹어 놓음으로써 엄마와의 신체적 접촉을 지속적으로 유

지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은 오랜 시간의 책읽기로 인한 신체적 긴장감을 이

완하면서도 엄마와의 접촉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

인다. 

  책읽기 중간에 나타나는 주변 둘러보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

다. 집중 시간이 짧은 영아가 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지속시키면서 잠깐

의 시선돌림을 통해 주변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과정은 순간적이지만 

오랫동안의 책읽기에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혜진 역시 엄마와 미니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위치와 

자세를 바꾸어갔다. 혜진은 엄마에게 한쪽 어깨 기대기, 팔을 뻗어 미니카 

만지작거리기, 품안에 안기기, 다시 미니카 만지작거리기, 고개를 돌려 엄마

와 눈 마주치기, 엄마의 품에 등을 기대기, 위치를 옮겨 한쪽 팔을 괴기, 허

리를 굽혀 엎드리기 등 지속적으로 자세와 위치를 변화시킴으로써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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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아무래도 오래 보죠(웃음). 집에서는 읽어줄 때 몇 권 읽어주고 마는

데 도서관에 오면 오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더 많이 읽어주는 것 같아요. 집에서 

읽는 거랑 별 차이는 안 나는데 시간적으로 왔으니까 좀 더 읽어주고 가자, 집에

서는 귀찮아서 퍼져 있으니까 몇 권 읽어주고 말거든요. 제가 애랑 잘 놀아주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얘대로 놀고 나는 나대로 누워있거나 딴짓하

고 있고 어디, 설거지를 한다거나 그러거든요. 여기서는 애만 보게 되니까……. 

                                            (면담. 2010. 6. 16. 혜진 엄마) 

긴장감을 완화시키며 시선은 책에 고정함으로써 책 읽는 즐거움에 흠뻑 빠

져 있었다.  

  영아가 책읽기 과정에서 보이는 이러한 자세의 변화나 다양한 동작의 시

도는 오랜 동안의 책읽기에 수반되는 몰입으로 인한 정서적 긴장감을 해소

하고 강도 높은 신체적 접촉을 풀며 스스로를 편안한 상태로 유지하고자 하

는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집중 시간이 짧은 영아에게 흥미로운 책에 오

랜 시간 집중하며 엄마와 밀도 높은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은 즐거운 시간이

기도 하지만 피곤하며 긴장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도서관에

서의 책읽기는 가정에서의 그것과는 달리 외부의 방해요인이 없이 서로에게 

몰입하며 원하는 만큼 오래 동안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혜진 엄마와의 면

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혜진 엄마는 집에서의 책읽기와 도서관의 책읽기가 방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더 많이 읽어주는 것”을 통해 보다 오랜 시간 아이와 상호

작용하며 “애만 보게 되는”, 즉 혜진에게 충실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어짐

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오랜 시간, 서로에게 충실하며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일은 영아의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엄마와의 애착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린 영아에게 몰입의 시간이 지속되는 일은 긴

장되고 흥분되는 경험일 수 있다. 따라서 영아는 책읽기 과정 중 끊임없이 

자세와 위치를 전환함으로써 이러한 긴장감을 풀어 가는데 바닥에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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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호와 엄마가 책 받침대에 그림책을 올려놓고 나란히 앉아 보고 있다.

  엄마 : (그림책 속의 자동차를 보며) 태호는 도서관에 뭐 타고 왔지?

  태호 : 자동차. 

  엄마 : (태호 얼굴의 머리를 쓸어 올리며) 응. 버스타고 왔지.

  엄마가 책을 읽어주고 태호가 듣는다. 

  태호 : (책 속의 자동차 그림을 가리키며) 얘가 아기돼지 타고 있어.

  엄마 : (태호와 눈을 맞추며) 태호는 뭐 타고 싶어?

  태호 : 나는 말 타고 싶어. 소방차 타고 싶어. (손을 들어 올려 빙빙 돌리며) 

소방차 윙윙 올라가. 나 소방차 타고 얘한테…….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나 돈 

없어.

  엄마 : 태호 오다가 요구르트 사먹었잖아.

  태호 잠시 창밖을 바라본다.

                        (관찰, 아기열람실, 2010. 2. 18. 태호:36개월, 엄마) 

앉아 읽을 수 있는 아기열람실의 온돌식 구조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나. 책읽기 과정에서 경험과 생각 공유하기

  도서관에서의 책읽기 경험은 신체적 접촉을 통해 애착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즐거움, 두려움,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책을 단서로 

일어나는 느낌, 예전에 경험했던 일 등 영아의 다양한 경험과 느낌들을 책 

읽어주는 사람인 엄마와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관찰을 통해 많은 엄마들이 영아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이전의 경험을 상

기시키는 질문을 하거나 책속에 나오는 그림이나 이야기를 단서로 영아가 

원하는 것을 묻는 등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의 사례에서 

태호의 엄마 역시 “태호는 뭐 타고 왔어?”, “태호는 뭐 타고 싶어?”,  “태호 

오다가 요구르트 사먹었잖아”와 같이 태호가 원하는 것이나 이전의 경험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태호는 이에 대해 답변을 하였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책 읽기 과정 중에 수시로 나타났으며 그때마다 책읽기가 잠시 중단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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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과 엄마가 도넛 책상에 나란히 붙어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다. 이야기 중

간에 서로 눈 마주치기를 반복.

  주영 : (그림책 속의 날개달린 공룡을 가리키며 큰소리로)이거 날개 있어.

  엄마 : 쉿.

  주영 : 이거, 이거 날개 있어.(잠시 멈추고 생각) 집에 날개 있어.

  엄마 : 아! 집에 천사날개 만든 거 있지.

  주영 : 응(머뭇거리며 아쉬운 표정).

  엄마 : 그렇지만 흉내 낼 수 있어.(엄마가 주영의 양팔을 들어 흔들어 준다.)

  주영 : (웃으며 팔을 흔들면서)파닥파닥

  다시 책읽기 계속.

                     (관찰, 어린이열람실, 2010. 2. 16. 주영:31개월, 엄마)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맞추거나 함께 웃기, 쓰다듬기 등의 신체적 접

촉이 병행되었다. 태호는 엄마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실제 

경험을 떠올리는가 하면, 실재와 상징체계간의 연결(손을 들어 올려 빙빙 

돌리며 - 소방차의 돌아가는 불빛을 표현한 듯)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책읽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책과 실제 경험 간의 연결은 영아에게 책이 전

달하고자하는 의미를 자신의 경험과 함께 재구성하도록 함으로써 경험적 지

식을 형성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이를 공유하는 상대방과의 정서적 교류를 

수반하는 신체적 접촉을 통해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도와준다. 

 

  위의 사례에서 주영은 책을 읽는 과정에서 동기화된 현실적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욕구를 엄마와의 교류를 통해 해소하였다. 주영은 엄마와 함께 공룡

책을 보다가 날개 달린 공룡을 발견하자 흥분하여 큰 소리를 친다. 크리스

마스 때 어린이집에서 만든 날개를 떠올린 것이다. 엄마의 “집에 날개 만든 

거 있지”라는 말에, 지금 그것을 가지고 놀 수 없다는 생각에 실망한 듯 잠

시 머뭇거리는 주영을 위해 엄마는 “그렇지만 흉내 낼 수 있어”하고 주영의 

양팔을 들어 흔들어 줌으로써 마음을 위로하고 환기시켜 준다. 주영의 양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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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읽으면 애랑 더 친해지는 것 같아요. 아직 어리지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 알 수 있고……. 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니까.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주

영이는 마음이 여린데, 책 속에서 누가 죽으면 슬퍼해요. 같이 책 읽으면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좋아하는 거도 그렇고.

                                           (면담, 2010. 2. 16. 주영 엄마)

을 들어 올려 흔들어 주는 동작은 날개의 움직임을 상징하는 것으로 주영은 

엄마를 통해 실재와 상징 간을 연결하고 이를 언어로 표현(‘파닥파닥’)하는 

인지적, 언어적 경험을 할 뿐 아니라 당장의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욕

구를 신체적 놀이를 통해 해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책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영아와 엄마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은 영아

로 하여금 엄마로부터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엄마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돕고, 엄마에게는 자녀에게 정신적 위로를 줄 수 있다는 부모로

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 영아기는 부모-자녀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형

성하는데 기초가 되는 시기로 책을 매개로 한 이러한 경험은 서로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정서적 친화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됨을 주영 엄마와의 

면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2) 책의 탐색을 통한 의미 이해하기

  

  영아는 책을 처음 접하는 순간 손으로 잡고, 입으로 물고, 던지고, 높이 

쌓는 감각적 탐색의 도구이자 놀이감으로 인식함으로써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하며, 점차 연령이 증가하고 경험이 확장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책과 

소통함으로써 비로소 읽기 위한 도구로서 책의 의미를 발달시켜 간다. 이송

은(2006)은 영유아들은 책을 통해 ‘하나의 정확한 의미’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경 지식에 의존해 자기만의 고유한 의미를 만들어 낸다고 

하였는데 이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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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윤아를 품에 안고 그림책 6권을 한꺼번에 꺼낸다. 한권의 책장을 넘기

며 "고양이. 까꿍“ 하고 읽어주자 잠시 쳐다본다. 아빠가 책장을 넘기자 윤아가 

책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다. 아빠가 윤아 손을 잡아 제지하며 책장을 넘겨 다시 

”까꿍“. 윤아가 옆의 다른 책을 집어 든다. 아빠가 그 책을 잡고 책장을 넘기자 

다른 책으로 손을 뻗다가 아이들 이야기 소리를 듣고 일어서려고 버둥거린다.    

                         (관찰, 아기열람실, 2010. 1. 23. 윤아:10개월, 아빠)

  

  엄마가 승수를 품에 안고 책장을 넘기더니 “축구하네. 축구공”하며 설명을 

하자 잠시 그림을 보다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아-아”소리를 지른다. 엄마가 

다시 책장을 넘기자 그림을 힐끗 보고 양손으로 책 바닥을 탁탁 내려치며 “아-

아” 소리를 친다. 엄마가 책장을 넘길 때마다 손으로 책의 펼친 면을 내려치며 

“아-아”반복. 엄마가 다른 그림책을 집어 들고 넘기자 힐끗 보고는 “아-아”

소리를 지르며 품에서 나오려고 버둥거린다.

                         (관찰, 아기열람실, 2010. 8. 27. 승수:17개월, 엄마)

  영아가 책의 의미를 이해해가는 과정은 그들의 발달특성을 반영할 뿐 아

니라 책을 접한 경험의 빈도와 책을 매개로 한 상호작용의 질에 의해 점진

적으로 형성되며 이후 책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월령대의 영아가 책과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는 방식은 단편적으로나마 영아

가 어떻게 책의 의미를 이해해 가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위의 두 사례는 20개월 미만인 영아에게 그림책은 손을 뻗어 움켜잡고, 

손으로 만지며, 내려치고, 그림을 힐끗 보는 등 감각적인 탐색 행동을 이끌

어 내는 도구임을 보여준다. 10개월인 윤아의 아빠는 ‘까꿍 놀이’ 책의 책장

을 넘기며 까꿍을 반복함으로써 윤아를 책읽기에 집중시키려고 하지만 윤아

는 손을 뻗어 잡으려고만 한다. 아빠가 제지를 하자 다른 책을 움켜잡고, 아

빠가 이것을 다시 읽어주려고 펼치자 또 다른 책으로 손을 뻗는다. 윤아에

게 그림책은 책장을 넘기며 함께 읽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손을 뻗어 움켜

잡는 감각적인 탐색의 도구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눈으로 힐끗 보고,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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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영이 바닥에 앉아 앞의 서가에서 책을 빼내 바닥에 늘어놓기를 반복한다. 

잠시 후 일어나 옆으로 가더니 그곳 서가에서 책을 꺼내 바닥에 놓고 쭈그려 

앉아 책장을 넘겨본다. 일어나 다른 서가로 가서 책을 꺼내더니 이번에는 엎드

려 넘겨본다. 엄마는 옆에 앉아 서가를 둘러보다 소영을 바라보기를 반복한다. 

소영이 일어나 책 한권을 꺼내 엄마 무릎으로 가서 앉으려다가 다시 꺼낸 곳 

가까이 가서 눕더니 자세를 고쳐 엎드려 책장을 넘겨보며 “응에에-디고, 우

아.”한다. 

                        (관찰, 아기열람실, 2010. 3. 3. 소영:21개월, 엄마)

위해 손을 뻗는 행동은 감각을 통해 사물을 인지하는 영아기의 특성을 잘 

보여줄 뿐 아니라 주변의 소리에 반응하며 품에서 나가려고 하는 행동은 윤

아의 책에 대한 탐색이 아빠의 읽기시도로 좌절됨에 따라 곧 흥미를 잃고 

외부세계로 관심을 돌리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7개월인 승수 역시 읽기를 위한 도구로서의 그림책의 의미를 이해하지

는 못하지만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으로 그림을 응시하거나 책의 그림

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양손으로 내려치며 “아-아” 소리를 치는 행동 속

에는 그림책에 대한 관심이 10개월인 어린 윤아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승수가 보여주는 일련의 행동들에는 일시적이지만 책의 

그림에 주의를 집중하고 책과 관련하여 뭔가 엄마와 상호작용을 시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하지만 집중시간이 짧은 승수는 곧바로 책에서 눈길을 

돌려 주변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하였다.    

  

  소영의 사례는 앞의 두 영아에 비해 책의 의미 이해에 보다 근접한 것으

로 보인다. 여러 권의 책을 반복적으로 꺼내거나 바닥에 늘어놓는 모습에서

는 여전히 놀이감으로서 탐색의 의도가 엿보이지만 쭈그려 앉은 자세, 엎드

린 자세 등 자세를 바꾸어 가며 책장을 넘김으로써 책이라는 대상과 책장을 

넘기는 행동 간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

영이 서가를 옮겨 다니며 책장을 넘겨보기를 반복하는 행동은 소영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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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희네 가족이 둥근 책상에 둘러 앉아 있다. 아빠와 오빠(초등 1년)는 각자 

책을 읽고, 은희는 엄마와 함께 책을 본다. 

  은희 : (맞은편 서가에서 책 한권을 꺼내 달려와 내밀며) 엄마, 이거!

  엄마 : 쉬.

  은희가 책을 든 채 엄마 무릎에 앉아 책 받침대에 책을 올린다. 엄마가 작은 

소리로 읽기 시작. 옆으로 튀어 나온 종이를 당기면 숨겨진 그림이 나오는 팝업

북이다. 책장을 넘길 때 마다 은희가 종이를 당기며 “짜잔”하고 좋아한다.

  은희 : (책장을 넘기더니 그림을 가리키고 웃으며) 봐봐, 엄마 봐봐. (위로 

튀어나온 종이를 당겼다 밀었다 하고 엄마를 쳐다보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

라갔다 내려갔다.  

                        (관찰, 아기열람실, 2010. 1. 9. 은희:26개월, 가족)

가 딸에게 읽어줄 책을 고르기 위해 서가의 이곳저곳을 돌며 무작위로 책을 

한 권씩 꺼내 펼치며 브라우징 하는 행동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아 엄마

를 따라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영은 엄마와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

는 범위 내에서 엄마와 유사한 방식으로 책을 탐색하였다. 특히 소영이 마

음에 드는 책을 발견하자 책장을 넘기며 “응에에-디고, 우아”하고 소리치는 

것은 소리 내어 책 읽는 모습을 연상시켰는데, 이는 소영이가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읽는 것으로서의 책’의 의미에 보다 근접하였음을 보여준다.   

  은희에게 책은 함께 읽고 즐기는 도구임과 동시에 탐색의 도구로서 이해

되고 있었다. 책을 중심으로 한 은희의 행동은 서가에서 마음에 드는 책 골

라 꺼내기, 엄마에게 읽어달라고 요청하기, 엄마가 읽어주는 짧은 글을 집중

하여 듣기, 책속의 놀이요소를 발견하여 반복하며 즐기기, 엄마를 즐거움에 

참여시키기 등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으며 흥분한 말투와 웃음에는 즐거

움이 담겨 있다. 은희는 엄마와의 책읽기가 끝날 때마다 그 책을 서가에 꽂

고 다시 새 것을 꺼내 오는 행동을 반복하였는데 오가는 재빠른 동작을 통

해 이 역시 즐거운 과정의 일부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새로운 책의 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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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이가 서가에서 책 한권을 꺼내 엄마에게 내민다.

  엄마 : (책 표지를 보며)지하철을 타요. 

  유진 : (큰소리로) 엄마, 어~엄마.

  엄마 : 이 책이 아니야?

  유진 : 응(다른 쪽 서가로 가며), 냐옹 냐옹.

  엄마 : 고양이 책 찾는 거야? 같이 찾아볼까?

  엄마가 서가에서 고양이 책을 찾아 내밀자 유진은 잠시 쳐다보다 옆에서 다

른 책을 꺼낸다. 엄마가 그 책을 손으로 잡자(읽어주려는 듯), 뺏어 들고 바닥

에 놓은 채 책장을 빠르게 넘긴다. 바닥에 있는 다른 책들도 빠르게 넘겨보더

니, 잠시 둘러본다. 신발도 신지 않고 어린이열람실로 뛰어가 도넛 책상 위에 

있는 책 한권을 들고 달려온다. 

  유진 : (책을 내밀며)엄마.

  엄마 : 엄마거야? 고마워. 

  각자 책을 놓고 책상에서 잠시 넘겨본다. 유진이 혼잣말을 하며 책장을 넘기

더니 다시 일어나 어린이열람실로 향한다.  

                       (관찰, 아기열람실, 2010. 2. 18. 유진:30개월, 엄마) 

을 넘길 때면 “짜잔!, 엄마 이거”와 같은 표현을 통해 새 책에 대한 흥미와 

기대감을 엄마와 공유하고 싶은 욕구를 표현하였다.   

  관찰과정에서 은희가 책을 고르거나 꺼내는 서가는 즉흥적으로 결정되었

는데 만약 그곳에서 마음에 드는 책을 발견하면 3~4권의 책을 집중적으로 

더 꺼내 보았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영아들에게서도 빈번히 관찰되었는데 

이는 책을 꺼내고 꽂는 과정 자체를 즐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책들이 일

렬로 빼곡히 꽂혀 있어 책의 전면(표지)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글자를 읽

을 수도 없는 영아에게, 우연적인 발견이 즐거움을 주었을 때 이후의 책을 

고르는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가에서 이 책 저책을 꺼

내 엄마에게 내밀며 책을 매개로 상호작용을 즐기는 행위는 30개월의 유진

에게서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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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도 부산스럽기는 한데 저 정도는 아니에요. 여기 오면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책 꺼내서 들고 저한테도 주고……. 좀 문제가 있나 싶어 고민될 

때도 있어요. 여기(도서관)온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계속 언제 

가냐고 묻고……. 

                                          (면담, 2010. 2. 18. 유진 엄마)

  너무 귀엽죠(웃음). 어린 애들은 그냥 저 자체(유진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을 바라보며)를 즐기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면서 그냥 책 꺼내

고, 꽂고, 계속 그러는 거요. 그렇게 하면서 노는 거 맞죠? 

                                        (면담, 2010. 2. 18. 송혜정 사서)

  위의 사례에서 유진의 행동은 원하는 책을 찾기 위한 탐색의 과정(‘이 책

이 아니야?’, ‘응, 냐옹 냐옹’)으로 보일 수 있지만 고양이 책을 발견한 후에

도, 또 다른 책을 꺼내 내미는 행동은 계속되며 공간을 이동하면서까지 이

어진다. 유진의 엄마는 딸이 책을 내밀 때면 읽어달라는 신호로 이해한 듯 

책장을 넘겨 읽어주려고 하지만 유진은 매번 본인이 직접 빠른 속도로 책장

을 넘기고는 곧 다른 책을 찾아 나선다. 

  유진의 이러한 행동은 책을 매개로 한 상호작용의 또 다른 양상을 보여주

는데 무수히 많은 책들 속에서 자신이 읽을 책을 직접 고르기 위해 공간을 

넘나들고, 또 엄마를 위한 책을 골라주기도 하는 등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탐색과 선택의 과정을 즐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짧은 시간이지만 책장을 

빠르게 넘기며 눈으로 훑어보는 행위 속에는 책읽기의 기본이 되는 책장 넘

기기, 펼친 면을 바라보기와 같은 이해과정이 담겨 있다.     

 

  유진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탐색과정을 부산스럽다고 염려하는 엄마와는 

달리 어린이사서는 유진의 행동을 “그 자체를 즐기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

었다. 영아에게 책은 읽기를 위한 도구 이전에 탐색과 놀이를 위한 매체가 

되며 특히 일반 가정과는 달리 넓은 공간과 많은 서가, 그 속에 꽂힌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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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진 : (다 읽은 책을 서가에 꽂고 그 옆에서 책 3권을 꺼내며) 이거 다 읽

을 거야.

  책이 잘 안 꺼내지자 엄마가 도와준다. 혜진이 책들을 책상 위에 놓고 팔을 

괴고 앉는다.

  혜진 : (한권의 표지그림을 가리키며) 뭐야? 여우 나와, 여우.

  엄마가 책장을 넘기며 읽어주기 시작한다. 

  혜진 : (읽기중간에 그림을 보며 큰 소리로) 이야!

  엄마 : 쉬.

  다시 책읽기. 다 읽고 나자 혜진이 표지 그림을 잠시 바라보며 웃더니 다른 

책을 내민다. 

                       (관찰, 아기열람실, 2010. 6. 16. 혜진:30개월, 엄마)

  엄마 : (혜진이 꺼내서 내미는 책의 표지를 보며) 이거는 야크 이야기네.

  혜진 : 야크? 

  엄마 : (책장을 넘기며) 야크는 키가 크대. 뿔도 있대.

한 종류의 책들은 이러한 탐색행동을 즐기기에 충분한 요소가 된다. 

  유진이 집과는 다른 환경 안에서 책과 공간을 넘나드는 탐색을 즐겼다면 

책 읽는 과정에 몰입하며 이야기가 주는 매력에 빠져 책과 소통하는 영아도 

있었다. 

 

  위의 사례에서 혜진은 읽는 것으로서의 책에 대해 많은 관심과 흥미를 보

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혜진이 표현하는 말과 행동(‘이거 다 읽을 거야’, 

표지 그림을 가리키며 ‘여우 나와, 여우’)속에는 글 뿐 아니라 그림까지를 

포함하여 읽는 것으로서의 책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해는 다

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엄마와 책을 읽는 동안 질문을 주고받거나 설

명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경험을 연관 짓는 등 책과 관련된 상호작용을 

즐기는 과정과 병행됨으로써 책, 영아, 그리고 엄마 사이를 상호 연결하는 

소통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 94 -

  혜진이 일어서서 그림을 보고 잠시 이마를 만지작거린다. 엄마가 혜진을 바라

보고 웃다가 책을 읽는다. 혜진이 무릎을 꿇고 앉았다가 한쪽 다리를 들었다가 

하며 중간 중간 “응”,응”하며 듣는다. 

  엄마 : (책 속에 야크의 머리카락 이야기를 읽다가 혜진을 보고) 혜진이도 엄

마가 머리 길면 잘라주고 길면 잘라주고 그러지?

  혜진 : (자신의 머리를 만지며) 응.

  다시 책읽기가 계속된다.

                        (관찰, 아기열람실, 2010. 6. 16. 혜진:30개월, 엄마)

  

 3) 공공의 규칙에 대한 관심과 경험  

  

  도서관은 많은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로 올바른 이용을 위해서는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직접적인 지도와 교육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공공의 환경을 접함으

로써 자연스럽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깨달아가기도 한다. 월령이 높은 영아

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동반가족과 함께 다양한 공공의 규칙들을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아기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어졌

다. 

  (1) 도서관 이용방법에 관심 갖기

 

  영아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동반한 부모의 설명이나 영아 스스로

의 발견, 혹은 주변 사람들의 요구 등 직 ∙ 간접적인 방법과 경로를 통해 도

서관 이용방법들을 접하게 된다. 영아가 도서관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이용방법 중의 하나는 책과 관련된 것이었다. 도서관은 모든 책을 그 내용

의 주제에 의해서 과학 · 문학 · 역사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정리하는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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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희와 엄마가 책을 읽고 있다. 소희가 책을 한권 꺼내 와 함께 읽으면 엄마

가 “이거 갖다놓고”하며 읽은 책을 내민다. 소희는 그 책을 서가에 꽂고 다른 

책을 꺼내온다. 다 읽으면 다시 엄마가 “이거 갖다 놓고”를 반복. 책읽기와 책 

꽂기가 계속 번갈아 진행된다.

                       (관찰, 아기열람실, 2010. 2. 10. 소희:28개월, 엄마)

  책을 다 읽자 엄마가 선영에게 책을 건네며“꽂자”하고 선영이 책을 꽂고는 

다른 책을 꺼내 그림을 보며 내민다. 다시 책 읽기. 다 읽고 나자 책을 선영에게 

주고 선영은 다시 일어나 서가로 가져간다. 엄마가 지켜보다가 “그래, 거기 꽂

자.”한다. …… 선영 엄마가 주변의 책을 쌓아놓고 읽는 엄마와 아이들을 보고 

선영에게 “한권씩 꺼내오지 말고 좀 많이 꺼내와.” 하자 선영이 책 3권을 한

꺼번에 꺼내 내민다. “이렇게 많이 빼왔어?(웃음)”다시 책읽기를 시작하고 다 

읽자 엄마가 “어디서 뺐지”묻는다. 선영이 서가를 가리키며 “여기서”하자 

엄마가“여기서?”되물으며 책을 꽂으려 한다. “아니야 여기서.”위치가 잘못되

어 선영이 다시 지적, 엄마가 꽂는 것을 지켜본다. 

                       (관찰, 아기열람실, 2010. 6. 25. 선영:32개월, 엄마) 

체계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합리적인 분류 준거는 검색과 정리를 용이하게 

한다. 영아의 책 읽기 과정에서 부모는 수시로 책을 제자리에 꽂도록 지시

함으로써 스스로 책을 정리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다. 

 

  위의 사례에서 소희는 책 한권을 꺼내 읽기와 제자리에 꽂기, 다시 책 한

권을 꺼내 읽기와 제자리에 꽂기를 순환적으로 반복하였다. 이처럼 책을 제

자리에 꽂는 과정은 도서관에서 공지하고 있는 다 읽은 책은 제자리에 꽂으

라는 사항을 실천하는 과정으로 도서관 이용방법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기

회가 되었다. 특히 영아기는 발달 특성상 한곳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신체적 

이동을 즐기며 공간에 대한 탐색을 즐긴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정리 과정은 

영아에게 마치 놀이처럼 즐거운 반복의 과정으로 이해되는 듯 하였으며 나

아가 영아로 하여금 자신이 본 책을 스스로 정리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도록 



- 96 -

  휴~ 주말에는 이용자가 많아서 너무 바빠요. 책들이 옆에 쌓이는데……. 원

래 한권씩 보고 꽂아야 하는데, 그걸 회전율이라고 하거든요. 아이들 책은 회전

율이 높아 사실상 참 어려워요. 

                                       (면담, 2010. 1. 23. 송혜정 사서)

  오늘 보물을 몇 권 찾았어요!(웃음). 제자리에 꽂혀 있지 않은 책을 발견하는 

걸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제자리에 꽂혀 있지 않은 책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에

요. 아이들이 왜 책을 제자리에 꽂아야 하는지부터 이해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

는 초등학생 지도할 때 그런 원칙부터 설명해줘요. 

                                         (면담, 2010. 3. 21. 송혜정 사서)

돕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책을 정리하는 반복과정은 선영의 사례에서도 나

타났는데, 나중에 선영의 엄마는 “한권씩 꺼내오지 말고 좀 많이 꺼내와.”라

고 함으로써 번거로운 과정을 줄이고자 하였다. 실제로 한권의 책을 읽는데 

극히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영 ∙ 유아의 경우 매번 책을 꺼내고 꽂기를 반

복하기 보다는 보려는 책을 6~10권씩 한꺼번에 꺼내 책상에 쌓아두고 보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나타났다. 

  

  어린이사서와의 면담은 이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었다. 푸른 도서관은 본 

책을 제자리에 직접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사서의 말처럼 회

전율이 높은 영유아 그림책의 경우 매번 일일이 책을 꺼내보고 꽂기를 반복

하기란 이용자인 부모나 영유아의 입장에서는 매우 번거로운 과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보고자 하는 책을 여러 권 한꺼번에 꺼내 보고 꽂는 것이 일

반적인데 이때 부모가 청구번호를 일일이 확인하고 꽂지 않으면 책이 엉뚱

한 자리에 꽂히게 된다. 실제로 책을 꽂는 영아와 부모들은 자신이 책을 꺼

냈던 기억에 의존하여 적당한 위치에 책을 꽂거나 전혀 다른 곳에 꽂아 두

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후에 도서검색을 통해 책을 찾는데 어려

움이 뒤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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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이 도서 검색대로 올라가서 웃으며 마우스를 조작하더니 옆의 종이를 한 

장 꺼내 펜으로 끄적거린다. 맞은편 서가로 가서 책들을 꺼내다가 떨어뜨린다.

  엄마 : (선영에게 다가오며) 선영아, 뭐 이렇게 많이 골랐어. 

  엄마가 책을 정리하는 동안 선영이 다시 검색대로 가서 마우스를 움직이며 모

니터를 바라본다.

  선영 : (손가락으로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이거, 이거 다 있지. 이 책 있었

지. (모니터에 윗부분에 붙어 있는‘도서검색’종이를 손가락으로 떼어내며) 필

요 없겠지(하고 바닥에 버리더니 다시 화면을 보며) 이게 낫겠지. 이게. (마우스

를 움직이며 화면을 보다가 엄마를 부르고 화면을 가리키며) 엄마, 이거 하까?, 

이거 하까?(묻고 자판을 두드린다) 

                       (관찰, 어린이열람실, 2010. 6. 25. 선영:32개월, 엄마)

  배서에 많은 신경을 쓰는 어린이사서는 서가를 정리하는 틈틈이 제자리에 

꽂혀있지 않은 책을 발견하는데(보물찾기) 이는 이용자가 책을 본 후 아무 

곳에나 정리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이다. 

  영아는 컴퓨터 도서 검색대에 흥미를 보이고 조작해 봄으로써 도서관 이

용과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도서검색에 관심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위의 사례에서 선영이가 보이는 일련의 행동들(마우스를 조작하며 종이를 

꺼내 끄적거리기, 서가에서 책을 꺼내기)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서를 검색

하고, 청구기호를 적고, 서가를 열람하며 책을 찾는 사람들의 이용과정을 그

대로 재현하고 있다. 선영이 하는 말들(‘이거, 이거 다 있지. 이 책 있었지.’, 

‘이게 낫겠지, 이게.’, ‘엄마, 이거 하까?, 이거 하까?’) 역시 검색과정에서 엄

마와 선영이 사이에 오갔을 법한, 혹은 다른 이용자들의 이용과정에서 관찰

했을 법한 표현들을 재현해 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도서검색대를 이용한 선영의 놀이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서를 검

색하여 기록하고, 청구기호를 통해 서가를 돌며 책을 찾고, 대출여부를 파악

하는 등의 도서관의 이용방법 중 중요한 일부를 학습하는 과정으로 반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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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지금까지 읽은 그림책들을 표지가 보이게 책상 위에 죽 늘어놓는다. 

  엄마 : 진영아, 우리 이거, 이거, 이거. 또 어떤 거 빌릴까?

  진영 : (낱말 놀이책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이거.

  엄마 : 이거?

  진영 : 응

  엄마 : (‘내가 좋아하는 건’ 책을 넘겨보더니)진영아, 우리 이거 빌릴까? 내

가 좋아하는 건.

  진영 : 내가 좋아하는 건 뭐야?

  엄마가 책을 읽어주고 진영이 듣는다. 다 읽고 나자,

  엄마 : 진영아 이 책 재밌어? 이 책 빌리까?”

  진영 : 응.

                         (관찰, 아기열람실, 2010. 2. 10. 진영:30개월, 엄마)

인 경험을 통해 이를 내면화하여 다시 재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도

서검색대에 대한 영아들의 관심은 매우 높았으며 이는 유아기까지 이어졌

다. 관찰결과 도서검색대에 대한 관심은 마우스를 조작하거나 키보드를 두

드리며 화면을 바라보고 옆의 펜을 들어 종이에 끄적거리는 방식으로 나타

났다. 이는 컴퓨터라는 매체 자체가 영유아의 흥미를 끌 뿐 아니라 도서검

색대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노출됨으로써 나타나는 모

방행동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서 대출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영아에게 어떤 책을 선택할 것인지 

숙고를 요하는 과정이자 좋아하는 책을 잠시나마 자신이 소유하여 집으로 

가져가는 즐거운 과정이다. 영아는 도서관에서 접하는 여러 권의 책 중 재

미있는 책, 마음에 드는 책을 집으로 빌려가 다시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한권의 책을 반복적으로 보기를 즐기는 이들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위의 사례는 책을 빌리기 위한 선택과정에서의 숙고를 잘 보여준다. 진영

이 엄마는 지금까지 읽은 책들의 표지를 진영에게 보이고 무엇을 빌려갈 것

인지에 대한 진영의 의사(‘우리, 이거, 이거, 이거, 또 뭐 빌리까?’)를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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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진과 엄마가 가족도서 서가 구석의 소파에 함께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다. 

다 보고 나자 수진이 앞의 서가에서 그림책 한권을 꺼내 내밀며,  

  수진 : 엄마~, 읽고 빌려가야지. 재미없으면 안 빌려가고.

  엄마 : 재미없으면 안 빌려 갈 거야?

  수진 : 엉

                      (관찰, 어린이열람실, 2010. 1. 30. 수진:32개월, 엄마)

본다. 엄마가 책을 읽어주고 “이 책 재밌어? 이 책 빌리까”라고 묻는 질문 

속에는 책을 빌리는 과정에서 아이가 재미있어 하는 책을 빌려가려는 의도

가 담겨 있다. 진영 역시 여러 권의 책들에서 자신이 재미있는 책을 골라 

선택(‘이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아가 느끼는 흥미가 빌려갈 책을 결정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은 다음의 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수진이 엄마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요구하면서 하는 말(‘엄

마~, 읽고 빌려가야지. 재미없으면 안 빌려가고’)속에는 수진의 의도가 분명

히 담겨 있다. 이처럼 책을 선택하는 숙고의 과정 속에는 재미있는 책을 빌

려 집에서의 독서로 연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기도 하지만 1인 대출

권수의 제한(3권)으로 인하여 다수 중 일부를 선택해야 하는 도서관의 규정

에 대한 이해가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집에서의 독서량도 증가하는 유아기로 이어지면서 부모의 대출권수에 대한 

숙지와 유아의 보다 신중한 선택으로 연결되었다. 

  영아는 자신이 마음에 들어 스스로 선택한 책은 직접 대출대로 들고 가서 

처리과정을 지켜본 후 끝까지 직접 들고 가기를 고집하는 등 도서관을 나서

기까지 책에 대한 강한 애착을 표현하였다. 이처럼 도서관의 이용방법에서 

원하는 책을 엄선하여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영아로 하여금 스스로 생

각하고 결정하는 판단력과 주도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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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희 : (엄마와 책을 보다가 찢어진 부분을 들추며) 원래 찢어 있어. 여기 

봐.

  엄마 : 응

  은희 : (책장을 넘기며) 짜잔.

  엄마 : 와! 멋있네.

  은희 : (책 끝의 종이를 잡아당기며) 와우! 멋있네.

   ……

  엄마 : (은희가 서가에서 다른 책을 꺼내 내밀자 넘기더니) 찢어졌네.

  은희 : (찢어진 곳을 들여다보고는) 원래 찢어진 거야. 

                        (관찰, 아기열람실, 2010. 1. 9. 은희:26개월, 가족)

  주영이가 엄마와 책을 보며 찢어진 부분을 발견하자 

  주영 : 찢어져져.

  엄마 : 찢어졌네. 조심해야 하는데.

  주영 : 테이프

  엄마 : 그래, 테이프로 붙여야겠다.

  다시 책장을 넘기는데 또 찢어진 부분이 나오자,

  주영 : 찢어져쪄.

  엄마 : (주영이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듯 책을 보며)주영이는 상어 

좋아해?

  주영 : (찢어진 부분을 손으로 가리키며)또 찢어져쪄.

을 이용하는 방법을 내면화하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다.

  (2) 공공질서를 위한 규칙에 적응하기

  도서관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함께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다. 관찰과정에서 도서관을 방문하는 영아는 모

두 함께 보는 것으로서의 책에 대한 이해, 큰 소리를 내거나 뛰지 말기 등

의 규칙을 접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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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 그래. 왜 이렇게 찢어졌어! 우리는 책 깨끗이 보자

  주영 : 엉. (책장을 넘긴다.) 

                      (관찰, 아이열람실, 2010. 2. 16. 주영:31개월, 엄마) 

  민호가 어린이열람실로 들어서더니 신발을 신은 채 도넛 책상으로 기어 올라

간다. 옆에서 이를 본 형규(6세)가 “여기 신발 신고 가면 안 되는데…….”하

자 민호는 형규에게 손을 내밀고 웃으며 “아-아-”하고 큰 소리를 낸다. 사서

가 달려와 “애기야, 애기야, 여기서 큰 소리 내면 안 되는데.”하자 민호가 

   

  영아가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찢어진 책을 접하는 일은 빈번하게 나타

났다. 위의 사례에서 찢어진 책을 접하는 영아의 경험은 도서관의 책이 자

신의 소유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내면화하는 과정과 연결되며 또한 함께 보는 책을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엄마가 책의 찢어진 부분에 관심을 보일 때마

다 “원래 찢어있어, 원래 그런 거야.”라고 대답하는 은희의 의도 속에는 책

의 파손이 자신과는 무관하며 이 책은 타인과 공유하는 것임을 넌지시 암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영이 역시 책의 찢어진 부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는 책이 온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편함을 표출하는 것이다. 계속 찢어진 부분에 연연

하며 더 이상 읽기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있던 주영은 엄마가 찢어진 부분에 

공감하고 제안(‘그래. 왜 이렇게 찢어졌어. 우리는 책 깨끗이 보자’)을 하자 

비로소 책 읽기가 가능해진다. 찢어진 책에 대한 주영의 반응과 엄마의 제

안은 도서관 이용을 위하여 함께 지켜야 할 규칙을 접하고 관심을 갖는 계

기로 이어질 수 있다.  

  영아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규칙은 도서관

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뛰어다니지 않기인데 영아는 발달특성상 이들 규칙

을 만나는 과정에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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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앙”울며 달려온 엄마에게 양팔을 내민다. 엄마가 민호를 안자 사서가 

“헤헤(웃음), 우네. (잠시 둘러보다가)어머님, 저기 로비나 아기 열람실에서 읽

어주세요.”제안을 한다. 엄마가 두리번거리다가 “네”하며 민호를 어른다. 엄

마 품에 안긴 민호가 웃으며 “아-아-”소리를 지르자 사서가 “네가 기분이 

좋은가보구나, 하하”하고 마주 웃어준다. 

  엄마가 민호를 안고 로비로 가는 동안 민호는 계속 “아-아-”소리를 지르고 

어린이열람실에서 책을 읽던 형, 민재가 다가와 “아이-참.”하더니 책을 들고 

로비로 따라 나간다.

        (관찰, 어린이열람실/ 로비, 2010. 3. 3. 민호:21개월, 민재:8세, 엄마)  

  민호와 엄마가 로비로 나와 소파에 앉아 책을 본다. 민호가 “아-아” 큰 소리

를 내며 책을 보다가 일어나 책을 들고 로비를 돌아다닌다. 민재가 달려가 책을 

뺏어 어린이열람실로 가져가자 민호가 “아-앙”하고 울면서 따라간다. 민재가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보더니 민호를 안아 올려 빙빙 돌리며 “로케트 타까? 로

케트?”한다. 이내 민호가 “하-하”큰 소리로 웃는다. 엄마가 가방을 챙기더니 

“가자. 오늘은.”하며 도서관을 나서고 민재가 민호를 안고 따라 나간다.  

         (관찰, 어린이열람실, 로비, 2010. 3. 3. 민호:21개월, 민재:8세, 엄마) 

  위의 사례에서 민호는 매우 기분이 좋은 상태로 도넛 책상에 올라선다. 

낯선 형(형규)이 하는 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민호는 형규에게 손을 

내밀고 웃으며 큰 소리를 냄으로써 반갑고 즐거운 마음을 표현하였다. 하지

만 지나치게 큰 소리로 사서의 관심을 끌게 되고 낯선 성인인 사서가 달려

와 말을 걸자 당황하여 큰 소리로 운다. 이후 엄마에게 위로를 받은 민호는 

다시 큰 소리를 내며 웃는다. 민호는 큰 소리로 웃거나 큰 소리로 울기를 

반복함으로써 어린 영아의 정서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조용한 

도서관의 분위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의 독서를 방해하는 행동

으로 여겨진다. 어린이서가 근처의 책상에서 책을 읽고 있던 형 민재가 달

려와 불만 섞인 표현(‘아이-참’)을 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

다.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민호의 시끄러운 소리내기는 계속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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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가 맨발로 아기열람실을 나오려고 하자 엄마가 허리를 잡아 제지하고 주

호가 버둥거리며 “아-앙, 아~”큰 소리로 악을 쓴다. 도넛 책상에서 책을 보고 

있던 초등학생(9세)이 “아휴! 시끄러워. 시끄러워 죽겠네.”하며 큰 소리로 불

만을 한다. 어린이 사서가 주호에게 달려가 “쉿!”주의를 주자 주호가 “아-

앙”하며 더욱 큰 소리를 치고 버둥거린다. 엄마가 당황하여 주호를 안고 로비

로 달려 나간다. 

         (관찰, 아기열람실, 어린이열람실,  2010. 1. 16. 주호:22개월, 엄마)

  민호가 책을 보며 내는 큰 소리는 즐거움과 흥분감의 표현임을 표정과 행

동을 통해 알 수 있지만 형인 민재는 그 소리와 행동이 계속 신경 쓰이는지 

결국 책을 뺏어 어린이열람실로 가져간다. 민호는 다시 큰 소리로 울고 그

런 동생을 달래려고 민재가 로켓을 태워주자 이번에는 다시 큰 웃음소리로 

변한다. 민호의 이러한 행동에 부담감과 불편함을 느낀 엄마는 도서관에 오

래 머물지 못하고 결국 가방을 챙겨 아들들과 함께 도서관을 떠난다. 

  실제로 영아들의 큰 웃음소리와 울음소리는 아기열람실 근처에서 매우 빈

번하게 들려온다. 아기열람실과 어린이열람실은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 왕래가 자유로울 뿐 아니라 소음에 그대로 노

출될 수 있으며 특히 아기열람실 가까이에 있는 도넛책상에는 영유아 뿐 아

니라 초등학생까지 앉아 책을 보기 때문에 영아의 이런 소음에 민감한 반응

을 보이기도 한다. 

  

  아기열람실 입구에서 주호와 엄마가 벌이는 소동은 그대로 도넛 책상에 

전달되었는데 독서를 하던 초등학생이 이에 큰소리로 짜증을 낸다. 초등학

생의 짜증에 당황한 사서가 달려와 주의를 주자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는 엄

마와 낯선 사서에 더욱 흥분한 주호는 큰 소리로 발버둥을 치며 울고 결국 

엄마는 주호를 안고 로비로 달려 나간다.  

  영아기는 발달 특성상 행동의 통제가 어렵고 웃음과 울음 등 감정의 표현

이 격렬하며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도서관 이용과정에서 부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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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열람실을 둘러보며)저는 이 배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기, 가족열람

실과 어린이열람실이 같이 있어 큰애들이 시끄럽다고 하고 민원이 들어가요. 

……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고도로 집중하여 봐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린 아이

들이 소리 지르고 울고 하니까. 어린 아기들 떠들면 큰애들은 시끄럽다고 소리

치고, 조용히 시키는데 쉽지 않아요. 

                                          (면담, 2010. 2. 6. 송혜정 사서) 

  주원 엄마 : 도서관이 더 재미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은 적막하고 

조용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린애들에게 신나는 곳. 재미있는 곳! 도서

관 가서 애들 떠들면 눈치 보게 되니까. 아이들 때문에 눈치 보여요. 

  상진 엄마 : 아이들만의 공간. 자유롭게 놀 수도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아이

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시끄럽고 많이 움직이고.

                   (면담, 2010. 2. 6. 주원:12개월 엄마, 상진:12개월 엄마) 

움직임과 함께 즐거워서 지르는 소리, 불편하여 지르는 소리 등 큰 소리로 

이어진다. 당연히 조용히 책읽기를 즐기는 유아나 초등학생에게는 독서를 

방해하고 신경을 분산시키는 요인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처럼 발달특성에 

따른 차이와 도서관의 공간구조와의 관련성은 어린이사서가 이야기하는 어

려움에도 잘 드러난다.  

  움직임이 활발하고 통제가 어려운 영아와 고도의 집중과정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에 몰입하는 초등학생 특히 고학년, 그리고 그 중간의 유아와 초등학

생 저학년이 어떻게 한 공간 안에서 서로의 영역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할 것

인가는 신중한 검토와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들 공간을 모두 

제각각 따로 분리하기에는 영아와 유아, 혹은 초등 저학년의 아동을 함께 

동반하는 가족 이용자나 유아와 아동을 함께 동반하는 가족 이용자들 간에 

왕래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단계를 구분 짓기 어려운 책들

의 경우 책을 분류하고 서가에 배치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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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원 엄마와 상진 엄마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영아를 가진 

엄마들은 시끄럽고 움직임이 많은 영아기의 발달 특성에 맞게 놀 수도 있고 

책도 볼 수 있는 아이들만의 공간으로서 도서관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갖고 

있다. 어린이도서관서비스 특히 영유아를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위해서는 기

존의 도서관이 갖고 있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의 이미지를 과감히 털어

버리고 이용자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서관의 개념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2. 유아가 경험하는 어린이도서관

  유아들은 어린이도서관에서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부모와 함께 고르거나 

스스로 주도적이 되어 고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책 고르기를 하였으며 책

을 읽는 과정 역시 동반한 여러 사람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또

한 책읽기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확장하고 글자에 관심을 보였으며 동반 부

모와 많은 경험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부모로부터 떨어져 서가를 탐색하거나 

책을 보는 등 혼자만의 독립적인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한편 주말에는 이

야기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낯선 또래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놀이 경험을 하였다. 

 1) 책 고르기를 통한 주도적 선택과 조율

  

  도서관의 가장 큰 기능은 풍부한 장서를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보

다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도서관은 양적으로나 질적

으로 다양한 책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이 도서

관을 즐겨 찾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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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들이요. 책을 사주려면 다 사줄 수 없으니까, 골라주면 애가 싫어할 수도 

있고. 여기서 보고 좋아하는 건 사주고. 한번 보고 말거는 여기서 보고말고. 그

냥 지나치며 보는 책들을 봐요. 

                                       (면담, 2010. 2. 6. 소라:4세 엄마)

  일단을 책을 안사도 되고(웃음). 왜냐하면 집에 책을 사 놓는다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책을 사놓고 진열을 해놓고 아이들이 다보면 좋은데 다 안보거든요. 

살 때 기쁨에 머무르고 책이 쌓여 있는데. 여기서 갖다보면 다양하게 볼 수 있

으니까. 저희 딸(10세 여아인 딸이 있다, 수영하는 중) 같은 경우를 보면 많은 

책을 접해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사주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눈으로 

와서 자꾸 보니까 그게 참 좋은 거 같아요.

                                       (면담. 2010. 8. 9. 상학:5세 엄마) 

 

  위의 면담 사례에서 엄마들은 도서관의 질적, 양적으로 풍부한 장서는 자

녀에게 모든 책을 다 사줄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은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경제적 이점이 될 뿐 아니라 한번 읽고 말 책과 사서 간직하며 보고 

싶은 책들을 선별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책이 많다는 것은 그 중 어떤 책을 골라 읽을 것인지를 취사선택하는 과

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책을 고르는 과정은 책읽기 과정만큼이나 즐겁

고 흥미로운 경험으로 도서관을 방문하는 유아들은 자신이 읽을 책을 스스

로 찾아가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다. 유아들의 책 고르기는 함께 고르는 

경우와 혼자 주도하여 고르는 경우가 복잡한 형태로 병행되었다.       

  (1) 함께 고르기

  가. 부모와 함께 고르기

  부모는 유아가 책을 고르는 과정에 많은 개입을 한다. 이는 유아기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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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혁과 아빠가 손을 잡고 서가를 둘러본다.

  준혁 : 아빠, 뿌우 책 없어졌다.

  아빠 : (서가를 둘러보다 책들을 꺼내 들춰보기를 반복하며) 응

  준혁이 아빠를 따라 서가의 책을 꺼내 들춰보고 꽂기를 반복한다.

  준혁 : (책 한권을 내밀며) 아빠 이거 읽을까?

  아빠 : 이거? 그래.

  함께 책상으로 가서 앉아 읽는다.

  ……

  책을 다 읽자 아빠가 일어나서 서가에 책을 꽂는다. 준혁이 아빠와 손을 잡고 

다시 서가를 둘러본다. 아빠가 책 한권을 꺼내 넘겨보자, 빼앗아 책상으로 가져

가며, 

  준혁 : 여기서 읽자.

  아빠 : 응

  준혁을 무릎에 앉히고 책장을 넘기자 준혁이 아빠 손을 치우고 직접 책장을 

넘긴다. 아빠가 책을 읽는다.

                          (관찰, 아기열람실, 2010. 1. 3. 준혁:5세, 아빠)   

달특성상 책읽기 과정에 부모가 함께 참여하게 됨에 따라 보다 좋은 책을 

골라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부모와 함께 고르기는 유

아와 부모가 책 고르기에 주도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둘 사이에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책 고르기는 서가를 

탐색하기, 서가의 여러 책들을 임의로 꺼내 들춰보며 부라우징하기, 여러 권

의 유사한 혹은 상이한 책 가운데 원하는 책을 선택하기 등 일련의 과정이 

수반된다. 유아는 부모와 함께 책을 고름으로써 부모가 책과 서가를 다양한 

방식으로 탐색하는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였다.  

  위의 사례에서 준혁이 서가를 둘러보고 책을 꺼내 책장을 넘기며 살펴보

는 행동은 아빠가 책을 고르는 과정과 유사하다. 둘이 서가를 향할 때는 서

로 손을 맞잡고 이동하는데 책에 대한 부라우징이 일어나는 동안 준혁은 아



- 108 -

  윤호와 아빠가 손을 잡고 서가를 둘러본다. 

  아빠 : 재미있는 책 있나 보자. (책 한권을 뽑아 윤호에게 보여주며) 이거 

볼까?

  윤호 : (그림을 힐끗 보더니 몸을 흔들며) 이~잉.

  아빠 : 이건 싫어?

  아빠가 다른 책들을 둘러보는 동안 윤호가 입구 가까이에 있는 서가의 책 

한권을 꺼내 보인다.

  윤호 : 아빠, 이거 보자.

  아빠 : (윤호를 무릎에 앉히고 책장을 넘기며) 재미있을까? 재미있는 이야기

여야 할 텐데.

  책을 읽어주기 시작한다. 

                     (관찰, 아기열람실, 2010. 2. 20. 윤호:4세, 아빠)

빠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였다. 준혁은 책을 고르는 과정에서 책에 

대한 탐색 뿐 아니라 “아빠, 뿌우 책 없어졌다”, “이거 읽을까?”와 같이 자

신이 발견한 것이나 의견 등을 이야기하였고, 아빠는 그런 준혁에게 반응함

으로써 책 고르기는 상호작용의 기회로 이어졌다. 준혁은 아빠에게 자신이 

고른 책을 건네거나 아빠가 고르는 책을 빼앗아 읽자고 제안하는 등 적극적

이고 주도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러한 과정은 관찰 내내 준혁이 고른 책과 

아빠가 골라준 책을 함께 읽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처럼 부모와 함께 고르기 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은 부모가 골라 건네는 

책에 유아가 좋고 싫음으로 반응하거나 유아가 고른 책에 부모가 의견을 표

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유아가 선택하는 책에 대하여 많은 부모가 

절대적인 지지를 보였다.  

     

  앞의 사례에서와 같이 윤호 역시 아빠와 서가를 둘러보며 책을 고르기 위

한 탐색을 하였다. 아빠가 책 한권을 꺼내 그림을 보여주며 “이거 볼까?”하

자 윤호는 몸을 흔들며 싫다는 표현을 한다. 윤호는 입구 가까이에 가서 자

신이 마음에 드는 책을 발견하자 아빠에게 내밀며 함께 읽기를 제안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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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승민을 컴퓨터 검색대 사다리에 올라서게 한 후 뒤에 서서 자판을 

두드리며 책을 검색한다. 승민이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웃으며 종이에 받아 적

는다. 검색을 마치자 함께 서가를 돌며 엄마가 책을 찾고 승민이 따라다닌다. 

고른 책을 승민이 들고 아기열람실로 들어가고 엄마가 신간도서 서가에서 책 

3권을 더 고르더니 따라 들어간다.

                        (관찰, 어린이열람실, 2010. 1. 5. 승민:6세, 엄마)  

  승민 엄마 : 얘가 자동차를 좋아해요. 일단은 여기 오면 자동차 책을 찾아

빠는 이를 수용하여 “재미있을까? 재미있는 이야기여야 할 텐데”라는 기대

감을 표현하며 함께 책을 읽기 시작한다. 

  위의 두 사례에서 유아가 책을 고르고 선택하는 과정은 자신이 읽고 싶은 

책, 자신에게 흥미로운 책을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선택함과 동시에 부모

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임을 잘 보여준다. 책 자체가 갖는 가치나 좋은 책

과 그렇지 않은 책의 기준을 떠나 무수히 많은 책속에서 원하는 책을 고르

고 선택하는 숙고와 결단, 그리고 이를 부모와 이야기하며 조율하고 수용하

는 과정은 유아가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발달시키고 책에 대한 흥미를 높이

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부모와 함께 고르기는 도서탐색의 모델뿐 아니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

서검색을 위한 모델이 되기도 하였다.  

  승민 엄마는 도서관에 도착하자마자 승민과 함께 도서검색대에서 책을 검

색하였다. 승민이 모니터를 볼 수 있도록 설치된 보조 계단에 올라서고 엄

마는 승민의 뒤에 선채 자판을 이용해 검색어를 친 후 둘은 화면을 보며 잠

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엄마가 옆의 종이를 집어 청구기호를 적었다. 엄마는 

종이를 들고 승민과 함께 서가를 돌며 책을 찾은 후 승민을 먼저 아기열람

실로 들여보내고 입구로 가서 신간도서와 권장도서 서가를 둘러보다가 책 

3권을 골라 아기열람실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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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데 다른 책 좀 봤으면 하니까 저도 책을 좀 골라서 읽어줘요. 자기가 보

고 싶은 것만 말고 다른 것도 봐야 새로운 것에도 흥미를 느낄 수 있잖아요. 

  연구자 : 책을 검색할 때 같이 하시던데요?

  승민 엄마 : 아, 그거요(웃음). 승민이가 컴퓨터를 좋아해요. 같이 찾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서가도 같이 다녀요. 어디서 꺼내는지 보고 

근처에는 비슷한 종류의 책들이 있으니까 지가 기억하기도 하고. 지금은 어

렵지만 나중에……, 혼자 찾을 수도 있으니까.

                              (면담, 아기열람실, 2010. 1. 5. 승민 엄마)  

  엄마 : (영재를 보며)니가 책 골라줘. 수준에 맞는 책.(엄마 로비로 나간다) 

  영재 : 형아가 책 골라줄게.(서가를 빙 둘러보며 돌아다닌다)

  영민 : (형을 따라다니며)형아, 수준에 맞는 거 골라줘.

  영재 : (영민이 책 한권을 꺼내 들자 빼앗으며) 형아가 봐야지. 

  영민 : 뭐 읽어 주냐 하면 이거 읽어줘.

  영재 : (책을 넘겨보며)니 수준에 맞는 거 봐야지

  책을 들고 둘이 함께 다시 서가를 둘러본다.

     ……

  영재 : (책 한권을 꺼내 보이며) 이거 우리 집에 있지.(책장을 넘기며 숫자를 

  승민 엄마는 면담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해 함께 도서검색을 하는 과정이 

나중에 혼자 책을 찾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승민 엄

마는 다 읽는 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서가로 함께 가서 승민에게 책 옆

면의 청구기호를 보여주며 설명을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정리가 될 수 있

도록 알려주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유아들이 책을 제자리에 꽂을 때 기억에 

의존함으로써 책이 제자리에 꽂히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나. 형제, 자매가 함께 고르기

  형제, 자매와 함께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 유아는 이들과 함께 책 고르

기를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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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다)

  영민 : 나 이건 싫어.

  영재 : 싫어? 그럼 멍멍이 나오는 거 좋지?(큰 책을 꺼내 보인다)

  영민 : 이건 커(책이 크다는 의미)

  영재 : 그럼 니가 골라. 나 안 골라줘.

  영재가 화가 난 듯 서가를 둘러보다가 책 한권을 꺼내든다.

  영민 : 난 그거 싫어.

  영재 : 형아~(자신을 위해 고른 것이라는 의미)     

               (관찰, 아기열람실, 2010년 1월 7일 영재:6세, 영민:4세, 엄마)

  희주 : 누나가 책 골라주게. (동생 손을 잡고 서가를 둘러보다 책 한권을 꺼

내 보이며)이거 볼 거야?

 

  형제인 영재와 영민은 엄마와 함께 도서관을 방문하였다. 엄마가 형인 영

재에게 동생의 책을 골라주라고 하자 둘은 책을 고르기 위한 탐색을 시작한

다. 영재는 “형아가 책 골라줄게”하며 서가를 둘러보고 영민은 엄마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형아, 수준에 맞는 거 골라줘”하고 형의 뒤를 졸졸 따라다

닌다. 영민이 서가에서 책을 빼내자 영재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는 듯 “형

아가 봐야지”하며 검열을 하고 이런 방식의 서가 탐색은 계속 진행되었다. 

영재가 책장을 넘겨 그림을 보여주거나 설명을 하며 동생에 책을 골라주기 

위해 애쓰지만 영민은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대며 번번이 거절을 하였다. 

  이는 언뜻 갈등의 양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형제들이 서가와 책 사이를 

오가며 반복하는 역동적인 상호작용과 의견의 조율과정은 관찰 내내 흥미롭

게 계속되었다. 결국 형은 동생의 책을 골라주는 것에는 실패했지만 둘은 

이후에도 계속 각자 서가를 돌며 책을 꺼내 보기도 하고 서로 고른 책을 기

웃거리거나 행동에 관심을 보이는 등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였다. 특히 동

생에 비해 두 살이 많은 형의 모든 행동은 동생에게 관찰 및 모방의 좋은 

기회가 되고 있음을 서가와 책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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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수 : (머리를 흔든다)

  희주 : 싫어? 뽀로로 찾아줄까? (서가를 이동하여 다른 책을 꺼내며)이거 볼 

거야?

  진수 : 어-어(역시 싫다는 표현) 

  희주 : (서가를 기웃거리며) 뽀로로, 뽀로로 책 있는데……(혼잣말을 한다)

  서가에서 또 한권을 골라 진수에게 보여 주려고 책장을 넘기다 다시 꽂고 진

수와 다른 서가로 이동한다. 진수는 누나의 행동을 눈으로 쫒으며 따라다닌다.

          (관찰, 어린이열람실, 2010. 2. 6. 희주:6세, 진수:36개월, 엄마)

  엄마가 아이들에게 읽어줄 책을 고르기 위해 서가를 둘러보는 동안 미순과 미

진이 함께 도넛 책상 의자에 앉아 기다린다. 

  미순 : (일어서 옆의 서가로 가더니 책 한권을 빼내 건네며)이거 어때?

  미진 : (힐끗 책을 보고는 받아들며) 좋아!

  미순 : (서가를 빙 돌아 다른 곳으로 가더니 책 한권을 빼내 건네며)이거 어

때? 난 두꺼운 책 고를 거야.(하며 어린이서가로 간다.) 

   

  영재와 영민의 사례에서처럼 남매인 희주와 진수는 엄마와 함께 도서관에 

왔다. 엄마가 어린이열람실의 서가를 돌며 아이들에게 읽힐 그림책을 고르

는 동안 희주는 진수의 손을 잡고 서가를 돌며 책을 골라 주려고 한다. 앞

의 영민보다 나이가 어린 진수는 누나에게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지는 않

지만 누나가 골라주는 책에 대하여 좋고 싫음을 명백히 표현하는데 누나는 

그런 동생의 손을 잡고 서가를 돌며 책장을 열어 보이는 자상함을 보였다. 

희주는 동생을 위해 ‘뽀로로’ 책을 찾아주고 싶어 했지만 체계적인 검색과정

을 거치지 않고 특정 서가를 계속 맴돌았는데 이는 언제가 봤던 기억에 의

존하는 듯 보였다. 진수는 누나를 따라다니며 누나가 책 고르는 과정을 눈

으로 쫒음으로써 관심과 호기심을 표현하였다. 

  형제, 자매가 함께 책을 고르는 과정은 책 선택을 위한 나름의 기준을 적

용하거나 손위 형제나 자매가 보는 책을 무작정 따라 고르는 행위로 나타나

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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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진은 미순이 골라 준 책 두 권을 들고 따라간다.

                (관찰, 어린이열람실, 2010. 1. 23. 미순:5세, 미진:3세, 엄마)

  보름이가 서가에서 만화책을 꺼내자 별이가 그 옆에서 또 한 권을 꺼내 소파

로 와서 읽는다. 보름이가 책을 읽는 동안 별이는 그림을 휙휙 넘기며 보다가 

“누나 얘 화살 맞았다.”하며 그림을 보여준다. 보름이 힐끗 보고 다시 책읽기. 

별이가 뒷장을 넘기더니 “안 맞았어.”하며 계속 그림을 넘겨본다. 다 보고 나

자 별이가 일어나 아까 책을 꺼냈던 자리에서 다른 만화책을 꺼낸다.

                     (관찰, 어린이열람실, 2010. 1. 15. 보름:9세, 별이:6세)

  건이, 명이가 권장도서 코너에서 책을 구경하자 아빠가 뒤에 서서 함께 들여

다본다. 건이가  'why 시리즈‘중 한권을 꺼내 훑어보고 꽂자 아빠가 꺼내 들여

다보고 건이에게 내민다. 건이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시큰둥하자 아빠가 다

시 꽂고 명이가 그 책을 꺼내 든다. 셋이 함께 어린이서가로 가서 책들을 둘러

본다. 아빠가 그곳에서 ’why 시리즈‘ 중 한권을 꺼내 건이에게 내밀고 명이

는 이들을 바라보다가 책상에 앉아 들고 온 책을 넘겨본다. 건이에게 손짓을 하

며 "why"하자 건이가 가까이 와서 한번 들여다보고는 아빠와 다른 서가로 간다.  

               (관찰, 어린이열람실, 2010. 1. 23. 건이:8세, 명이:6세, 아빠)

  위의 사례에서 미순은 동생과 자신의 책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책의 두께

를 이야기한다. 미순은 동생 미진을 위해 읽을 책을 골라주고는 자신의 책

을 고르면서는 “난 두꺼운 책 고를 거야”라고 말함으로써 어린 동생이 읽는 

책과 언니인 자신이 읽는 책의 경계가 책의 두께에 있음을 넌지시 암시한

다. 

  한편 성인의 지도나 감독이 없이 형제, 자매간의 책 고르기가 진행될 때 

유아는 손위의 형제나 자매가 읽는 만화책이나 'why 시리즈‘와 같은 만화형

태의 학습서에 쉽게 노출됨을 알 수 있다. 앞의 사례에서 별이는 누나가 고

르는 책을 자신이 고르는 책의 기준으로 삼는 듯 따라 골랐는데 초등학생인 

누나가 만화책에 흥미를 보이자 만화책을 반복적으로 꺼내 보았다. 글을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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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별이는 만화책의 그림만을 넘겨봄으로써 보름이 보다 더욱 빈번

하게 책을 골라 왔는데 이때 처음 만화책을 꺼냈던 서가의 시리즈물을 전반

적으로 탐색하며 책을 골랐다. 

  명이의 경우 형 건이가 책을 꺼내 힐끗 보고 아빠가 이에 일시적으로 관

심을 보인 것이 명이로 하여금 ‘why' 책을 고르게끔 하였다. ’why 시리즈'

는 초등학생이 즐겨보는 학습만화로 유아인 명이의 수준에는 맞지 않았지만 

아빠가 이 책에 관심을 보이고 형에게 읽기를 권하는 모습이나 형이 관심을 

갖고 흘려 본 것이 명이의 관심으로 이어졌다. 명이의 행동 이면에는 자신

의 책 고르기에는 관심이 없는 듯 형의 책 위주로 상호작용을 하는 아빠에

게 자신은 이 책에 흥미가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으며 아빠와 

형이 관심을 보이는 책이 명이가 책을 고르는데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2) 혼자 고르기

  

  혼자 고르기는 책을 고르는 과정에서 유아 혹은 동반 부모가 서로의 의견

을 조율하며 상호작용하기 보다는 혼자서 주도적이 되어 고르고 선택하는 

경우이다. 혼자 고르기는 원하는 서가로 이동하여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책을 고를 수 있고 그 중 마음에 드는 책을 스스로 선택하는 등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완전히 혼자서 결정해야 하기 때

문에 함께 고르기보다 서가와 책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을 제공한다. 

  가. 유아가 주도하는 책 고르기  

  유아들은 보통 부모와의 책읽기 과정 중간이나 부모가 단독으로 유아의 

책을 고르러 다니는 동안 혼자서 스스로 주도하여 책 고르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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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 (책을 다 읽고 나자)어때 마음에 들어?

  승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나 앞의 서가로 가더니 책 2권을 꺼내려 하

는데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어 잘 꺼내지지 않는다. 

  승민 : 엄마, 안 뽑아져.

  엄마가 일어나 돕고 승민이 책을 들고 온다.

  엄마 : (책을 쓱 보더니) 이거 완전 애기 책이잖아.(승민 웃음) 어느 것부

터 읽을래?

  승민 : 코코코

  엄마가 책장을 넘기자 승민이 직접 책을 읽기 시작하고 엄마는 책장을 넘

긴다. 다 읽고 나자,

  승민 : 이거 되게 재밌다. (다른 책을 집어 들며)도리도리도리.

                         (관찰, 아기열람실, 2010. 1. 5. 승민:6세, 엄마) 

  

  위의 사례에서 승민은 엄마와 함께 고른 책을 다 읽고 나자 자리에서 일

어나 아기열람실에 있는 그림책 2권을 꺼내 온다. 승민의 주도적인 책 고르

기는 엄마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져 필요한 경우 엄마의 적절한 도움으

로 이어짐을 책을 빼내는 과정에서 볼 수 있었다. 엄마는 승민이 고른 책을 

보며 승민의 수준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였지만, 승민은 책을 읽으며 자신이 

고른 책이라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였다(‘이거 되게 재미있다’). 

  유아가 주도하는 책 고르기는 대부분 부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었

다. 이는 유아와 부모가 함께 고른 책을 오랜 시간, 여러 권에 걸쳐 읽고 나

서 부모가 책상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동안 유아가 직접 나서서 서가를 돌

아다니며 책을 탐색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유아의 

책 고르기는 자신이 책을 읽고 있던 공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진행된

다.  

  한편 부모가 유아에게 읽힐 책을 고르기 위해 서가를 둘러보는 동안 유아

가 주도하는 책 고르기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엄마가 주도하

는 책 고르기와 유아가 주도하는 책 고르기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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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읽다가 은비가 소파 정면에 보이는 서가에서 책을 빼내려 한다. 엄마

가 “다른 거 뽑아 올 거야? 은비야, 여기는 별로 재미있는 책 없어.”하면서 

읽던 그림책을 들고 다른 서가로 간다. 그 사이 은비는 소파 정면의 서가에

서 책을 당겨 앞 그림을 보고 다시 꽂고, 당겨서 앞 그림을 보고 다시 꽂기

를 반복한다. 서가 가장 아랫단에서 마음에 드는 그림책을 발견하고 꺼내 책

장을 넘기며 본다. 

                      (관찰, 어린이열람실, 2010. 1. 23. 은비:6세, 엄마)

 

  두식이가 서가에서 책을 골라 바닥에 놓고 넘겨보더니 “이거 재미있다. 

다른 거.”하고는 책을 꺼냈던 자리로 가서 다른 책을 꺼내 표지를 보고 

“이거 재미있겠다.”하며 바닥에 놓는다. 이번에는 다른 책을 찾아 옆의 서

가로 간다. 한권을 빼내 잠시 넘겨보더니 “이거는 아니야”하고는 또 다른 

책을 꺼내 넘겨보고 “이거”하며 책을 고르는 엄마에게 가져간다.  

                          (관찰, 아기열람실, 2010. 3. 3. 두식:4세, 엄마) 

  (엄마가 찬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훈이는 바닥에 누워 엄마 무릎을 베고 자

다. 유아는 자신의 이전 기억에 의존하여 재미있는 책을 찾아 서가를 돌아

다니다가 우연히 마음에 드는 책을 발견하는가 하면 이 책 저책을 자유롭게 

부라우징하며 마음에 드는 책을 발견할 때까지 돌아다니기도 하는 등 적극

적인 탐색을 즐겼다.  

  

  위의 사례에서 은비와 두식은 엄마의 개입이 전혀 없이 서가를 혼자서 탐

색하며 자신의 마음에 드는 책을 골랐다. 책 고르는 방식은 은비처럼 책의 

몸체 일부만 비스듬히 빼서 그림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와 두식처럼 책 전체

를 꺼내 그림을 휙 넘겨보며 부라우징 하는 등 각자 자유로운 탐색 후에 선

택하였다. 이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책을 찾는 역할모델의 부재

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유로운 탐색 자체를 즐기는 유아의 발

달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유아의 주도적인 책 고르기가 엄마의 시

야를 벗어나 공간을 자유롭게 누비는 탐색행위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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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엄마 : (골라온 책을 다 읽자)책 골라와.

  찬이가 어린이열람실로 뛰어간다. 잠시 서가를 S자 형태로 뛰어다니다가 중

간에 멈춰 책들을 꺼내 뒤적인다. 마음에 드는 책이 없는지 다시 서가를 돌아 

다른 곳으로 옮기더니 그곳에서 책을 들춰본다. 같은 자리에서 비슷한 유형의 

책(월트 디즈니 에니매이션 동화책)을 5권 꺼내더니 다른 서가로 가서 그림책

을 조금 더 둘러보다가 엄마에게 달려 들어가 웃으며,

  찬이 : 다 골랐어.

                 (관찰, 아기열람실, 2010. 2. 2. 찬이:6세, 훈이:4세, 엄마) 

  아이보고 골라오라고 하면 주로 빼오는 곳이 있으니까(아이가 가져온 책 보따

리를 가리키며) 저런 거 디즈니 책 같은 거. 내가 고른 책은 이런 그림책. 그래

서 내가 고른 책 1권 읽고 아이가 고른 책 1권 읽어주고 이렇게 해요. 

                           (면담, 아기열람실, 2010. 2. 2. 찬이와 훈이 엄마)

  찬이는 책을 고르기 위해 어린이열람실로 나서자 잠시 동안 서가 여기저

기를 S자 형태로 뛰어다니며 공간과 책을 탐색하였다. 오랜 시간 책읽기에 

집중했던 찬이에게 혼자서 책을 고르는 시간은 엄마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공간에서 마음껏 움직이며 자유롭게 탐색하는 즐거움으로 이어진 것이다. 

탐색을 마친 찬이가 골라서 엄마에게 내민 책들은 에니메이션 그림책들로 

책을 건네받은 엄마는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처럼 부모는 유아가 주도적으

로 혼자 고르는 책들을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 책을 고르는 과정에 직접 개

입하기도 하는데 이는 다음의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찬이 엄마는 “아이보고 골라오라고 하면 주로 빼오는 …… 디즈니 책 같

은 거.”가 그다지 달갑지 않기 때문에 책을 읽어줄 때는 자신이 고른 책 한

권과 아이가 고른 책 한권씩을 번갈아 읽어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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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한테만 책을 고르게 했더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하고 같

이 책을 골라요. 제가 미리 다 읽어보고 재미있는 책을 아이에게 권해줘요. 

               (면담. 어린이열람실, 2010. 5. 10. 수빈:8세, 형민:4세 엄마)

  제가 원래 도서관을 좋아해요. 애들이랑 도서관 오면 그림책 열심히 봐요. 

어떤 때는 애는 돌아다니며 노는데 저는 책보고 있을 때도 있어요(웃음). 그림

책이 읽어보니까 엄청 재미있더라고요. 아~ 애들은 이런걸 보여주면 좋겠구나 

할 때도 있고……. 책이 중요하니까. 애들이 다양한 책을 골라서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고 싶어요. 

                (면담, 아기열람실, 2010. 8. 12. 아름:8세, 재범:5세 엄마)

  

  제가 책을 읽고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아이를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죠. 아

이의 경험이랑 연결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친구랑 싸우는 책을 보면서 너 

○○랑 다퉜지. 그러면 안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요. 만일 도서관에서 시끄럽

게 소리 지르거나 그런 책 같은 거 읽게 되면……. 여기 오기 전에도 그랬거든

  나. 엄마가 주도하는 책 고르기

  도서관을 방문하는 엄마들은 종종 유아가 주도하여 고르는 책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겼다. 가정에서 구입하는 책은 대부분 신중한 선택의 과정을 거치

는 반면 도서관은 질적으로 다양한 책들이 함께 있어 유아가 혼자 고를 경

우 좋은 책보다는 흥미 위주로 책을 선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면담에서 수빈과 형민의 엄마는 아이들에게 읽힐 책을 고르기 위해 본인

이 직접 책을 골라 읽어보고 권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엄마들은 

자녀에게 읽어 줄 책을 고르기 위해 스스로 그림책에 관심을 갖고 미리 읽

고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갖는 등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탐색을 함으로써 자연

스럽게 그림책에 대한 안목을 높이고 그림책에서 드러나는 어린이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유아의 생활과 책을 적절하게 연결하여 지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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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오빠랑 찰리랑 책을 읽었는데 동생이 도서관에 와서 큰 소리 지르고 떼쓰

는 그런 책이 있었거든요. 미리 그 책을 읽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도서관에 가

면 큰 소리 내면 안 되고 가만히 걸어 다녀야 되고 그런걸. 책을 아이 경험이

랑 연결해서 많이 이용해요. 

                             (면담, 이야기방, 2010. 6. 9. 승훈:4세, 엄마)

  엄마가 빌릴 책들의 목록이 빼곡히 적힌 수첩을 펴고 서가를 돌며 책들을 

찾는다. 

  아름이, 재범이 엄마와의 면담은 자녀가 읽을 책을 고르는 과정이 부모에

게도 유익하고 즐거운 경험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즐거움은 보

다 많은 그림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책 읽기를 즐겨 함으로써 그림책

에 대한 안목을 키움은 물론 자녀들에게 좋은 읽기 모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승훈 엄마와의 면담을 통해 엄마의 책에 대한 관심과 책에 대한 심

도 있는 정보는 책과 유아의 생활을 연결하여 지도하는데 유용하게 작용함

을 알 수 있다. 승훈이 엄마는 친구와 다투는 행동, 도서관에서 지켜야 할 

공공의 질서, 친구를 때리는 행동, 말로 상처를 주는 행동 등 문제 행동들을 

그림책과 연결하여 지도함으로써 유아가 책을 읽는 즐거움을 통해 자연스럽

게 적절한 행동 규범들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엄마가 주도하는 책 고르기에서 권장도서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권장도

서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여러 독서 단체에서 추천하는 목록을 접

하거나 푸른 도서관에서 어린이사서가 추천하는 권장도서를 접하기도 한다. 

푸른 도서관의 어린이열람실 입구에는 권장도서 서가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

며 도서관 입구의 게시판에도 권장도서 목록이 정리되어 부착되어 있다. 많

은 엄마들이 이들 목록에 관심을 갖고 있어 권장도서 서가에는 늘 엄마들이 

몰려 있다. 



- 120 -

  ……

  연구자 : 빌릴 책의 목록을 정리해 오셨나 봐요.

  엄마 : 여기서 찾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인터넷으로 찾아서 적어와요.

  연구자 : 책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으세요?

  엄마 : 여기저기요. 한우리 같은 곳도 보고, 권장도서 목록도 보고, 여기저

기서.

  연구자 : 아이들이 고르는 책은요?

  엄마 : 지들이 고르는 것 3권씩이랑, 엄마 아빠 꺼 해서 3권씩 빌려요. 

               (면담, 어린이열람실, 2010. 2. 5. 세형:8세, 세진:6세, 엄마)

  책은 주로 권장도서나 서가를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골라 와요. 그런데 권장

도서는 없거나 빌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서가를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서 한권씩 빼와요. …… 책을 어떻게 읽어줘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책을 

골라줘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서가를 쭉 둘러보며 한권씩 꺼내서 그냥 

봐요.

                 (면담, 아기열람실, 2010. 2. 2. 찬이:6세 훈이:4세, 엄마)

  애들이 공주 책을 좋아해서……(웃으며 책들을 펼쳐 보인다. 성냥팔이 소녀, 

신데렐라, 백설공주 등 안데르센 책들이 대부분). 여기 오면 아빠가 책 읽어주

  위의 면담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엄마들이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권장도

서목록에 의존하다보니 책이 없거나 빌려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특히 좋은 책을 고르기 위한 기준이나 자녀에게 책 읽어 주는 방법에 어려

움을 경험하는 엄마의 경우 권장도서에 대한 의존과 이의 부재는 다른 책을 

고르는 것에 대한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권장도서 목록과 함께 자녀가 선호하는 주인공을 소재로 한 책은 엄마가 

주도하는 책 고르기에 좋은 선택 기준이 된다. 개인적인 선호의 차이는 있

지만 대부분의 유아들은 자동차, 공룡, 벌레 등 특정 소재를 다룬 책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특히 많은 여아들이 공주가 등장하는 책을 좋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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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안 제가 공주책들 위주로 골라 와요. 

              (면담, 아기열람실, 2010. 1. 3. 쌍둥이 연아, 수아:4세, 엄마)

  정재와 엄마가 어린이열람실로 들어서더니 엄마가 신간과 권장도서가 꽂혀 

있는 서가로 가고 정재는 그 앞의 책상을 둘러보다가 컴퓨터 검색대로 가서 발

판위에 올라가 마우스와 키보드를 움직이며 컴퓨터 화면을 바라본다. 잠시 이

것저것 눌러보고 들여다보다가 엄마에게 다가가 주변을 왔다 갔다 하자 엄마가 

고른 책을 정재에게 건네며 “조용히 보고 있어”라고 속삭인다. 정재는 도넛 

책상에 앉고 엄마는 다시 서가에서 책을 찾는다. 정재가 책장을 넘겨 그림을 

보고는 “나 이 책 안 볼래.”하고는 엄마가 골라준 다른 책들의 그림을 넘겨

본다. 엄마는 신간도서와 권장도서 서가에서 책을 꺼내 훑어 본 후 챙기거나 

도로 꽂기를 반복하며 책을 고른다.

                      (관찰, 어린이열람실, 2010. 1. 30. 정재:5세, 엄마)

    

  쌍둥이인 연아와 수아의 엄마는 자녀들을 위해 골라 온 책을 펼쳐 보여주

었는데 이들에게 공주 책이란 왕의 딸로서 지체 높은 공주의 의미보다는 서

정적인 이야기 전개와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여자 주인공이 등장하는 이

야기를 통칭하여 일컫는 것으로 보였다. 

  한편 엄마가 주도하는 책 고르기가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

우, 책을 고르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유아가 경험할 수 있는 주도성을 부모

가 대신 행사함으로써 유아는 엄마가 골라 온 책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게 된

다.  

  위의 사례에서 정재 엄마는 도서관에 들어서자마자 신간 도서와 권장 도

서가 꽂혀 있는 서가로 가더니 책을 고르기 시작하였는데 정재는 마치 책 

고르기는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 엄마가 골라줄 책을 기다렸다. 정재는 검

색대의 컴퓨터를 조작하거나 엄마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며 서성거리기를 반

복하다가 엄마가 책 일부를 골라 건네자 도넛 책상에 앉아 책장을 넘겨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책에 대해 “나 이 책 안 볼래.”하며 의사표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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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서가에 쪼그려 앉아 그림책 3권을 골라 꺼낸다. 

  현미 : (큰 소리로)난 두 권만 읽을 거야.

  엄마 : 쉿! 너 떠들면 다시는 안 데리고 와.

  엄마가 책  3권을 들고 영어 그림책이 있는 서가로 향한다.

  현미 : (큰 소리로)내 마음에 안 드는 책 빌려가지 마.

  엄마 : 엄마가 빌려가는 책이야.

  현미 : (큰 소리로)엄마가 빌려가는 책 나보고 읽으라고 하잖아.

  엄마 : 그럼 읽지 마

  현미 : 난 윌리 책만 볼 거야.

  엄마 : 그래.(엄마는 현미의 말에 대꾸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영어 그림책을 

꺼내보며 고르고 있다)

  현미 : (큰 소리로)엄마-, 그 책 보지 마.

  엄마가 잠시 현미를 노려보다가 다시 영어 그림책을 고른다.

                        (관찰, 어린이열람실, 2010. 2. 5. 현미:6세, 엄마) 

정재가 넘겨보는 책은 엄마가 골라서 제공하는 책의 범위 안에 머물렀으며 

이후 관찰에서도 다른 사람이 정리하지 않고 책상에 올려놓은 책을 잠시 넘

겨볼 뿐 정재 자신이 직접 책을 고르기 위해 탐색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정

재는 엄마가 골라 온 책을 보고 마음에 드는 책과 그렇지 않은 책에 대한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하였고 책을 읽는 동안 책에 대한 흥미도 높았지만 자

신이 주도적으로 공간을 탐색하거나 능동적으로 책을 고르는 행동은 나타나

지 않았고 줄곧 엄마 뒤를 따라다니며 엄마가 고른 책에 수동적으로 반응할 

뿐이었다. 

  이처럼 책 고르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엄마의 지나친 주도성은 유아가 읽

고 싶어 하지 않는 책을 엄마가 골라 강요함으로써 유아와의 갈등으로 이어

지기도 하였다. 

  현미 엄마는 혼자서 바쁘게 도서관 서가를 돌며 그림책을 골랐는데 현미

는 그런 엄마를 계속 쫒아 다니며 엄마가 고르는 책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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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였다. 현미의 목소리는 매우 크고 말투 역시 거칠어 “엄마가 빌려가는 

책 나 보고 읽으라고 하잖아”라는 말 속에는 집에서 원하지 않는 책읽기를 

강요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엄마가 영어 그림책이 있는 서가로 가자 

쫒아 와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책 빌려가지 마”라며 큰 소리로 외칠 때에는 

엄마가 고르는 책이 자신의 요구나 취향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 대한 분노

와 절박함마저 담겨 있다. 현미와 엄마 사이의 긴장은 관찰 과정 내내 팽팽

하게 이어졌는데 엄마는 그런 와중에도 자신이 의도한 바대로 책을 골랐으

며 결국 현미는 절규에 가까운 소리(‘엄마, 그 책 보지 마’)를 질렀다. 

  도서관 이용은 다양한 책과의 만남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 못

지않게 책을 자유롭게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고르고 선택했다는 만

족감을 느끼고 주도적인 자신의 행동방식을 익혀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따라서 책 고르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엄마의 지나친 개입과 관여는 유아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책을 매개로 한 다양한 읽기경험 

  유아기는 책의 의미를 이해하고 책이 주는 즐거움의 세계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시기이다. 유아는 책읽기를 통해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세

계를 간접 경험함으로써 앎의 영역을 확장하고 대리만족을 경험하며 감정 

이입을 통한 내면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책이 제공하는 지식

과 정보를 통해 세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책속의 아름다운 

그림은 문자를 습득하기 이전의 유아에게 아름다운 예술세계를 경험하고 미

적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도서관에서의 유아의 책읽기는 혼자 읽기와 함께 읽기 등 다양한 방식이 

병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앎의 영역을 확장하고 글자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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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만이 서가를 돌며 책을 반쯤 당겨 표지를 보다가 그 중 한권을 꺼내 가까

운 책상으로 가져가 앉아 넘겨본다. 다 보고 나자 다시 책을 들고 일어나 서가

에 꽂고는 서가 바닥에 다른 사람들이 읽다가 정리하지 않고 놓아 둔 책 더미

를 발견하고 손으로 한권씩 밀며 표지를 살펴본다. 그 중 한권을 골라 바닥에 

앉은 채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림들을 본다. 입으로 “쯧쯔”혀 차는 

소리를 내며 한동안 몰입하여 보다가 이전 책 더미 위에 쌓고는 노래를 흥얼거

리며 옆의 서가로 간다. 다시 서가에서 책을 반쯤 꺼내 표지를 보고 그 중 한

권을 꺼내 바닥에 놓고 앉아 그림들을 넘겨보다가 “흐흐흐”웃는다. 아빠가 

들어오며 “책 재밌어?”묻자 아빠를 쳐다보며 “응”하더니 입으로 “쯧쯔”

소리를 내며 다시 책을 다시 넘겨본다.  

                          (관찰, 아기열람실, 2010. 3. 3. 두만:4세, 아빠) 

  (1) 다양한 방식으로 읽기

  유아가 주로 읽는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어우러진 종합예술로 문자를 익

히기 이전인 유아에게 그림이 제공하는 정보는 텍스트를 통한 이해 못지않

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아의 책읽기는 읽는 방식을 바꿔가며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데 혼자서 책의 그림을 넘겨보며 즐기는가 하면 엄마가 

읽어주는 것을 앉아 듣기도 하였고, 형제, 자매 혹은 함께 온 또래 친구 등 

다른 사람과의 함께 읽기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어느 한 가지 방식

을 고수하기 보다는 책 읽는 시간의 흐름, 읽어주는 이와 듣는 유아간의 호

흡, 신체적 리듬이나 욕구 등에 따라 변화양상을 보이며 여러 방식이 병행

하여 나타났다.

  가. 혼자 읽기와 부모와 함께 읽기를 병행하기  

  유아의 혼자 읽기는 책속의 그림과 만나 그림이 제공하는 이야기와 다양

한 정보를 접하고 그 예술성을 체험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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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기는 엄마가 그림책을 읽어주는 동안 엄마에게 비스듬히 앉아 그림을 보며 

이야기에 열중한다. 책을 다 읽자 한숨을 쉬며 몸을 바로 세우고 표지를 잠시 

들여다본다. 이번에는 책상 한쪽에 쌓아 두었던 3권의 책 더미에서 한 권을 집

어 혼자서 책장을 넘기며 들여다본다. 아는 글자를 띄엄띄엄 읽기도 하는데 엄

마가 서가에 등을 기대고 가만히 바라보다가 석기가 틀린 단어를 말하자 “음

악대”하며 고쳐주고는 웃는다. 석기가 고쳐 읽더니 잠시 후 혼잣말로 그림을 

읽어간다. 엄마가 “책 읽고 있어?”하고 묻자 “응”하고 대답한다.   

                           (관찰, 아기열람실, 2010. 1. 5. 석기:4세, 엄마) 

  두만은 도서관에 도착하자마자 재빠르게 아기열람실로 뛰어 들어가 서가

에서 책을 고르기 시작하였다. 책 고르기는 혼자서 서가를 돌아다니며 손으

로 책을 당겨 표지가 반쯤 보이도록 꺼내 보거나, 다른 사람이 보다가 쌓아

놓은 책의 표지들을 보며 훑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마음에 드는 책

을 발견하면 그림을 한장한장 넘겨보는 그림읽기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책의 탐색이 읽기 위한 책을 고르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두만은 읽고 싶

은 책을 발견하면 그 책을 온전히 꺼내 책상 위로 가져가거나 바닥에 놓은 

채 책장을 넘겨가며 그림을 보았다. 그림을 읽는 과정 중에는 입으로 “쯧

쯔” 소리를 내거나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고 “흐흐흐” 웃기도 하였으며 아

빠가 들어와 “책 재밌어?” 하고 묻자 “응” 하고 대답함으로써 혼자읽기가 

즐거운 경험임을 표현하였다. 이후에도 두만은 혼자서 책장을 넘기며 그림

읽기를 반복하였고 아빠는 이를 가만히 지켜보았다. 한참 후에 두만이 아빠

에게 책 한권을 건네며 읽어달라고 하자 아빠는 두만을 품에 안고 함께 읽

기를 시작하였는데 이 과정 중간 중간 두만의 혼자읽기는 자연스럽게 반복

적으로 이어졌다.  

  

  위의 사례에서 석기는 엄마와의 함께 읽기가 어느 정도 진행된 중간에 혼

자 읽기를 하였다. 석기는 엄마가 그림책을 읽어주는 동안 엄마에게 기대앉

아 신체적인 접촉을 하면서 귀로는 소리를 듣고 눈으로는 그림을 보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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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이 한손은 책을 잡고 다른 한손은 엄마 손 위에 얹어 놓는 채 엄마가 읽

어주는 책을 귀 기울여 듣고 있다. 19권 째 진행 중. 엄마는 막힘이 없이 술술 

읽고 있었는데 정일은 엄마에게 기댔다가, 바닥에 누웠다가, 다리를 쭉 뻗는 등 

자세를 바꿔가며 이야기에 집중하고 눈은 그림을 바라본다. …… 정일이 몸을 

비틀자 엄마가 팔로 보듬어 앉는다. 다시 집중. 이야기를 듣는 중간 중간 정일

이 깔깔거리며 웃는다. 

                            (관찰, 아기열람실, 2010. 2. 2. 정일:6세, 엄마)

각적인 경험을 하였다. 책읽기를 마치자 한숨을 쉬며 긴장을 풀고는 옆에 

있던 그림책을 꺼내 혼자서 책장을 넘기며 잠시 동안 읽기를 시도하였지만 

아직 문자를 익히지 못한 듯 나중에는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지어내서 읽어

나갔다. 석기의 혼자 읽기는 이후 관찰 과정에서도 함께 읽기 중간에 간헐

적으로 계속 나타났으며 그동안 엄마는 서가에 등을 기대고 앉아 지켜보았

다. 이처럼 유아는 혼자 읽기와 함께 읽기를 병행함으로써 혼자만의 읽기를 

통한 즐거움을 충족할 뿐 아니라 엄마와 함께 읽는 과정에서의 밀도 높은 

상호작용으로 인한 긴장감을 완화하였다. 이는 엄마 역시 책을 읽어주는 과

정에서 느끼는 피로감을 회복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장시간 동안의 긴장과 휴

식이 리듬감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위의 사례는 엄마가 들려주는 읽기에 참여하는 유아의 몰입행동을 잘 보

여준다. 정일과 엄마의 함께 읽기는 19권 째로 이미 상당한 시간 지속되었

는데 정일은 오랜 시간의 책 읽기로 인한 몸의 긴장을 풀려는 듯 자세를 여

러 번 바꾸면서도(기대기, 바닥에 눕기, 다리 쭉 뻗기 등) 시선은 그림에 집

중하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몰입과정에서 엄마는 정일의 자세가 흐트러질 

때면 팔을 뻗어 정일을 보듬어 안거나 잠시 고개를 숙이고 정일이와 눈을 

마주치며 웃는 등의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정일의 시선을 다시 책에 집중시

키고 있었다. 

  한편 온가족이 함께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 아빠, 엄마가 번갈아 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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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 책 갖고 와(책상에 다리를 뻗고 앉는다.)

  연아와 수아가 서가로 달려가 책을 꺼낸다. 수아가 먼저 고른 책을 들고 아

빠에게 달려가고 이어서 연아가 다른 곳의 서가에서 책 4권을 더 꺼내 아빠에

게 달려간다. 

  아빠 : (책 표지를 들여다보고)이게 뭐지? 스팟이 유치원에 왔어요(수아에게 

읽어주기 시작. 연아가 책을 들고 오는 것을 보고는) 거기다 놔. 너무 많이 갖

고 왔다. 

  아빠가 ‘스팟이 유치원에 갔어요’를 읽는 동안 연아는 자신이 고른 책을 

책상 한곳에 죽 늘어놓고 아빠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듣는다.

     (관찰, 아기열람실, 2010. 1. 3. 쌍둥이 자매 연아, 수아:4세, 아빠, 엄마)  

  아빠: 저는 매주 이곳에 와요. 이애(명숙) 언니는 저 안에서 지금 책보고 있는

데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그 애가 4살 때부터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11시

쯤 와서 큰 딸이랑 같이 점심 먹고, 2시에 상영하는 영화보고……. 여기서 동화 

들려주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것도 보고. 집에 가면 5시쯤 되니까 저녁 먹으

읽어줌으로써 유아는 아빠, 엄마 모두와 책읽기를 경험하였다. 

  

  위의 사례에서 쌍둥이인 연아, 수아는 아빠가 책을 읽어주는 것에 신이 

나는 듯 앞 다투어 책을 골라 온다. 여러 권의 책을 한꺼번에 꺼내 책상에 

죽 늘어놓고 아빠가 읽어주는 책에 집중하는 연아의 모습에는 아빠가 계속 

책을 읽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담겨있다. 실제로 아빠가 책읽어주는 역

할을 엄마와 교대하는 순간이 되자 연아와 수아는 아빠에게 매달리며 더 읽

어달라고 조르기도 하였는데 막상 엄마의 읽어주기가 시작되자 다시 책에 

집중하였다. 이처럼 부모가 모두 함께 도서관에 와서 번갈아가며 책을 읽어

주는 것은 유아에게 책읽어주는 이의 차이로 인한 각기 다른 경험의 기회가 

될 뿐 아니라 평소 갖기 어려운 아빠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도 도움

이 된다. 이는 몇 년째 주말이면 자녀들과 함께 도서관을 방문하는 한 아빠

와의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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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되죠.

  연구자: 그렇게 하신 계기가 있으세요?

  아빠: ‘어떻게 하면 딸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일

요일에 도서관에 가자 생각했죠. 제가 한 일 중에 제일 잘 한 일 같아요. (초등

학생인 명희가 웃으며 달려와 앉아 듣는다)…… 딸애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제가 이해한 걸 딸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명희를 보

며)그렇지? 

  명희 : (아빠에게 기대 고개를 끄덕이고 웃으며) 응.

                     (면담, 로비, 2010. 3. 7. 명희:초등4, 명숙:16개월 아빠)

  엄마: 제가 같이 오자고 해요. (웃으며) 반감 없지?

  아빠: 그렇지(웃음). 이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하면 같이 와요. 아이가 사랑스러

우니까 같이 오면 좋죠. 어떤 육아관 같은 걸 강요 않고 그냥 책 읽어주거나 앉

아서 구경해요. 평일에는 직장 다니니까 시간내기가 어렵고, 또 애도 어린이집에

서 시간을 보내니까. 이렇게 시간 날 때 같이 와서 있으면 좋죠. 오면 이 사람 

책도 보게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애가 참 좋아해요.

                      (면담, 아기열람실, 2010. 2. 16. 상희:4세 아빠, 엄마)

  이처럼 부모가 함께 도서관을 이용하고 아빠와 자녀가 시간을 보내는 것

은 아빠에게 책을 매개로 육아에 동참하도록 이끌어줌으로써 부부 간의 역

할분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상희 엄마는 남편에게 도서관에 함께 오기를 요구(‘제가 같이 오자고 해

요’)하는데 이렇게 함께 함으로써 아빠는 사랑스러운 딸, 상희와 함께 시간

을 보내며 책도 읽어주고, 구경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내에게는 자신만

의 시간(‘이 사람 책도 보게 하고’)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준다. 이처럼 온 

가족이 함께 도서관 방문하는 것은 부부간의 역할분담으로 이어지면서 엄마

의 육아 스트레스를 줄이고 잠시 동안 자신만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 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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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주 : (서가에서 책 한권을 꺼내와 동생에게 손짓을 하며) 이리와, 같이 보

자. 

  진수가 다가와 옆에 앉고 희주는 책 받침대에 책을 올린 후 책장을 넘긴다.

  희주 : 공. 멍멍. 

  진수 : (따라서) 어-, 멍- 

  희주 : (손으로 시늉을 하며) 과일 먹자, 냠냠.

  진수 : (그림을 들여다보며 손짓으로 따라한다)

  ……

  희주 : 다른 거 보러 갈까? 어디였더라?

  희주가 기억에 의존해 책을 제자리를 꽂더니 옆에서 다른 책을 꺼내 동생에

게 보이며 “우리 이거할까?”하며 다시 책 읽던 곳으로 함께 가서 앉는다.

  희주 : 아이스크림이다.

  진수 : 아---아(먹는 시늉)

  희주 : 쿠키다. 아이 써.

  진수 : (그림을 보며 손으로 집어먹는 척) 꾸-

                 (관찰, 어린이열람실, 2010. 2. 6. 희주:6세, 진수:36개월)

  나. 다른 사람과의 읽기로 확장하기  

  유아가 엄마 혹은 아빠와 함께 읽는 경험은 도서관에 동반한 형제, 자매 

혹은 또래 친구와의 함께 읽기로 확장되기도 하였다. 엄마, 아빠와의 함께 

읽기가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그림에 집중하는 수동적인 형태로 전개

되는 반면 형제, 자매 혹은 또래 친구와 함께 읽기는 적극적인 읽기 시도와 

능동적인 상호작용으로 나타났다.      

  

  위의 사례에서 희주는 동생인 진수에게 책을 읽어줌으로써 확장된 경험으

로써의 읽기를 시도하였다. 엄마, 동생과 함께 도서관에 온 희주는 엄마가 

책을 고르는 동안 동생을 데리고 다니며 책을 골라주거나 읽어주는 등 세심

한 돌보기 행동을 하였다. 희주는 책을 골라 동생에게 손짓을 하며 “이리와 

같이 보자”고 동생을 책 읽기에 끌어들인 후 자신만의 방식으로 책 읽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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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숙이 그림책 한권을 골라 도넛 책상으로 오자 서가를 뛰어다니던 경미가 

정숙이 옆으로 와서 앉는다. 정숙이 책 받침대에 책을 올리고 책장을 넘기자 

경미가 함께 본다. 정숙이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정숙 : 와-신나겠다. 

  경미 : 넘겨야지. 텔레비전 볼라고 그런다.

  정숙 : 어? 펭귄이다.

  경미 : 얘 감옥에 갇혔어.

  정숙 : 왜?

  경미 : (손가락을 움직이며 그림을 가리켜) 이렇게 이렇게 갇혔어.

  정숙 : 얘 나쁜 애야.

  경미 : 원래 나쁜 애지만 착한 애로 됐어.

  정숙 : 얘는 어떻게 됐어?

  경미 : (다시 손가락을 움직이며 그림을 가리켜) 이렇게 이렇게.

  …… 

  둘이 함께 아기 열람실로 들어간다.

  정숙 : 여기서 책 보자.

기를 진행하였다. 글자를 모르는 희주에게 그림책은 스토리보다 그림이 보

여주는 단서와 이에서 연상되는 행위나 특성이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였

는데 이는 희주가 그림을 보고 단어를 말하며 연상되는 행동을 상징적으로 

표현(손으로 먹는 시늉을 하며 ‘과일 먹자, 냠냠’)하거나 특성을 연결하는 

표현(‘쿠키다, 아이 써’)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특히 희주는 책 읽는 중간 중

간 동생 진수가 단어를 따라 말하거나 동작을 표현하는 등 반응할 수 있도

록 잠시 시간적 여유를 둠으로써 동생과 함께 읽는 과정을 즐겼으며 이는 

동생 진수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남매간의 함께 읽기는 단순한 언어표현과 

상징적 몸짓 등을 위주로 나타났는데 이는 누나가 어린 동생의 수준을 고려

하여 함께 읽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래간의 함께 읽기에서 나타나는 이야기 주고받기는 위의 사례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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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미 : 예쁜 책 두개? 강아지 나오는 거?

  정숙 : (서가를 둘러보며)강아지 나오는 거 여기 없어. 

  같이 서가를 둘러보다 구석 서가에 앉더니 거기 있는 책들을 꺼내 함께 보

며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관찰, 2010. 2. 10. 정숙:5세, 경미:5세)

  엄마와 두나, 수철이 함께 책을 보고 있다. 두나가 읽고 엄마가 듣다가 틀린 

부분을 고쳐 읽어준다.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의성어가 반복적으로 나오자 엄

마가 “이건 같이 읽어야 겠다”고 제안한다. 두나가 책을 계속 읽고 중간 중

간 닭의 울음소리가 나오는 부분에서 엄마, 수철이가 “꼬꼬꼬”를 함께 하며 

웃는다. 중간쯤 글이 많이 나오자 두나가 “어휴”하더니 열심히 읽고 엄마와 

수철은 그림을 들여다본다. 책의 클라이맥스,  닭의 울음소리가 절정에 다다른 

듯 수철이 “꼬꼬꼬 꼬꼬 꼬끼오~.”하자 모두들 큰 소리로 웃는다. 

                         (관찰, 2010. 2. 17. 수철:5세, 두나:7세, 엄마)

  

  정숙과 경미는 친구 사이로 역시 친구 사이인 엄마들과 함께 도서관을 방

문하였다. 엄마들이 로비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두 여아는 함께 서가를 돌아다니며 책을 꺼내 들춰보았는데 정숙이 리드를 

하고 경미가 따라다니는 방식이었다. 정숙이 그림책 한 권을 골라 도넛 책

상에 앉으면서 둘의 함께 읽기가 시작되었는데 글자를 모르는 정숙과 경미

의 책 읽기는 실제 책이 이야기하는 스토리와는 상관없이 그림에 대한 단편

적이고 개연성 없는 설명을 주고받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사고수준

이 비슷한 두 유아는 함께 읽기에서 그림을 통해 연상되는 서로의 생각을 

계속 이어서 덧붙이는 과정을 통해 독자적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해 가

고 있었다.        

  

  위의 사례는 함께 읽기가 도서관에 동반한 가족 전체의 읽기로 자연스럽

게 연결되는 예이다. 엄마가 책을 고르는 사이 동생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던 

초등학생 두나는 엄마가 골라 온 책을 가지고 모두에게 책 읽어주기를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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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희가 책상위에 골라놓은 그림책 중 한권을 치훈에게 펼쳐 보인다. 

  설희 : 펭귄 찾아봐.

  치훈 :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설희 : 와!

  치훈 : (책장을 다음으로 넘기더니) 여기도 펭귄!

  설희 : (그림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인다)

  다시 다음 장

  치훈 : 엄마, 펭귄 이건 너무 꼭꼭 숨었어.

  엄마가 들여다본다.

  치훈 : (책장을 다시 넘기더니 큰 소리로) 여깄다!

  엄마 : 쉬!

한다. 이 과정에서 수철은 그림에 집중하며 가만히 듣고, 엄마는 두나가 잘

못 읽는 부분을 고쳐 읽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다가 모두가 함께 읽기에 참

여하게 된다. 함께 읽기로의 확장이 일어난 계기는 그림책의 텍스트였는데 

닭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책 속에 반복적으로 닭의 울음소리가 묘사되어 

나왔기 때문이다. “이건 같이 읽어야겠다”는 엄마의 제안에 따라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듣기에 집중하던 수철과 잘못 읽는 글을 고쳐주던 역할에 머물

던 엄마는 닭의 대사가 나오는 부분마다 “꼬꼬꼬”하는 닭의 울음소리를 함

께 냄으로써 부분적으로 읽기에 동참하였다. 특히 수철은 이야기의 절정 부

분에 이르자 “꼬꼬꼬 꼬꼬 꼬끼오~”하고 닭 울음소리를 길게 흉내 냄으로

써 모두가 함께 읽는 즐거움을 만끽하였다. 이후 수철네의 책읽기는 엄마가 

읽고 두나와 수철이 듣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전이되었는데 두나와 수철은 

엄마가 읽어주는 책 속의 어려운 단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림을 다시 앞으로 넘겨 이전 장면을 확인하는가 하

면 결말 부분을 각자 예측해서 이야기해 보는 등 셋 사이에 지속적이고 친

밀한 상호작용이 계속되었다. 함께 읽기의 확장은 책 속의 텍스트를 읽는 

과정 뿐 아니라 그림을 찾는 그림읽기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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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훈 : 누나 여기도 펭귄이야? 

  설희 : (고개를 흔들며) 이불에 있어. 이불.

   ……

  그림 속 펭귄 찾기는 책장을 넘기며 계속되고 아이들이 흥분하여 소리를 지

를 때마다 엄마는 손가락을 입에 대며 “쉬”를 반복한다. 

             (관찰, 어린이열람실, 2010. 6. 15. 설이:8세, 치훈:6세, 엄마)

  

  위의 사례는 책속의 그림 단서를 찾아가는 과정에 동반가족이 함께 참여

하는 예이다. 그림책 중에는 숨은 그림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들

이 있었는데 이런 책의 경우 동반가족 전체가 함께 동참하였다. 숨은 그림

을 찾는 과정은 참여자들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뿐 아니라 그림

에 보다 몰입하고 극적인 흥분으로 이어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놀이

과정에 몰입했을 때의 모습과 흡사한 것으로 보인다. 

  유아는 도서관에서 부모가 들려주는 읽기에 참여하고 이를 동반한 형제, 

자매 혹은 또래 친구와의 함께 읽기로 확장함으로써 더 오랜 시간, 서로에

게 보다 깊이 몰입하는 가운데 밀도 높은 상호작용을 이끌어갔다.

  

  (2) 책읽기를 통해 앎의 영역 확장하기

  

  유아기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탐구심이 강한 시기로 다양한 장르

의 책읽기는 이들 호기심과 탐구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실제로 도서관에서의 책읽기 경험은 유아가 다양한 책을 통해 풍부한 정보

와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유아는 자신이 관심있는 소재나 

정보와 관련하여 다양한 책을 접함으로써 탐구의 욕구를 충족시킬 뿐 아니

라 수, 문자 등과 관련된 여러 책들을 접하면서 수세기를 경험하고 문해에 

관심을 갖고 익힐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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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성 : (그림책을 보며)동물, 식물만 움직일 수 있지?

  엄마 : (책 속의 그림을 가리키며)미모사는 살짝 건드리면 움직여.

  우성 : 이거 독 있는 식물이야?

  엄마 : 어디 볼까? 독이 있는지. 어? 파리지옥이다.

  우성 : 파리 잡는 식물이야?

  엄마 : 엉. 파리 잡아먹는 식물이야.

  우성 : 왜, 아~ 벌리고 있어?

  엄마 : 파리 잡아먹으려고.

  …… (계속 책을 읽으며 설명을 하거나 우성의 질문에 답한다.) …… 

  엄마 : 시계꽃, 앞에서 본거다. 시계같이 보여?

  우성 : 응. 그런데 무서워. (손을 마주 벌렸다 오므려)입을 이렇게 다물어?

  엄마 : 응. (두 손을 마주대고 벌리며)이렇게 벌리고 있다가 앙!(손을 마주 

오무린다)하고 잡아먹어. 

  우성 : 여기도 구멍 있잖아. 파리가 거기 빠진다고 들었는데. 파리 끈끈이.

  엄마 : 그래. 이건 파리 끈끈이가 아니라 라플레시아라는 꽃이야.

  ……

                       (관찰, 아기열람실, 2009. 12. 28. 우성:5세, 엄마)

  가. 지식과 정보를 주는 책읽기

  가정에서의 책읽기가 집에서 소장하고 있는 제한적인 책들을 중심으로 진

행되는 반면 도서관에서의 책읽기는 질적 ․ 양적으로 풍부한 장서를 접하게 

된다. 이처럼 많은 책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높여주고, 보다 확장된 지식으

로의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성과 엄마는 서가에서 식물과 곤충에 관한 책을 꺼내 5권 째 읽고 있

다. 우성은 곤충을 잡아먹는 식물, 곤충들 간의 먹이사슬 관계에 관심이 많

은데 책을 읽는 내내 엄마에게 질문을 하거나(‘이거 독 있는 식물이야?’, ‘파

리 잡는 식물이야?’), 자신의 사전 지식을 설명하고(‘파리가 거기 빠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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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가 서가에서 책을 꺼내와 아빠에게 내민다.

  진우 : 벌책

  아빠 : 책 읽을까? 어디서 읽을까? 여기로 가자.

  둘이 함께 아기열람실로 들어가 진우가 아빠 무릎에 앉으며, 

  진우 : 아빠, 이 책 읽어줘. 벌책. (표지를 가리키며) 이 벌이 힘센가봐.

  아빠 : 와! 그렇구나.

  아빠가 책 읽기를 시작하고 진우가 그림 속의 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진우 : 이거 엄마벌이야?

  아빠 : 응

  진우 : 이건? 

  아빠 : 무당벌레

  아빠와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진우의 질문에 아빠가 대답을 하며 책을 계속 읽

어간다.   ……

  진우 : 이 벌은 힘이 세요.

  아빠 : 응. 아가들 잡아먹으려고. 말벌이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들었는데, 파리 끈끈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기도(‘왜, 아~ 벌리고 

있어?’) 하면서 책읽기에 집중하였다. 우성은 책에서 다루는 정보에 매우 관

심이 많아 실제로 책을 읽는 시간보다 책읽기 과정에서 훨씬 길게 대화를 

주고받았다. 특히 위험한 식물이 먹이를 기다리거나 잎을 오므려 잡아먹는 

이야기 등에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공포감을 드러내기도 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전지식들을 손짓과 함께 설명하기도 하였다. 

  우성은 1~2권의 책을 꺼내 읽은 후 옆에 쌓아두고 다른 책을 다시 1~2

권 꺼내 읽으며, 책이 어느 정도 쌓이면 엄마의 제안에 따라 정리하는 방식

으로 책읽기를 진행하였는데 관심 있는 주제와 관련된 시리즈물이 한 서가

에 집중되어 있어 서가를 돌아다니지 않고도 한 서가의 책들을 꺼내 보며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접하는 책읽기는 다음

의 사례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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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 : 나는 말벌보다 힘이 더 세.

  아빠 : (웃으며) 말벌은 침이 있거든. 무서우니까 조심해야 해.

  진우 : 꿀벌은?

  아빠 : 꿀벌은 꿀이 있으니까 예쁜 벌이야. 그래도 침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

              (관찰, 어린이열람실, 아기열람실, 2010. 6. 18. 진우:4세, 아빠)

  승훈이 어린이열람실에서 책 한권을 골라 뛰어 들어온다. 

  엄마 : (그림책의 표지를 슬쩍 보더니)숫자 놀이책 가져왔어? (책장을 넘겨 

읽으며) 몇 마리? 

  승훈 : ……

  엄마 : 괴물 다리가 몇 개?

    

  벌레에 관심이 많은 진우는 서가에서 벌책을 찾아 아빠에게 내밀며 읽어

달라고 요구한다. 책읽기는 글을 읽는 과정과 함께 진우가 그때그때 생각나

는 의문점들을 질문하고 아빠가 답을 말하거나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는 방

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림 속 곤충을 가리키며 이름을 묻고 답하기(‘이거 엄

마벌이야?’, ‘응’, ‘이건?’, ‘무당벌레’), 벌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는 지식(‘이 

벌은 힘이 세요’)과 새로운 지식을 첨가하기(‘말벌은 힘이 더 세’, ‘꿀벌은 

꿀이 있으니까 예쁜 벌이야, 그래도 침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는 그림책

을 읽는 과정 내내 계속되었으며 진우는 이를 통해 벌에 대한 호기심을 충

족시킬 수 있었다. 이들의 대화는 말벌과 꿀벌의 차이, 벌집의 모양, 벌들이 

가진 침, 착한 벌과 나쁜 벌, 꿀과 독에 대한 내용들로 광범위하게 확장되었

으며 함께 백과사전을 찾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도서관에

서 부모와 함께 책을 매개로 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지식을 확장하며 이를 

다른 영역으로 심화시켜 가는 과정은 탐구심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발달시

킬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책읽기가 엄마와 함께 숫자를 익히고 수를 세는 

과정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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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훈 : 다섯 개

  엄마 : 다섯 개? (웃으며)완전 대박이다. 하나, 둘. 두 개. (다시 그림을 넘기

더니)괴물 다리가 몇 개일까요?

  승훈 : 다섯 개.

  엄마 : 다섯 개? 한번 세 보자. (승훈과 그림 속 다리를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으며 센다)하나, 둘, 셋, 몇 개?

  승훈 : 세 개.

  엄마는 계속 책장을 넘기며 남아에게 숫자를 묻고 함께 숫자를 센다.

                           (관찰, 아기열람실, 2010. 6. 9. 승훈:4세, 엄마)

  엄마가 책 읽어주는 것을 듣던 단비가 책 속의 글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나. 무.“하고 읽자 엄마가 읽기를 잠시 멈추고 듣더니 다시 읽는다. 단비는 엄

마가 페이지를 다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아는 글자를 찾아 손가락으로 가리키

며 띄엄띄엄 한 글자 씩 끊어 읽고(토. 마, 토), 그때마다 엄마는 잠시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본다. 

  ……

  단비와 엄마가 서가에 서서 각자 책을 고르고 있다. 단비가 책 2권을 꺼내 엄

  

  위의 사례에서 승훈은 책읽기 과정에서 엄마와 함께 숫자 세기를 하였다. 

엄마는 책장을 넘길 때마다 승훈에게 숫자를 묻지만(‘몇 마리?’, ‘괴물다리 

몇 개?’) 아직 수세기를 하지 못하는 승훈은 번번이 틀린 숫자를 말한다. 그

러자 엄마는 그림속의 괴물이나 다리를 일일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승훈과 

수세기 과정을 진행해 간다. 승훈은 엄마와 함께 수세는 과정이 즐거운지 

비슷한 책을 2권 더 가져와 함께 세기를 하였는데 나중에는 많지 않은 수는 

직접 세기가 가능해져 엄마의 질문에 적절한 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책읽기를 통해 글자에 관심 갖기

  유아들은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글자를 접할 뿐 아

니라 글이 갖는 맥락적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글자에 관심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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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에게 내밀며 “이거하고 이거. 생쥐.”한다. 다시 서가로 가서 책 한권을 더 빼

내 양손으로 잡고 오더니 그림책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하나, 둘, 셋”하고 

숫자를 센다. 다시 한권을 더 꺼내오며 “이거도 볼래.”하자 엄마가 “응 가져

가”하며 서가에서 책을 고르고 있다. 단비가 엄마를 바라보며 “엄마~, 나 이거 

읽을 수 있다.”하고는 표지의 제목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으며 “비. 헙.”하

고 읽어간다. 엄마가 “겁”하고 틀린 글자를 고쳐서 말해 주자 단비가 손가락으

로 글자 하나하나를 짚으며 “겁. 한. 박. 쥐.”하고 또박또박 다시 읽는다.  

                            (관찰, 아기열람실, 2010. 8. 11. 단비:4세, 엄마)

  승훈이 아기열람실 서가를 둘러보다가 책을 한권 꺼내 엄마에게 내민다.

  승훈 : (그림책 표지를 가리키며) 엄마, 얘는 과자 먹고 있어.

  엄마 : (제목을 읽어보더니) 이건 물건 이름 아는 거야. 알고 싶어?

  승훈 : (고개를 끄덕이고 책장을 넘겨 그림을 가리키며) 시금치, 샐러드.

  엄마 : (손가락으로 그림을 가리키며) 샐러드? 이건 파야. 이건 샐러리.

  승훈 :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그림을 가리키며) 땅콩.

  위의 사례에서 단비는 엄마와 함께 책을 읽는 과정에서 글자에 대한 관심

을 표현하고 읽기를 시도하였다. 단비의 글자 읽기는 엄마가 읽어주는 그림

책의 각 페이지에서 자신이 아는 글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읽는 행동

(‘나, 무’, ‘토, 마, 토’)으로 시작되고, 나중에는 자신이 읽을 수 있다는 직접

적인 표현(‘엄마~, 나 이거 읽을 수 있어’)과 함께 표지의 제목을 읽는 과정

으로 이어졌다. 단비의 글자에 대한 관심과 읽기 시도는 엄마와 책을 읽는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으로 스스로 동기유발된 것으로 보인다. 단

비 엄마는 책을 읽어줄 때 먼저 표지를 함께 보며 제목을 정확히 읽어 준 

후 잠시 멈춰 그림을 보고 책장을 넘겨가며 읽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모습

은 단비로 하여금 특정 문자에 관심을 갖고 바라보며 문자가 갖는 상징성과 

그림간의 관련성을 유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단비가 읽기에 흥미

를 보이고 시도할 때 가만히 멈춰 기다리며 들어줌으로써 편안하고 수용적

인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읽기를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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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훈이 계속 책장을 넘기면서 그림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이름을 

말한다. 엄마는 가만히 듣다가 맞으면 “응”, 잘못되었으면 고쳐서 바른 이름

을 말해준다.  

                           (관찰, 아기열람실, 2010. 6. 9. 승훈:4세, 엄마)

  집에는 장난감이랑 이런 게 많아서 책을 잘 안 봐요. 로봇이나 컴퓨터 게임하

려고 하고. 여기(도서관)에 오면 책을 좀 보니까……. 자주 오려고 해요. 책도 빌

려가고.

                                         (면담, 2010. 2. 2. 정일:6세 엄마)

  위의 사례에서 승훈이 가져온 그림책은 ‘한글공부 영어공부’라는 책으로 

사물의 그림과 함께 그 이름이 한글과 영어로 표기되어 있다. 승훈이 이 책

을 고른 계기는 표지 그림의 아이가 과자를 먹고 있는 모습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승훈은 표지를 가리키며 이를 직접 엄마에게 표현하였다), 엄마와 

함께 여러 가지 사물의 그림을 보며 이름을 말하는 것에 점차 흥미를 보였

다. 엄마는 어려운 영어식 표기는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한글 이름

은 정확히 이름을 말하거나 승훈이 직접 말하도록 유도하면서 책을 읽어갔

다. 책의 뒷부분은 전면 그림으로 유치원, 정원, 창고 같은 곳에 있는 사물

의 그림과 이름을 연결하는 것이었는데 함께 숨은 그림처럼 찾으며 즐거워

하기도 하였다. 

  유아의 책 읽기는 즐거운 몰입의 과정이자 책을 매개로 책읽어주는 이와

의 친밀한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이러한 경험은 자연스럽게 

글자의 의미를 이해하고 글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로 이어진다. 특히 

도서관에서의 책읽기는 모두가 책을 읽는 분위기로 인해 독서에 대한 욕구

를 상승시켜 줄 뿐 아니라, 가정에서와는 달리 구조적으로 몰입을 방해하는 

외적 요인이 차단됨으로 인해 보다 오랜 시간, 집중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는 점에서 가정이나 여타 기관에서의 책 읽기와는 양상으로 전개됨을 엄마

와의 면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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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만이 책상에 앉아 그림책의 책장을 넘기며 보고 있다. 아빠는 책상 맞은  

편에 앉아 도서관의 리플릿 자료를 한 장한장 넘겨가며 읽는다. 읽는 중간 고

개를 들어 두만을 쳐다보고 다시 리플릿을 읽기를 반복한다. 리플릿을 다 읽자 

일어서서 서가로 가더니 제목을 보며 책을 브라우징하고 그중 몇 권을 골라 책

상으로 돌아와 넘겨본다. 두만이 잠시 아빠를 쳐다보더니 다시 책장을 넘기며 

 3) 더불어 머무는 공간, 혼자만의 시간

  유아는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책을 고르거나 읽는 과정을 동반부모

와 함께 함으로써 경험을 공유하는가 하면 같은 공간에 머물되 서로 각자의 

시간을 가지며 혼자만의 활동을 즐기기도 하였다. 유아와 동반부모 간의 이

러한 공유와 분리는 번갈아가며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분리로 인해 

각자 혼자 있는 시간은 유아와 부모, 모두에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러나 둘 사이의 함묵적인 동의하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분리

가 아닌 경우 유아가 부모에게 상호작용을 요구함으로써 대립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1) 공유와 분리 사이에서 관계의 균형 맞추기

 

  유아들은 도서관에서 동반 부모와 함께 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즐기는가 

하면 동시에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자신만의 독립적인 시간을 가지며 이를 

즐기기도 하였다. 유아가 혼자서 주로 하는 행동은 서가를 둘러보고 이곳저

곳에서 책을 꺼내 보거나 꽂기를 반복하기,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 책상에 

앉아 그림만 넘겨보기, 주변의 서가를 벗어나 다른 서가로 가서 새로운 책

들을 골라보기 등이었다. 유아의 이러한 행동은 부모 역시 혼자서 책이나 

관심 있는 자료를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함으로써 두 사람 모두 각자 자

신에게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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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각자 책보기에 열중. 

            ……

  두만 : (읽던 책들을 바닥에 놓고 아빠에게 다가가며)아빠 책읽어줘.

  아빠 : (자신이 골라온 책을 보이며) 이거 볼까?

  두만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빠 무릎에 앉고 아빠가 책을 읽기 시작한다. 

                            (관찰, 아기열람실, 2010. 3. 3. 두만:4세, 아빠) 

  위의 사례에서 두만은 도서관에 도착하자마자 아기열람실로 들어가 서가

를 돌며 책을 탐색하고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 그림을 넘겨보았다. 두만의 

뒤를 따라 들어온 아빠는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리플릿들을 챙기더니 아기열

람실의 두만이 있는 책상으로 와서 앉아 리플릿들을 읽기 시작한다. 두만은 

자신의 책을 골라 보고, 아빠는 리플릿 자료를 훑어봄으로써 이들은 같은 

공간에 머물되 서로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분리된 

행동의 이면에는 중간 중간 고개를 들어 상대방을 바라봄으로써 같은 공간

에 머물러 있음에 대한 확인과 상대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상대방의 존재를 확인하는 일은 심리적인 안정감 속

에 각자 자신의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듯하다.

  혼자만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두만은 아빠에게 다가가 책을 읽어달

라고 요청하며 아빠의 무릎에 앉는다. 이후 아빠의 책 읽어 주기가 시작되

고 이 둘은 상호작용을 하며 함께 책읽기에 몰입한다. 이렇게 책읽기가 어

느 정도 지속되자 둘은 다시 자연스럽게 분리되어 두만은 책상에 몸을 기대

고 아빠가 읽어준 그림책들의 그림을 넘겨보는가 하면 서가를 돌기도 하고, 

아빠는 일어나 반대편 서가로 가서 책들을 부라우징 하는가 하면 벽면의 공

지사항들을 읽기도 하였다. 두만과 아빠간의 경험의 공유와 각자 시간을 갖

는 분리는 도서관에 머무는 내내 자연스럽고 균형있게 이루어졌다.   

  이처럼 유아가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경험은 책과 

서가에 대한 탐색에서 초등학생인 형이나 누나가 머물러 있는 어린이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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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석이 어린이열람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 누나 옆에 앉아 책을 들여다본다. 

잠시 바라보다 열람실을 가로질러 아기열람실로 들어가 책을 읽고 있는 엄마 

옆으로 다가가 앉는다. 엄마가 보고 웃자 함께 책을 들여다본다. 

  근석 : (엄마가 보고 있는 책의 그림을 가리키며) 이거 호랑이가 똥 싸는 거

야.

  엄마 : (웃으며 표지를 넘겨보더니) 어떻게 알았어?

  근석 : 누나가 다 읽어줬지.

  근석이 일어나 엄마 뒤편의 서가를 훑어보다가 그림책을 꺼내 넘겨본다. 그

림책을 꽂고 다시 옆의 서가로 가서 훑어본다. 엄마는 계속 책장을 넘기며 책

을 본다. 근석이 책 한권을 꺼내 엄마 옆으로 와서 앉더니 책장을 넘겨본다. 잠

시 후 일어나 아기열람실을 나서 어린이열람실의 누나에게 간다. 누나 옆 책상

에 팔을 괴고 앉아 누나가 책 읽는 모습을 잠시 들여다보다가 컴퓨터 검색대로 

가서 자판을 두드리며 화면을 바라본다. 

   (관찰, 아기열람실/ 어린이열람실, 2010. 8. 12. 근석:4세, 근영:8세, 엄마) 

을 오가는 신체적 활동과 연결되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위의 사례에서 근석은 초등학생인 누나, 엄마와 함께 도서관을 방문하였

다. 세 사람은 각자의 시간보내기에 익숙한 듯 초등학생인 근영과 엄마는 

각각 어린이열람실과 아기열람실에 흩어져 앉아 자신이 고른 책들을 읽고 

있었으며 근석은 둘 사이를 반복적으로 오가며 이들의 책 읽는 모습이나 읽

고 있는 책에 관심을 보이고 바라보는가 하면 혼자서 서가를 둘러보고 책을 

꺼내 훑어보거나 마음에 드는 책을 찾아 넘겨보는 등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

다. 이들은 어린이도서관이라는 커다란 공간 안에 함께 머물며 안정감을 느

낌과 동시에 각자 원하는 활동에 몰입함으로써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

었다. 특히 근석이 둘 사이를 오갈 때마다 보이는 서로의 눈 마주치기, 말 

걸고 대답하기, 행동을 넌지시 바라보기 등은 서로에 대한 관심의 표현임을 

알 수 있다. 근석은 이러한 관심표현을 통해 가족이 함께 하는 공간에서 느

끼는 심리적 안정감 속에 자신만의 탐색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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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수가 혼자 서가를 돌아다니며 책을 꺼내 보고 꽂기를 반복한다. 아빠는 

책상에 앉아 자신의 책을 읽다가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는다. 

  혜수 : (아빠에게 그림책 한 권을 내밀어 두드리며) 어~엉

  아빠 : (눈을 뜨고 힐끗 책을 보더니) 뭐?

  혜수 : (다시 책을 두드리며) 어~엉 

  아빠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다시 등을 기대고 눈을 감는다.

  혜수 : (다시 책을 두드리며) 어~엉

  아빠 : (한숨을 쉬고 그림책을 펼친다) 잔뜩 화가 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혜수 : 얘 (손가락으로 그림속의 인물을 가리킨다)

  아빠 : 맞았어. 지쳐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혜수 : 얘(다시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아빠 : (혜수의 대답에 반응 없이) 지쳐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혜원 : (큰소리로) 얘! 왜 대답을 안 해?

  아빠 : (그림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잘 모르겠어. 이제 책 갖다놔.

  아빠가 혜수에게 책을 건네고, 다시 읽던 책을 보자 혜수는 책을 꽂고 다

른 책을 골라 아빠 맞은 편 자리에 앉아 혼자 넘겨본다. 

                        (관찰, 아기열람실, 2010. 2. 20. 혜수:6세, 아빠) 

  (2) 함께하고 싶은 유아, 혼자있고 싶은 부모가 대립하기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을 갖는 경험은 서로의 요구가 일치할 때 서로

에게 휴식의 시간이자 자신의 내면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그러나 

유아와 부모의 욕구가 서로 상치할 때, 즉 유아는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냄

으로써 경험과 즐거움을 공유하고 싶은데 부모는 자녀가 독립적으로 책에 

집중함으로써 자신만의 조용한 휴식시간을 갖고 싶어 할 경우 이들 욕구가 

서로 대립되기도 하였다.   

  위의 사례에서 혜수 아빠는 혜수에게는 관심이 없는 듯 책상에 앉아 혼자 

책을 읽거나 등을 기대고 쉰다. 아빠와 함께 책을 읽고 싶은 혜수는 책을 

건네며 읽어주기를 거듭 청하지만(‘어~엉’) 아빠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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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수가 바닥에 쭈그려 앉아 책장을 휙휙 넘기며 옆 책상의 함께 책을 읽고 

있는 영애와 아빠를 반복해서 쳐다본다. 잠시 후 일어나 이들 뒤로 가서 지켜

본다. 뒤에서 시선을 의식한 영애 아빠가 고개를 돌려 혜수에게 “같이 볼

래?”하자 혜수가 영애 아빠 옆에 앉는다. 영애 아빠는 영애와 혜수를 양 옆에 

끼고 다시 책을 읽어주기 시작한다. 혜수는 이야기 듣기에 열중하며 손가락으

로 그림을 가리켜 질문을 하기도 한다. 책읽기가 끝나자 혜수가 잠시 웃고는 

슬그머니 일어나 다시 서가로 가서 무표정하게 책들을 꺼내 본다. 혜수 아빠는 

여전히 눈을 감은채 등을 기대고 앉아 있다. 

          (관찰, 아기열람실, 2010. 2. 20. 혜수:6세, 아빠/ 영애:5세, 아빠)

  재민과 현민이 서가에서 그림책을 한권씩 꺼내 도넛 책상으로 간다. 재민은 

혼자 앉아 그림책을 보고 현민은 엄마 옆으로 가서 읽어달라는 듯 책을 내민

마지못해 읽어주는 과정에서도 혜수의 지적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진행된 함께 읽기는 결국 금방 끝이 나고 혜수는 다시 혼자서 그림책을 찾

아 넘겨보기를 반복하였다. 짧은 시간이지만 아빠가 책을 읽어주던 순간을 

제외하고는, 관찰 과정 내내 혜수의 얼굴 표정은 매우 어둡고 책을 다루는 

방식 역시 거칠게 나타났다. 특히 혜수는 주변에 책을 읽어주는 엄마나 아

빠의 모습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쳐다보기를 반복하였으며 가까이 접근하여 

노골적으로 바라보기도 하였다.   

   

  이어지는 사례는 혜수가 아빠와 함께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을 단적으로 보

여준다. 관찰 당시 아기열람실에는 책 읽는 가족이 여럿 있었는데 혜수는 

유독 함께 책을 읽는 영애와 아빠에게 관심을 보였으며 급기야는 이들 뒤로 

가서 노골적으로 들여다보는 행동을 하였다. 영애 아빠의 “같이 볼래?”라는 

말에 덥석 곁에 앉아 영애 아빠가 팔로 보듬어 안고 읽어주는데도 거부하지 

않고 오리려 즐기는 혜수의 모습 속에는 자신의 아빠가 보이는 무관심에 대

한 상처와 지금처럼 아빠 품에 안겨 함께 읽는 즐거움을 공유하고 싶은 내

면의 욕구가 그대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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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잡지책을 골라 읽던 엄마가 힐끗 보고는 다시 잡지책을 넘겨본다.  

  현민 : (책장을 넘기더니) 엄마, 이건 뭐지?

  엄마 : (잠시 눈을 떼고 힐끗 보며) 그건 자동차네.

  현민 : 워~(감탄하는 소리)

  엄마 : 쉬. 

  현민이 혼자 책장을 넘기며“워~”를 반복하자 엄마가 현민을 바라보며,

  엄마 : 쉿. 조용히 좀 해 주세요(다시 잡지책을 읽는다).

  현민이 잠시 더 책장을 넘겨보다가 일어나 도넛 책상 바닥에 몸을 뒹군다. 

  현민 : (도서 검색대를 손으로 가리키며)엄마, 거기 가봐. 엄마 저게 뭐지?

  엄마는 대꾸 없이 잡지책을 본다. 재민이 보던 책을 들고 와서 엄마에게,

  재민 : 엄마 얘가 기절했어요.

  엄마 : 응-응(잡지를 보며 건성으로 대답)

  그 사이 현민이 맨발로 도서 검색대로 뛰어가 자판을 두드리며 중얼거린다. 

  엄마 : (현민을 바라보며)조용히 해, 현민아. 엄마 창피해. (다시 잡지보기) 

  현민이 맨발로 어린이열람실을 뛰어다니다가 검색대에서 책을 찾는 초등학

생을 보고, 

  현민 : (큰 소리로) 내려와, 내려와!

  엄마 : 어허! 뭐하는 거야?(잡지를 덮고 현민을 안아 아기열람실로 간다.) 

               (관찰, 어린이열람실, 2010. 3. 2. 현민:4세, 재민:6세, 엄마)

                     

  위의 현민, 재민 두 형제의 사례를 통해서도 유아와 부모 간의 욕구의 불

일치로 인한 대립을 엿볼 수 있다. 현민의 엄마는 책을 읽어달라는 현민의 

신호(책을 내밀기, ‘엄마, 이건 뭐지’)들을 무시하고 혼자 잡지책 읽기에 열

중한다. 현민은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과장된 표현(‘워~’하는 큰 소리의 

반복)을 하기도 하지만 엄마의 관심은 현민을 제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나타

났다. 현민은 함께 읽고 싶은 욕구가 좌절되자 책에 흥미를 잃고 책상 바닥

에 몸을 뒹굴거나 도서 검색대 자판을 두드리기, 열람실 여기저기를 뛰어 

돌아다니기와 같이 격한 신체적 행동으로 관심을 돌린다. 현민의 행동이 격

렬해질수록 엄마는 제지의 강도를 높여가는 방식으로(“엄마, 창피해‘,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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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열람실로 들어가기) 현민에게 관심을 보였다. 이후 아기열람실에서 나

온 엄마는 잠시 동안 현민에게 책을 읽어주지만 현민이 즐거워한 것과는 대

조적으로 엄마는 별로 달갑지 않은지 이내 마치고 다시 잡지책을 펼쳤다. 

  위의 사례를 통해 도서관을 방문하는 많은 유아들은 책을 매개로 부모와 

친밀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지만 부모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자

신만의 시간을 갖고자 할 때 둘 사이에는 대립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대립의 경우, 유아는 보상받을 수 없는 관계에 집

착함으로써 도서관에서의 활동을 즐기기보다는 부모의 관심을 끌려는 행동

에 몰입하였다. 이는 공유와 분리가 자연스럽게 반복되며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다른 유아와 동반부모의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4) 함께 듣기와 놀이를 통한 공동체감 경험5)

  

  유아들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주말동안 제공되는 다양한 이야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도서관에서 주된 경험이 책읽

기를 통한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라면 이야기 방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책을 매개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으로써 공동체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가 된다. 

  유아는 이야기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이를 진행하는 지역사회의 자원

봉사자6)를 만날 수 있으며 함께 참여한 다양한 또래 친구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만난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유아는 한 공간에서 같은 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경험을 공유하고 소속감을 느끼게 되며 엄마와 아빠는 프로그램에

서 직 ․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양육의 정보를 접하고 도움을 받는 것

5) 유아의 프로그램에의 참여는 참여대상 유아를 포함하되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다른 유아

들과의 상호작용이 진행되는 경우, 이들 유아의 이름은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일련의 번호

로 기재하였다. 

6) 일반적으로 선생님이라 지칭하므로 이후 선생님으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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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 (그림책 표지를 쫙 펼쳐 보이며) 모치모치 나무. 일본책이에요. 선

생님이 좋아하는 베스트 텐 중에 한권이야. 사이토 류스케라는 작가가 쓴 책이

에요.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글이 실리는 분이에요. 다기다이라 지로라는 분

이 그림을 그렸어요. 판화작가에요. 뭐가 보이나요? 얘들아?

  유아1 : 아이

  유아2 : 할아버지

  선생님 : (겉장을 넘겨 속표지를 펼치고)이건 뭐야?

  유아2 : 별똥별

  선생님 : 책의 속표지는 퀴즈 같은 거예요. 꼭 짚어주세요. 이거 뭐지?

  새롬 : 달.

  선생님이 책장을 넘기며 책을 읽어주고 아이들은 열심히 듣는다. 책 읽어주

는 중간에 선생님과 아이들은 서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다. 

   (관찰, 이야기 방, 2010, 2. 27. 새롬:4세, 엄마, 아빠/ 선생님, 아이들과 

부모들)  

으로 나타났다. 

  (1) 새로운 방식의 듣기에 참여하기

  이야기 프로그램은 동화 구연, 그림책 읽어주기, 간단한 손 유희와 신체표

현에서부터 동극에 이르기까지 선생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유아는 프로그램을 통해 선생님이 들려주는 새로운 방식의 듣기활동에 참여

할 뿐 아니라 이 과정을 또래 친구들과 경험을 공유하였다. 

 

  위의 사례에서 선생님은 그림책을 읽는 과정에 작가와 화가를 소개하고 

책의 표지를 쫙 펼쳐 보이며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는 속표지에 

있는 그림까지로 이어지는데 이는 부모와의 책읽기 과정에서는 간과하기 쉬

운 것으로 유아들은 이 과정을 통해 그림책의 내용 뿐 아니라 표지와 속표

지에 담긴 메시지까지 온전히 관심을 기울이고 읽어가는 과정을 익히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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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 응. 거두어 준다는 말은 약속을 물려달라는 거야. 호랑이가 뭐라면

서 왔지? 시작.

  선생님과 유아, 엄마들이 모두 함께 “일 년에 아홉 마리 어흥 어흥”을 소

리친다. 동일은 옆의 유아가 손가락을 까닥거리며 리듬을 맞추는 것을 보고 따

라하며 서로 바라보고 웃는다. 

  선생님 : 까마귀가 푸드득 지나가니까 어찌 됐겠어. 깜짝 놀랐겠지? 누구야! 

화가 났지. 호랑이님 저예요. 내가 노래를 잊어버렸잖아. 푸드드득. 머리가 나쁜 

호랑이지?

  모두 소리 내어 웃는다. 

  선생님 : 너 때문에 노래를 잊어버렸잖아. 제가 도와드릴게요. 구년에 아홉 

마리 어흥어흥 하시던 걸요. 맞어?(유아들에게 묻는다)

  유아들 : 아니요.

  선생님 : 어떻게 불렀어?

  유아들 : 일 년에 아홉 마리 어흥어흥 

    (관찰, 이야기 방, 2010. 1. 2. 동일:5세, 엄마/ 선생님, 아이들과 부모들)

다. 선생님은 책을 읽는 중간에 유아들을 바라보며 질문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때 유아는 번갈아 질문에 답을 해가며 듣기에 참여하였다. 이처럼 함께 

듣고 반응하는 과정은 책읽기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확장

시켜 공공의 경험으로 이끌어가는 기회가 된다.   

  위의 사례는 선생님이 동화구연을 하는 과정이다. 구연하는 동화 속에는 

언어적 운율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나중에 유아들은 선생님의 질

문에 몸을 흔들거나 손가락을 까닥거려 리듬을 맞추며 마치 놀이를 하듯 반

복하며 즐거워하였고 뒤에서 참관을 하던 엄마들까지 함께 하였다. 이처럼 

이야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은 유아가 새로운 방식의 듣기를 체험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함께 참여한 모두가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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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 어린이 도서관에 가면 조용조용 읽어주잖아. 여기 오면 마음껏 읽

을 수 있어. 책에는 보물이 들어 있잖아. 책을 반복적으로 읽어주면 보물이 들

어 있잖아. (엄마들을 둘러보고) 제 수업을 듣기 독서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제가 하는 이야기 수업은 듣기 수업이에요. 책속에서 아이들은 전부 다 배워

요. 듣기 경험까지 할 수 있어요. 듣기는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이해하죠. 자주 

듣는 경험을 통해 지식이 축적되는 거예요. 듣는 것을 많이 제공해줘야 해요. 

in put되는 과정과 out put의 과정이 있는데 in put되는 과정이 바로 4, 5, 

6, 7살이에요. 나중에는 엄마가 없어도 읽게 돼요. 

유아1 : 너무 많이 읽어서 혼자 다 읽어버려요.

선생님 : (유아1을 보며) 다 이해했구나. 나중에는 혼자 다 읽으려 하죠.

         (관찰, 이야기 방, 2010. 1. 2. 이야기 방, 선생님, 아이들과 부모들)

  이렇게 같이 보는 것이 도움이 돼요. 애들이 뭘 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같

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 모델링처럼 책 읽어 줄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애들은 20분 정도 있으면 흐

트러지는구나 하는 것도 직접 볼 수 있고, 내 아이의 다른 면도 같이 볼 수 있

고요.

                           (면담, 이야기 방, 2010. 2. 27. 새롬:4세 엄마) 

  위의 사례에서 선생님은 프로그램에의 참여, 특히 선생님이 읽어주는 이

야기를 듣는 것은 “듣기 독서”임을 유아와 엄마들에게 설명한다. 선생님의 

설명은 유아와 엄마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는데, 실제로 

엄마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자녀와의 책읽기를 위한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 

  

  위의 면담에서 새롬이 엄마는 자녀와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모델링처

럼 책 읽어 줄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고’)를 제공받고 있었으며 또한 자녀의 발달특성과 “다른 면”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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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 올해는 호랑이 해라 호랑이 잡으러 갈 거야. 친구들만 일어서 보자 

엄마 뒤로 가서 호랑이 소리를 낼 거야. 호랑이 소리 크게 낼 수 있어요?

  한 유아가 웃으며 선생님에게 “어흥”하고 달려들고 선생님이 유아의 팔을 

잡아 옆으로 밀친다.

  선생님 : (양손을 갈퀴 모양으로 구부려 앞으로 쭉 뻗으며 큰 소리로)어흥~, 

호랑이 잡으러 갑시다.

  이 소리에 놀란 준혁이가 울기 시작하지만 선생님은 나머지 유아들과 함께 

이야기 방을 돌며 호랑이 잡기 놀이를 계속 한다. 유아들이 신이 나서 웃으며 

따라다닌다. 준혁은 더욱 큰 소리로 울고 엄마가 품에 안아 달랜다. 

  선생님 : 호랑이 무서운가봐, 저 친구는. 호랑이 잡으러 갑시다. 터벅 터벅 

걸어서. 산위로 올라가 물위를 건너서 헤엄쳐서 갑시다.

  호랑이 잡기 신체활동이 끝나고 동화구연으로 이어진다.

  ……

  선생님이 구연동화를 마치자 그림책을 꺼내 펼친다. 

  선생님 : 호랑이 얘기해주려고 책 한권을 가져왔어요. 책 잘 보여요?

  유아2 : 안 보여요.

  선생님은 무시하고 책의 본문을 읽기 시작한다. 텍스트를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의 그림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각색하여 들려주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책 읽기를 마치자, 

  선생님 : 호랑이 없으니 좋지. 호랑이 없어 슬퍼요?

  유아1 : 아뇨. 호랑이는 죽어서 없어요.

  선생님 : 동화니까 그렇지. 호랑이가 나타나면 곶감은 괴물이다 얘기해 줘

요. 약속.

  유아1 : (엄마에게 고개를 돌리며) 엄마, 정말 곶감은 괴물이야?

  엄마 : (고개를 저으며 작은 목소리로) 아니.

   (관찰, 이야기 방, 2010. 1. 3. 준혁:5세, 엄마/ 선생님, 아이들과 부모들) 

해하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여러 자원봉사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유아가 이들 자원봉사자의 

활동 진행방식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접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프로그램에 

따른 수준별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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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이런 거 좋아해서 데리고 다녀요. 프로그램마다 편차가 심해서

……. 좋은 것도 있고 별로인 것도 있어요. (한손을 들어 입을 가리고 작은 소

리로) 별로 말하기가……. 그냥 애들의 호응에 만족하는 거죠.

         (면담, 이야기 방, 2010. 2. 21.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6세 아빠) 

  위의 사례에서 프로그램은 동화구연과 그림책 읽기의 두 가지 형태로 진

행되었다. 먼저 동화구연의 과정에서 선생님은 유아들과 인사를 나눈 후 호

랑이 잡기 놀이를 제안함으로써 움직임이 큰 동작활동이 이루어졌는데, 대

부분의 유아들이 웃으며 즐기는 반면 준혁의 경우 선생님이 몸을 웅크려 달

려들며 “어흥”하고 큰 소리(가슴에 마이크를 부착하고 있어 소리가 매우 갑

작스럽고 크게 들렸다)를 내자 깜짝 놀랐는지 큰 소리로 울음을 울기 시작

하였다. 선생님은 그런 준혁에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호랑이 무서운가

봐, 저 친구는’) 다른 유아들과 계속 “어흥” 소리를 내며 이야기 방을 돌아

다녀 준혁을 더욱 긴장하고 당황하게 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도 유아의 말(‘안 보여요’)을 무시한 채 활동이 계속되었는데 책의 

제목이나 작가, 화가에 대한 소개가 없이 마치 이야기를 각색하여 들려주듯

이 진행되는 책읽기는 동화 구연을 보는 듯 했다.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말 

(‘호랑이가 나타나면 곶감은 괴물이다 얘기해 줘요’)은 이야기 자체의 초점

을 왜곡한 형태로 유아들에게 잘못된 지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아가 엄

마에게 하는 질문(‘엄마, 정말 곶감은 괴물이야?’)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프

로그램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다른 날의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이에 참여했

던 아빠와의 면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 또래 친구들과 함께 놀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아들은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선생님, 친구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함께 노는 기회를 제공받을 뿐 아니라 새 노래 배우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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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 이제 숨바꼭질 해 보자. (부모들을 보며) 애들은 금방 노래를 못 

익혀요. 어른들은 금방 익혀요. 그러니 같이 불러주세요. 꼭꼭 숨어라♬~

  선생님이 노래와 율동을 하자 유아들과 부모가 보고 따라한다. 노랫말이 익

숙치 않아 흥얼흥얼 거린다.

  선생님 : 이런 노래야. 쉽지? 노래가 어려운 친구는 선생님 보고 몸으로 따

라하면 돼.

  선생님이 노래를 반복하고 유아와 엄마들이 따라하며 마주보고 웃는다. 

  ……

  선생님 :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 친구 나와 봐.

  성주가 일어나 나가자 주변의 유아와 엄마, 아빠들이 “와~”환호를 한다.

  선생님 : (웃으며) 또 다른 친구 나와 봐. 용기있는 친구 한명밖에 없다고?  

  선생님 : (성주를 팔로 안으며)선생님이 마이크 줄까? 노래 부를까?

  성주 : 줘요.

  성주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고 중간에 박자가 안 맞자 선생님이 옆에

서 고개를 까닥거리며 함께 불러준다. 다른 아이들도 율동과 함께 따라서 부른

다. 

 (관찰, 이야기 방, 2010. 1. 16. 성주:5세, 성현:8세 엄마/ 선생님, 아이들과 

부모들) 

동극활동에 참여하기 등을 통해 보다 다양한 형태의 놀이 활동을 경험하였

다. 

  위의 사례는 이야기 들려주기가 끝난 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새 노래를 가르쳐주면서 진행되었다. 선생님은 먼저 노래와 율동을 시범보

이고 유아와 부모들에게 함께 부르기를 제안하였다. 모두 손을 이마에 올리

고 주변을 둘러보는 동작을 따라하며 노래를 불렀는데 이 과정에서 성주와 

성현뿐 아니라 모든 유아들이 서로 마주보고 웃거나 함께 손뼉치기를 반복

하였다. 특히 성주는 직접 나와서 마이크를 대고 노래를 부름으로써 새노래

를 익히는 과정을 더욱 흥겹게 하였다. 



- 153 -

  선생님 : 아기 손가락이 쭈쭈를 빤다, 쭉~ 쭉♬~.

  유아들과 엄마, 아빠들이 선생님을 보고 따라하며 중간 중간 서로 마주보고 

웃는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2번 더 반복하고 모두 따라서 한다. 

  선생님이 퍼펫을 이용하여 동화구연을 하고 모두들 집중하여 듣는다.

  ……

  구연이 끝나자 선생님이 “코끼리의 코는 왜 길까?♬~”노래를 부르고 다시 

아이들과 부모들이 고개를 까닥거리고 웃으며 따라한다. 

  선생님 : 코끼리 코는 왜 길어졌을까?

  유아1 : 땡겨.

  선생님 : 악어가 물어서 땡겨서 그렇구나. 

  선생님이 부직포로 된 소품을 꺼내자 유아들이 “와!”, “역할놀이”, “어? 

우리가 공연한대.”하고 환성을 올리며 떠든다. 

  선생님 : 너희들이 직접 나와서 연극을 해 볼 거야. 잘할 수 있을 거 같아?

  유아들 : 네~.

  선생님 : 누가 해 볼까? 

  선생님이 손을 든 유아들을 앞으로 불러 준비해 온 부직포로 된 소품들을 

입혀준다. 악어역할은 아무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엄마가 나온다. 선생님의 선

창으로 “코끼리의 코는 왜 길까?”를 다 함께 부르고 동극이 시작된다.

                  (관찰, 이야기 방, 2010. 3. 21. 선생님, 아이들과 부모들) 

 

  위의 사례에서 프로그램은 동화 구연, 동극, 그림책 읽어주기 등의 활동으

로 진행하였는데 중간 중간에 계속 간단한 손유희와 노래들을 삽입함으로써 

유아가 동적인 활동과 정적인 활동에 번갈아 가며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

였다. 특히 손유희 과정에서 익살맞은 동작이 나올 때마다 유아들은 서로 

마주보고 웃으며 동작을 따라함으로써 친구들과 즐거워하였다. 동극은 동화 

구연이 끝난 후 원하는 유아들이 앞으로 나와 참여하고 나머지 유아들은 이

를 구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선생님이 중간에 적절히 개입하여 도

움을 줌으로써 동극을 하는 유아나 구경하는 유아 모두가 즐길 수 있었다.  

  이처럼 이야기 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은 어린이도서관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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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손인형을 끼고 동화구연을 하는 동안 희종이가 엄마 품에 안겨 고

개를 돌려 다른 유아들을 바라보며 웃는다. 잠시 후 엄마 품에서 나와 유아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엉덩이를 흔들고 입으로는 “뚝- 뚝”을 반복하며 웃는다. 

  ……

  활동 중반 희종이가 엄마 어깨를 흔들며 찌등거리자 뒤에서 구경하던 아빠

가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영아 2명도 계속 이야

기 방을 돌아다닌다. 

 (관찰, 이야기 방, 2010. 3. 7. 희종:22개월, 엄마, 아빠/ 선생님, 아이들과 

부모들) 

부모와의 책읽기 경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노래를 부르고, 

몸을 움직이고, 동극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잘 알지 못하던 또래 친구들

과 즐거움을 공유하며 함께 노는 경험으로 이어졌다. 한편 이들 프로그램은 

유아 뿐 아니라 영아, 초등학생 등 원하는 어린이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데 주의집중 시간이 짧은 영아의 경우, 활동이 오

랜 시간 지속되면서 지루해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등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빈번히 관찰할 수 있었다. 

 

  희종은 처음에 엄마 품에 안겨 손인형에 흥미를 보이며 이야기에 집중하

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유아들에 고개를 돌리며 산만해졌다. 잠시 후 

갑갑한지 엄마 품에서 나와 엉덩이를 흔들고 입으로는 소리를 내며 이야기 

방을 돌아다닌다.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자 희종은 엄마 어깨에 한 손을 얹

고 흔들며 찌등거리기 시작하고 아빠는 희종을 데리고 이야기 방을 나선다. 

이처럼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야기 방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행동은 

다른 영아에게서도 나타났다. 많은 프로그램이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

간에 걸쳐 진행됨에 따라 집중 시간이 짧은 영아는 산만한 행동을 보이는데 

이는 활동을 진행하는 선생님과 집중하고 몰입하는 다른 유아들에게 많은 

방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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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영유아가 어린이도서관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

펴봄으로써 이들 경험이 갖는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에 푸른 도서관을 방문하는 영유아의 실제 경험과정을 중심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영아가 경험하는 어린이도서관

  영아들은 어린이도서관에서 자신의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공간과 책을 탐

색하고 낯선 또래에게 관심을 보이며 함께 온 부모와 친밀한 상호작용을 경

험하였다. 또한 자신의 발달특성에 적절한 방식으로 책을 탐색함으로써 그 

의미를 이해해가고 있었으며 도서관을 이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직․

간접적으로 공공의 규칙을 접하였다. 이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논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들은 자신의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어린이도서관의 다양한 공간 

및 시설, 책을 탐색하고 주변의 낯선 또래에게 관심을 보였다. 

  영아는 앉거나 일어서서 주위를 둘러보고 주변의 소리나 움직임에 반응하

여 고개를 돌려 바라보는가 하면 캐릭터 장식이나 게시물 등을 바라보는 등

시각적 ․ 청각적 자극에 감각적으로 반응하였다. 또한 책상과 소파, 도넛 책

상 등에 기어오르고 서가와 책상 사이를 반복하여 오가며 책을 꺼내 나르거

나 넓은 공간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신체적인 탐색을 하였다. 영아의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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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우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흥분하여 외치는 발

성, 반짝이는 눈빛과 웃음, 다양한 언어적 표현을 병행함으로써 이들 과정이 

즐거운 놀이의 일부임을 나타냈다. 

  이처럼 어린이도서관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영아의 적

극적이고 주도적인 탐색은 감각운동기인 영아기의 발달특성을 단적으로 보

여준다. 영아에게 탐색의 과정은 곧 놀이이고 놀이 활동에는 탐색의 요소가 

담겨 있다(Caruso, 1988). 영아는 어린이도서관의 물리적 환경이 제공하는 

다양한 자극에 자신의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반응함으로써 일상에서의 제한

적인 경험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극을 받고 이를 탐색과 놀이로 이끌어감으

로써 도서관이란 낯설고 새로운 공간을 흥미로운 활동의 영역으로 확장시키

고 있는 것이다.  

  영아가 자신의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환경을 탐색하고 이를 놀이와 학습의 

기회로 이끌어가는 것은 어린이도서관의 물리적 환경인 시설 및 공간을 어

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도서관에서 이용자의 발달특성과 이용행태를 이해하고 고려하는 것(김희

정, 2005; 박지민, 2002; 이정미, 곽철완, 2005)은 이용자의 만족감을 높이

고 적절한 이용과정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어린이도서관의 공간 및 시설에 관한 국내 연구(강건해, 2006; 강윤호, 

2005; 신경희, 2008; 오지선, 2006) 대부분이 어린이 전반을 대상으로 하

고 있어 영유아를 위한 공간 및 시설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

한 실정이다. 

  IFLA(2003)는 어린이도서관의 공간을 나이에 상관없이 자유롭고 열린 공

간, 환영받는 공간, 매력적이고 도전받을 수 있으며 위험하지 않고 안전한 

공간이어야 함을 기준으로 밝히고 있으며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각 도서관이 갖고 있는 물리적 특성에 따라 자율적인 공간구성

이 가능함을 시사함과 동시에 연령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큰 영유아와 학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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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위한 공간구성은 융통성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Dudney(2000)는 Chapel Hill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열람실에 대한 실내공

간 연구를 통해 나무로 된 가구나 칸막이 등을 통해 어린이도서관을 작은 

구획으로 나누어 주는 것은 영유아의 흥미를 끌 수 있을 뿐 아니라 독서와 

놀이, 휴식 등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자유로운 활동이 진행되도록 돕는다고 

하였다. 이는 유아와 아동을 위한 공간이 구분되어야(곽철환, 이정미, 2005; 

조희숙, 황미정, 2005; 최진희, 2005)함은 물론이고 연령이 어린 영유아의 

경우 소규모 공간으로 프라이버시를 확보하여 보호자와의 대화나 책읽기가 

가능하고 서가와 가까워 공간의 왕복이동이 편안하도록 공간구성이 이루어

져야 함을 강조하는 국내연구(강건해, 2006; 신경희, 2008)와도 일치한다. 

  특히 독서중심의 이용행태를 고려하여 책상과 의자로 구성된 기존의 공간

내 가구나 설비에 있어서도 영유아의 신체 감각적 탐색이 자유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몸을 움직여 기어오르고 내리며 책과의 경험을 즐길 수 있거

나 계단형의 단, 흔들의자, 커다란 쿠션 등을 마련해 줄 수 있다(조희숙, 황

미정, 2005). 또한 다양한 나무 상자를 제공하여 영유아가 성이나 건물을 

쌓고 그 안에서 책을 보거나 올라앉아 독서를 하도록 유도하고 여러 동물 

모양의 푹신한 헝겊의자를 제공하는 것도 영유아의 탐색욕구를 충족하며 책

읽기를 유도할 수 있다(Dudney, 2000).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어린이열람실을 

리모델링하거나 어린이도서관을 새롭게 짓는 움직임 역시 활발해지고 있다

(이정미, 2004). 어린이도서관의 양적인 팽창 뿐 아니라 점차 늘어나고 있

는 영유아 이용자들의 발달 특성 및 이용행태를 고려한 시설 및 공간을 설

비하기 위한 노력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영아들은 도서관에서 부모와 함께 책을 읽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접

촉을 통해 애착을 강화하고 생각과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친밀한 상호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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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였다. 

  영아들의 책읽기는 주로 온돌식의 아기열람실에서 이루어졌다. 책을 읽어

주는 과정에서 부모는 자녀를 무릎에 앉히고 팔로 보듬어 안으며 자녀와 눈

을 맞추고 볼을 비비거나 뽀뽀를 하는 등 애정이 담긴 신체적 접촉을 지속

적으로 병행하였으며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는 이야기 나누기도 진행하였다. 

이들 공유의 경험은 다른 공간으로도 이어져 도서관에 머무는 내내 함께 다

니고, 함께 바라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등 오랜 시간을 함께 하였다. 이

처럼 영아가 자신의 부모와 서로에게 몰입하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은 영아와 부모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된다.  

  먼저 영아의 발달 측면에서 부모와의 친밀한 신체접촉과 상호작용은 안정

된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부모와의 공동주의집중을 

통해 사회인지적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영아기는 안정된 애착을 통해 주 양육자와 신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시

기로 이는 성장하면서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지, 신체, 언어 및 사회 

․ 정서발달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김희진, 김언아, 홍희란, 2004). 영

아와 부모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

고 오랜 시간 서로에게 몰입하며 깊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특히 책 읽

기 과정에서 병행되는 애정이 담긴 여러 형태의 신체적 접촉과 서로에게 집

중하며 몰입하는 경험은 영아가 부모를 신뢰하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생각

하도록 이끌어줌으로써 안정된 애착 형성으로 이어진다. 

  또한 영아는 부모와 함께 동일한 책을 바라보며 생각이나 느낌을 공유하

고 관련된 상호작용을 유지해감으로써 부모와의 공동주의집중을 통해 한층 

성숙한 인지적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박지영, 2006). 책을 중심으로 한 

상호작용은 도서관의 공간과 시설, 사람들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는데 이 

과정에서 역시 영아와 부모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사건과 현상에 대

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거나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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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된다. 

  한편 부모는 자녀와 함께 도서관을 방문함으로써 가정이라는 공간에 한정

된 양육을 도서관이라는 보다 사회적인 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

게 된다. 부모는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책을 매개로 자녀와 친밀한 상호작용

을 함으로써 양육과정에서의 즐거움을 느끼고 부모로서 유능감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가족 이용자들을 바라보며 같은 또래의 자녀를 키우는 부

모들로부터 동질감과 함께 함묵적인 지지를 경험하는데 이는 양육과정에서

의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김혜자(2010)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가족의 지원을 

통한 가족의 기능강화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지적하였다. 어린이도서관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방문하여 머물며 책을 매개로 상호작용하고 공동의 관

심사를 형성해갈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

고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특히 주말에

는 부부가 함께 도서관을 방문함으로써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육아에 참여하

도록 하여 아버지 역할 수행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 도서관에서 이루어지

는 아버지와 자녀의 상호작용은 아버지로서의 유능감에 영향을 미칠 뿐 아

니라 부부간의 육아분담으로 이어짐으로써 어머니의 양육에 따른 스트레스

를 줄이고(문혁준, 2004; 전춘애, 박성연, 1996) 부부관계를 향상시키는 계

기가 된다. 따라서 가족 중심의 이용행태가 증가하고 있는 어린도서관의 이

러한 기능적 측면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이해를 통해 가족을 지원할 수 있

는 공간과 시설,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영아들은 도서관에서 다양한 책을 접하면서 자신의 발달특성에 적

절한 방식으로 책과 소통하고 책의 의미를 이해해갔다.  

  영아가 책을 다루는 방식은 월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월령이 낮은 영

아는 서가에서 반복적으로 책을 꺼내거나 손으로 잡으려 하고, 꺼낸 책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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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하거나 쌓는 등 단순한 탐색행동을 주로 하였다. 이는 월령이 어린 영

아가 책을 다루는 행동을 신체적인 조작행동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Schickedanz(1999)의 주장과 일치하며 책의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감

각적인 탐색에 관심을 보이는 이송은(2006), 최예린(201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반면 월령이 높은 영아는 그림과 사물의 명칭에 관심을 보이거나

(이영자, 이종숙, 1996), 부모에게 읽어달라고 요구하고, 함께 읽으며 즐거

움을 공유하는 등 책읽기 과정과 상호작용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처럼 영아가 월령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책과 소통하는 과정은 영아에

게 있어서 책의 의미에 대하여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함을 잘 보여준다. 특히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는 영아가 책에 흥미를 느끼

고 책과 친숙해지도록 돕기 위해서 영아의 발달특성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책은 읽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한 대부분의 부모들은 영아의 월령에 따른 

발달 차이나 영아의 흥미를 외면하고 영아가 책에 집중하기를 요구하며 책

을 읽어 주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부모와 영아 간의 힘겨루기 양

상으로 발전하여 부모는 영아의 행동을 제한하고 영아는 자신의 욕구에 적

절한 방식으로 책이 아닌 다른 곳에 흥미를 표출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

다. 이는 책에 대한 영아의 순수한 호기심과 탐색에의 욕구를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책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영아의 발달수준에 대한 어머니의 믿음은 상호작용 방식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며 어머니는 영아와 상호작용을 할 때 영아의 발달 능력에 따라 

상호작용의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Snow, 1977: 최예린, 2010에서 재인용). 

따라서 자신의 자녀가 책과 관련하여 어떤 경험을 원하는지 그 요구를 이해

하고 이에 반응할 수 있도록 발달특성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 

  외국 도서관의 경우 갓난아기에게도 부모와 함께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Sullivan, 2007) 우리나라 도서관의 경우 북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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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는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이 거의 개발되지 않고 있으며 이마저도 재정

적 ․ 인적 자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지속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강정아(2009)는 영아를 위한 시설, 자료, 사서를 갖추어 서

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어린이 전문 사서 양성을 통해 ‘책’관련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하고 이를 위해 도서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영아발달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돕고 영아와 부모가 함

께 책을 탐색하고 상호작용하는 모델을 제공하는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절실하다. 

   

  넷째, 영아들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도서관 이용방법과 관련된 

다양한 규칙들을 경험하였다. 

  영아가 경험한 규칙들은 자신이 읽은 책을 제자리에 꽂기, 도서검색을 위

해 마련된 컴퓨터 검색대 탐색하기, 도서 대출을 위한 과정에 참여하기(책 

선택하기, 책 빌리기), 책을 소중히 다루기, 도서관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뛰지 않기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규칙 대부분은 부모와의 경험과정 중에 

직 ∙ 간접적인 방법으로 전달되거나 유도되었으며 영아의 경험 역시 자연스

럽게 체득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책을 제자리에 꽂기와 도서관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뛰지 않기 등

은 영아의 발달특성에 비추어볼 때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책을 제자리에 꽂기는 푸른 도서관이 이용자들에게 권고하는 규칙으로 벽

면이나 서가 곳곳에는 다 보고 난 책을 제자리에 꽂으라는 안내문이 제시되

어 있다. 영아는 책읽기 활동이 끝나면 자신이 본 책을 부모의 요구에 따라 

직접 꽂거나 함께 꽂는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영유아의 책은 그 특성상 

한권의 책을 읽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경우 한권씩 

골라오기 보다는 여러 권의 책을 한꺼번에 꺼내 와서 책상 위에 모아놓고 

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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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여겨지는 것은 다 읽은 책을 제자리에 꽂

는 방식이었다. 영아는 서가에서 책을 빼내고, 읽고, 다시 서가에 꽂는 일련

의 과정을 탐색의 일부인 놀이처럼 즐겁게 진행하였지만 책을 정리할 때 청

구기호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책이 제자리에 꽂히지 않았으며 이는 유아의 경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현재 많은 도서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

고 있는 도서의 분류체계방식에 따른 배서는 영유아가 책을 고르고 정리하

는 과정에 어려움을 내포하며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영유아 도서는 그 형태와 특성이 매우 다양해서 기존의 분류체계방식으로

는 적용이 어려우며 특히 팝업 책, 키 큰 책, 키 작은 책 등과 같은 책은 관

리 상 별도 배가하는 등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정연경, 2008). 도서 

분류 체계는 책을 손쉽게 검색하고 열람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실제로 영유

아가 책을 고르는 과정을 관찰한 결과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직접 책을 꺼

내 표지의 그림을 보고 고르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청구기호식 분류체계와 

배서방식은 영유아의 책 고르기 과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

라 책의 정리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는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일본의 동경어린이도서관은 도서를 주제별로 분류하

되 해당 주제의 분류번호를 기술하지 않고 색상띠를 그 주제로 부여하고, 

저자명의 글자만으로 청구기호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정연경, 2008) 

이러한 방법은 영유아가 책을 서가에 꽂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

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읽을 책을 고르기 위한 탐색과정에도 현실적인 도움

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서관 이용방법과 관련하여 큰 소리를 내거나 뛰지 않기는 실제 과

정에서 영아가 가장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규칙이었다. 영아기는 발달특성

상 신체감각적인 탐색을 즐기는 시기로 주변 환경에 적절한 방식으로 행동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비록 아기열람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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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영유아와 초등학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에서 영아의 

부산스러운 행동이나 격렬한 감정 표출은 초등학생의 집중적인 독서를 방해

하는 요인이 되며 이로 인하여 초등학생이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를 빈번히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영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탐색의 양상이 극적으로 

나타나면서 부모의 이용제한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박인규(2007)의 연구결

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논의한 이용자의 발달특성 및 

이용행태를 고려한 공간구성과 함께 도서관이 갖고 있는 기존의 이미지를 

벗어나 영유아의 발달특성을 반영한 탐색하고 즐기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문화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는 영아의 탐색과정

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갈등을 줄이고 부모의 이용제한을 완화시킴으로써 

영아가 보다 편안하게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2) 유아가 경험하는 어린이도서관

  

  유아들은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책을 고르고 읽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는 동반부모나 형제, 자

매, 친구들과의 다양한 상호작용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자신만의 독립적인 

시간을 갖고 원하는 활동에 몰입하는 과정과 병행하여 자연스럽게 전개되었

다. 또한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듣거나 

놀이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감을 경험하였다. 이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들은 읽거나 빌리고자 하는 책을 고르는 과정에 스스로 참여함

으로써 자신의 흥미와 욕구에 따라 주도적으로 책을 탐색하였다. 책 고르기

는 동반부모나 형제, 자매, 혹은 또래 친구와 함께 고르기와 유아, 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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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주도적으로 고르기의 방식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과정은 병행되기도 하

였다. 

  도서관은 집과는 달리 질적 ․ 양적으로 풍부한 장서들이 제공된다. 따라서 

책 고르기는 책을 읽거나 빌리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책 읽는 이의 관심과 흥미는 무수히 많은 책들 가운데 어떤 책을 골라 읽을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서가 되며 글자를 읽지 못하

는 유아는 책을 고를 때 표지에 그려진 그림을 통해 그 선호를 결정한다. 

이는 유아가 서가를 돌며 책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빼곡히 꽂힌 책의 일부분

을 꺼내 표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반복하여 책을 

꺼내고 꽂는 탐색행동 자체를 즐기는 영아와는 달리 책읽기 자체의 즐거움

에 흥미를 보이는 유아에게 이처럼 책을 꺼내 표지의 그림을 일일이 확인하

는 과정은 번거로울 뿐 아니라 선택의 범위 역시 우연한 발견에 기댈 수밖

에 없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따라서 유아의 발달특성을 고려할 때 서가를 배치하거나 책을 전시함에 

있어서 기존의 아동이나 성인을 중심으로 한 방법과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

요함을 알 수 있다. 글과 그림이 모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림책의 경

우, 글자를 읽기 못하는 유아는 책의 그림을 보고 선호를 결정한다. 유아의 

눈높이에 맞추어 책의 겉표지가 보이도록 한 권씩 전시하여 유아의 흥미 및 

독서 의욕을 유도하고(조희숙, 황미정, 2005) 서가의 높이를 유아의 손이 

닿을 수 있도록 비치하는 것(Patricia, 2001;  Reutzel & Gali, 1998)은 유

아가 원하는 책을 골라 선택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또한 서가의 형태를 다

양하게 하고 배열 방식 역시 차이를 둠으로써 책을 고르기 위한 탐색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자신의 흥미와 욕구에 따라 책을 고르고 선택하는 과정은 자발적 흥미가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임현식, 1992; 최양미, 

1994; Tanner & Tanner, 1990) 유아의 책읽기에 대한 흥미로 이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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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뿐 아니라 무수히 많은 것들 가운데서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자존감, 자기 훈련, 사회협력적인 기술, 그리고 감각적

인 반응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Petersen, 2003). 

  한편 체계적인 정보수집의 능력이 미약하고 자신의 흥미나 외형적 판단에 

기초하여 책을 고르는 유아에게 보다 다양하고 바람직한 책을 선택할 수 있

도록 돕기 위하여 부모의 개입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부모는 자녀가 책을 고르는 과정에 동참함으로써 자녀의 책에 대한 선호를 

이해할 뿐 아니라 책에 대한 탐색을 통해 좋은 책의 기준을 확립해가기도 

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권장도서를 자녀에게 직접 골라 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책을 고르는 과정에서 부모의 주도적인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유아가 주도하여 책을 고르는 과정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며 균형을 맞추지 

못할 때 유아는 수동적으로 머물며 부모가 골라주는 책에 대해 반응하게 된

다. 책 고르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자발성, 능동적 탐색의 즐거움, 자기 주

도적 경험 등의 의미를 생각할 때 책 고르기는 책을 읽는 과정 못지않게 중

요한 도서관 경험의 일부이며 따라서 부모는 자녀와 함께 책을 고르며 상호

작용하고, 자녀에게 좋은 책을 권하기도 하며, 자녀가 고른 책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갖는 일이 필요하다. 

  책을 고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개입은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권장

도서에 대한 부모의 높은 관심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어린이사서가 제

공하는 권장도서는 부모의 도서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자료의 

배가에 대한 부모의 요구 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정연경, 2008). 따라서 

권장도서를 선정하고 제공하는 사서는 어린이 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좋

은 책을 선별하고 제공할 수 있는 안목을 필요로 한다. 

  특히 영유아를 위한 그림책의 경우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그림책의 문학

적 ․ 예술적 ∙ 교육적 기능, 그리고 좋은 책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 등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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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서선정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사서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Lu(2005)는 어린이사서는 이용자의 독서흥미에 따라 독서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영유아가 배변훈련, 낯선 곳으로의 이사, 밤에 대한 두려움, 가

족의 죽음과 같은 발달과정상의 문제나 삶의 어려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영

유아, 그리고 양육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함으로써 사서의 

전문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장지숙(2009)은 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 정책이 

양질의 어린이도서 출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며 도서관이 후원하

는 도서상을 제공하고 운영할 것, 표준도서목록을 만들 것, 권위있는 서평지

를 발간 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최근 어린이사서의 전문성 확립에 관한 논의는 도서선정 뿐 아니라 어린

이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 확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상복, 박현주, 이용훈(2009)은 어린이사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어린

이도서관내에 어린이전문사서 배치의 의무화, 고정근무제도 추진, 지위보장

과 인센티브 등의 어린이전문사서 보상제도 추진을 제안하였다. 특히 어린

이전문사서의 교과과정 개발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어린이 발달과 심

리, 어린이 행동 관찰, 어린이 사회 ․ 정서 지도, 교육과정의 이해, 어린이 

문학 ․ 언어교육, 어린이 수 ․ 과학지도, 어린이 미술 교육, 놀이 지도 등의 

과목은 관련 학문과의 연계와 협력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주제전문 사서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부족, 도

서관 현장의 합의 부족, 사서가 안고 있는 열악한 근무환경, 어린이전문사서 

인증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부족 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이상복 외, 2009).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의 증가와 이용자들의 높은 이용율 등을 고려할 때 어린이사서의 전

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학문과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행 ․ 재정적 지원, 

제도의 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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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유아들은 도서관에서의 책읽기를 통해 혼자만의 독서체험을 하는가 

하면 동반한 가족 또는 또래 친구와 책을 매개로 다양한 방식의 상호작용을 

경험하였다. 또한 책읽기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글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기회로 이어졌다. 

  유아의 책읽기는 혼자서 책장을 넘기며 그림을 읽는 혼자읽기와 부모가 

읽어주는 것을 앉아서 듣는 함께 읽기가 병행되었으며 형제나 자매, 친구와 

함께 읽기 과정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읽기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다

양한 방식의 읽기경험은 유아의 발달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먼저 혼자읽기의 경우 유아는 그림만 보는 혼자 읽기를 통해 쉽고 편리하

게 책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유아가 책에 가장 친숙해지는 방법이다(홍채린, 

1996). 그림책의 그림은 그 자체가 내용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며(지

은주, 이혜은, 2003) 따라서 유아는 혼자읽기를 통해 시각적 즐거움을 느끼

고 이는 책을 읽고자 하는 강한 동기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혼자읽기에서 나타나는 ‘특정부분 오래보기’는 유아가 이야기의 절정

이나 특별히 관심을 끄는 장면에서 나타나는 행동으로 유아가 이야기에 몰

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되는데(백경주, 2009) 이는 유아가 혼자읽

기 과정에서 특정한 장면에 멈추어 그림에 몰입하거나 웃음을 웃는 등의 행

동을 보이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유아의 혼자읽기는 결코 조용하고 수

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책과의 소통을 시도해가는 적극적

이고 능동적인 과정이었다.   

  한편 부모와의 책읽기는 책 읽는 과정에서 병행되는 친밀한 신체 접촉과 

정서적 교류를 통한 즐거움을 경험할 뿐 아니라 글과 그림과의 관련성을 이

해하고 공감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특히 대부분의 관찰사

례에서 책읽기 과정 중 혹은 책읽기가 끝난 후 부모와 책의 내용에 관해 함

께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토론하기가 진행되었는데 이처럼 동화

읽기 이후에 진행되는 토론은 유아의 어휘력과 이해력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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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도움이 된다(민옥진, 이윤경, 2001). 이는 어려서부터 성인이 책을 읽어

주는 것을 경험한 유아들은 책을 좋아하고 읽기 활동에 관심이 높으며, 풍

부한 이야기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배경지식이 풍부해지며 읽기 발달

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연구결과(Strickland & Taylor, 1989)와도 일치한

다.

  반면 형제, 자매, 친구와의 책읽기는 서로의 지적 수준에 맞춘 조절과 적

응을 통한 변형된 책읽기가 시도됨으로써 앞의 두 가지 방식의 책읽기와는 

다른 경험이 될 수 있다. 유아는 책읽기 과정에서 동생의 수준에 맞춰 간단

한 단어를 말하고 이를 상징적인 표현으로 바꾸는가 하면 형이나 누나와의 

책읽기를 통해 손위 또래가 제공하는 책 읽는 모델을 경험하기도 하고 친구

끼리의 책읽기를 통해서는 서로의 생각을 확장하고 이야기를 꾸며가는 보다 

창의적인 방식의 독자이자 작가적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유윤제(2009)는 

유아의 책읽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비계설정에 관한 연

구를 통해 책읽기 과정에서의 쌍방향적인 상호작용이 유아의 자기중심적 사

고와 직관적 사고로 인한 발달의 한계를 벗어나도록 함으로써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질적 ∙ 양적으로 풍부한 장서는 유아가 자신의 

흥미나 관심에 따라 보다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접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호

기심과 탐구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진다. 유아는 도서관에 머무

는 오랜 시간동안 매우 많은 양의 책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오

랜 시간 책에 집중하는 것은 가정과는 달리 새롭고 흥미로운 책이 많이 있

어 유아의 독서 욕구를 자극할 뿐 아니라 책을 중심으로 한 독서와 탐색이 

주를 이루는 도서관의 분위기가 유아에게 심리적 자극이 되며, 가정에서와

는 달리 부모가 많은 시간 책을 읽어주며 유아와 상호작용 하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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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유아들은 도서관 이용과정에서 동반 부모와 책을 고르거나 읽으며 

경험을 공유하는가 하면 부모로부터 떨어져 혼자서 서가를 탐색하거나 책을 

보는 등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유아의 독립적인 활동은 부모와의 

경험공유 과정 중에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시간은 부모

에게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기회가 되었다.   

  유아는 혼자 서가를 돌아다니며 책을 탐색하거나 읽고 싶은 책을 골라 읽

고 원하는 공간으로 이동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등 주도적으

로 다양한 행동을 하였다. 특히 이러한 행동은 부모와 상호작용하며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는데 이는 부모와의 결속과 관심

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유아기의 독립적인 욕구를 해소함으로써 발달의 균형

을 이루고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유아는 도서관 안에서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부모가 통제하는 방식이 아닌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행위를 결정하고 그 행

위에 따른 결과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자기조절의 과정은 순응하기, 환

경에 따라 활동을 시작하고 멈추기, 행위의 강도 ․ 빈도 ․ 지속시간 조정하

기, 원하는 목적을 위해 행위를 지연하기, 외적으로 점검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하기, 행위 ․ 정서 ․ 각성의 세기를 조절하기 

등으로 나타난다(Kopp, 1982; Maccoby, 1983: 박지현, 2010에서 재인용). 

  유아는 도서관에서 부모와 공유하는 경험을 통해 책에 대한 흥미를 높이

고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혼자만의 탐색시간과 

몰입의 경험을 통해 자기조절능력을 발달시키며 보다 조화롭고 균형감 있는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유아는 사회에 

보다 적응적인 반면(Eisenberg et al., 1997) 자기 조절을 잘 못하는 유아

는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나타낸다는(Eisenberg, 

et al., 2002)는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유아가 혼자만의 경험을 통해 자기조절능력을 발달시켜가는 과정은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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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유아의 활동에 관여하고 개입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

을 갖고 원하는 행동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적 ․ 정서적 여유를 제공한다. 

영아기와는 달리 상황에 따른 행동의 통제가 가능하고 독립적인 시기인 유

아를 동반하는 부모의 경우 도서관 이용은 자녀의 책을 고르고 읽는 것 뿐 

아니라 자신의 책을 골라 읽는 과정을 수반한다. 박인규(2007)는 어린이열

람실과 성인열람실의 공간적 분리로 인한 성인의 이용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으로 어린이열람실에 성인공간을 알코브 형식으로 삽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알코브 형식이란 서양식 건축에서 벽의 한쪽 면을 마치 회랑처럼 쑥 들어가

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러한 공간구성은 부모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유지하

면서 동시에 자신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유아의 독립적인 활동은 부모와의 충분한 상호작용과 정서적 지지를 

기반으로 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이 가능해진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다(남재희, 2004; 

오아라, 2010). 

  도서관 이용과정에서 유아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기대하며 관심을 끌기 

위해 보이는 돌출행동이나 유아가 독립적으로 책을 보기를 요구하며 자신의 

관심에 몰입하는 부모 사이의 대립과정은 이들 사이의 불일치하는 욕구를 

이해할 수 있으며 부모의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가 드러난다. 따라

서 부모가 유아기의 발달특성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단순히 함께 머무는 공

간으로서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유대하고 공유하는 공간으로서 자녀와 도서

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유아들은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이야기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새

로운 방식의 듣기를 경험할 뿐 아니라 또래 친구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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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공동체감을 경험하였다.   

  푸른 도서관의 이야기 프로그램은 주말마다 진행되는 것으로 동화 구연, 

그림책 읽어주기, 간단한 손 유희와 신체표현, 동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

태가 있으며 유아는 이에 참여함으로써 어린이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책읽기

와는 다른 양상의 경험을 하게 된다. 

  프로그램 자원봉사자인 선생님이 책을 매개로 들려주는 다양한 이야기, 

손 인형이나 앞치마 동화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한 동화 구연, 간단한 손 유

희와 신체표현 등은 유아에게 새로운 듣기 경험이 될 뿐 아니라 많은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기 전의 유아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친구와 선생님을 만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통한 집단 활동을 경험

할 뿐 아니라 이는 직 ‧ 간접적인 교육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참여를 신청하기 위한 별도의 과정이나 연령의 제한 없

이 모든 어린이와 가족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이는 모든 어린이에게 균등한 

혜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도서관 서비스의 기본 원리(김종성, 2008)

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이처럼 모든 어린이에게 자유로운 참여가 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영유아는 발달 특성의 차이로 인하여 실제 참여과정

에서 저마다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 집중 시간이 짧

고 신체적 움직임이 활발한 영아는 오랜 시간 집중을 요하는 프로그램에 참

여하는 과정에서 산만한 행동을 보였으며 이는 유아가 활동에 집중하고 몰

입하는데 방해가 되었다.  

  송은경(2007)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야기 프로그램이 4세 이상을 대상

으로 진행되며 연령의 제한 없이 학령 전 아동을 모두 모아놓고 진행하는 

곳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따른 차이에 근거하여 각 단

계별 흥미와 욕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영국과 미국의 도서관은 ‘베이비 스토리타임’, ‘걸음마 아기를 위한 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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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타임’, ‘Preschool Story Time’, ‘패밀리 스토리타임’ 등 연령대별로 다양

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송은경, 2007) 각 연령대의 프로그

램 역시 ‘Toddler Reading Readiness’, ‘Todder Storytime’, ‘Mother 

Goose Storytime’(http://www.bpl.org/kids/) 등 다양하며 부모와 함께 참

여하는 프로그램과 유아만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분이 되기도 한다

(http://www.shorewood.lib.il.us/kids.php). 

  한편 프로그램은 독서라는 고독한 활동을 사회적 활동으로 바꾸어 놓는 

것으로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의 사회화에 도움이 되며(Sullivan, 2007) 특

히 이야기 프로그램은 구연자와의 유대관계를 통한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새로운 세계를 접함으로써 창의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송은경, 

2007)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독서 경험이 될 수 있다.  

  윤정옥(2007)은 어린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목소리로 연기하는 구연

이 아니라 군더더기 없이 본문을 읽어주고 대화함으로써 어린이 스스로 이

해하고 상상의 여지를 열어주는 것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우리나라의 공

공도서관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이 목소리 연기에 대한 부담감 없이 개인이나 

소집단의 어린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

다. 

  이는 관찰 과정에서 동화구연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지나치게 구연에 치중한 나머지 책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유아의 반응을 간

과하는 문제점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전

문적인 동화구연가가 아닌 가족 혹은 보통의 어른들과 교감하는 과정으로서

의 책을 읽고 듣는 경험을 통해 영유아가 보다 편안하게 상호작용하며 새로

운 방식의 듣기 독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

는 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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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이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푸른 도서관을 방문하는 영아들은 새로운 공간 탐색하기, 낯선 또래

에게 관심보이기, 책을 매개로 부모와 친밀한 상호작용하기, 발달특성에 따

라 책과 소통하기, 공공의 규칙에 관심 갖기 등을 경험하였다. 

  영아들은 자신의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공간과 시설, 책을 탐색할 뿐 아니

라 이는 낯선 또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영아의 공간 탐색은 주 활동

공간인 아기열람실 뿐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었으며 또래에 대한 

관심 역시 주변 성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는데 이를 표출하는 방식은 발

달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영아들은 아기열람실에서 부모의 품에 안겨 책을 읽는 과정에서 여러 형

태의 애정이 담긴 신체적 접촉을 하였으며 책 읽어주는 이와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상호작용을 하였다. 또한 영아는 자신의 발달특성에 적절한 방식

으로 책과 소통함으로써 책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형성해나갔다. 

  영아들은 보고 난 책을 제자리에 꽂기, 컴퓨터 검색대를 탐색하며 검색행

동 모방하기, 책을 읽고 빌리기 위한 선택과정과 대출과정에 참여하기, 큰 

소리로 떠들거나 뛰어다니지 않기 등 도서관의 공공규칙들을 접하고 이해해

갔다

  

  둘째, 푸른 도서관을 방문하는 유아들은 주도적으로 책을 고르고 다양한 

방식으로 읽기 과정에 참여하기, 부모와 경험을 공유함과 동시에 자신만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시간보내기, 자원봉사자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친

구들과 놀이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통해 공동체감을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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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들은 자신이 읽을 책을 고르는 과정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으로써 선택기회를 경험하였다. 책을 고를 때는 부모와 함께 서가를 탐색하

며 고르기, 형제나 자매, 또래 친구와 함께 고르기, 부모와 유아가 각각 주

도적이 되어 혼자 고르기 등 여러 방식이 병행되었으며 책을 선택하는데 부

모의 많은 개입이 있었다. 또한 책 읽기 과정에서 혼자 읽기와 함께 읽기를 

병행하며 책이 제공하는 즐거움을 경험하였으며, 함께 읽는 대상에 따라 상

호작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냈다. 특히 도서관의 다양한 책을 접

하면서 흥미 있는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확장하고 글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유아들은 도서관에서 동반 부모와 함께 책을 고르거나 읽는 등 경험을 공

유하는가 하면 부모로부터 떨어져 혼자서 서가를 탐색하고 책을 보는 등 자

신만의 독립적인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이는 매우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이

루어졌으며 부모 역시 이를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였다.  

  유아들은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낯선 친구들과 선생님이 들려

주는 다양한 이야기를 듣거나 함께 노래 부르고 이야기하고 신체를 움직임

으로써 공동체감을 경험하였다. 

  본 연구는 푸른 도서관에서의 영유아의 실제적인 경험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들 경험이 갖는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숙고하지 못했던 몇 가지 측면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

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와 유아의 도서관 이용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

인들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부모의 사회 ․ 경제적 지위, 교육수준, 양

육에 대한 신념 등 부모 변인에 따른 차이와 영유아의 책에 대한 흥미, 기

질적 특성, 도서관 경험의 유무 등 영유아의 여러 변인에 따른 차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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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간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바람직한 어

린이도서관에서의 경험을 위한 보다 다면적인 차원에서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도서관의 시설과 환경 등 물리적 특성에 따라 영유아의 경험양상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도서관의 유형별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도서관의 환

경은 이용자의 이용행태나 상호작용의 방식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

로 이에 대한 영유아의 경험 양상에 대한 비교는 바람직한 시설 기준을 마

련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셋째, 장기간에 걸친 도서관 이용과정이 영유아의 도서관에 대한 태도와 

이용방식, 책에 대한 태도나 독서습관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독서의 중요성과 어린 시기 독서습관의 형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를 지원하는 도서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

의 사회적 흐름에 비추어볼 때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단적인 연구는 중요

한 이론적 기틀이 될 것이다. 

  넷째,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서비스 프로그램은 종류, 진행자, 프로그램의 실시 

횟수 및 요일 등 여러 변인들에 따라 참여나 이용 효과면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바람직한 프로그램을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다. 특히 

북 스타트 외에는 영아를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

은 상황에서 영아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다섯째, 영유아를 위한 지역사회의 여러 교육시설과 도서관간의 협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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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영유아를 위한 많은  

교육 ․ 보육시설이 도서관 참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

계적인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들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관

심과 이해는 교육기관과 도서관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영유아

를 위한 보다 바람직한 환경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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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studyaimedtogetthein-depthunderstandingontheexperience

ofinfantsandpreschoolersinchildren'slibrarybyspecificexamination

on such experience. To this end, the following questions were

established.

First,whatkinds ofexperience do infants have in a children's

library?

Second,whatkindsofexperiencedopreschoolershaveinachildren's

library?

Forunderstandingactualexperienceofinfantsandpreschoolersina

children'slibrary,theethnographicresearchwasconductedby directly

attendinginandobservingtheresearchsite,PureunLibrary,from Dec.

16,2009toAug.31,2010inSeoul.Theinfants,preschoolersandtheir



accompanying family members visiting Pureun Library as wellas 2

children'slibrariansand 8 program volunteerswereobserved.In the

children'slibrary,theinfants,preschoolersandtheiraccompanyingfamily

membersweremonitored.Theprogram inastorytellingroom wasalso

monitored.For more in-depth understanding,accompanying parents,

children's librarians and program volunteers were interviewed. In

accordance with the results from classification, organization and

categorization ofdatacollectedby monitoring(including monitoring log,

interview recordandvariouskindsofrelevantdocuments),itwasfound

thatinfantsandpreschoolersledtheirownexperienceinalibraryby

appropriateapproachestotheirowndevelopmentcharacteristics.

Thefollowingsaretheresultofthisstudy.

First,theinfantsvisiting PureunLibraryexplorednew spaceinthe

library,were interested in peers whom they didn'tsee before and

experiencedthecloseinteraction with thosewhoreadbookstothem.

Furthermore,they communicatedwithbooksby theproperapproaches

depending on theirown developmentcharacteristics and directly and

indirectlyexperiencedavarietyofpublicrulesinthelibrary.

Theinfantsinitiativelyandprogressivelyexploredthespace,facilities

andbooksusingtheirphysicalsensesandsuchexplorationwaslinked

totheinterestonstrangepeers.Theinfantsstartedtoexploredesks,

bookshelvesandnoticesonthewallintheinfant'ssectionandexpanded

theirexplorationtowiderspaceincludingchildren'ssectionandlobby.

Furthermore,they expressed theirintereston the strange peers and

acted todraw attention from thosestrangepeers.Theapproachesof



infantsto explorea spaceand expresstheirintereston otherpeers

variedbytheagesofinfants.

Theinfantshadphysicalcontactsdeliveringdiversekindsofaffections

inthearmsofthosewhoreadbooks(parents)whilereadingbooksin

infant'ssection.Inaddition,theyexperiencedthecloseinteractionand

strengthened attachment through the process sharing thoughts and

experience with books as media.Furthermore,they understood the

meaningofthecontentsofbooksbyexploringandcommunicatingwith

thebooksthroughtheapproachessuitablefortheirages.

Theinfantsexperiencedavarietyofpublicrulesincludingshelvinga

bookafterreading,imitatingbrowsinginacomputerdesk,participating

in theprocesstoselectand borrow books,making nonoiseand no

runningasusingachildren'slibrary.Inparticular,theinfantshadalot

ofdifficultyinadapting themselvestosuchrulesincludingmakingno

noiseornorunninginside.

Second,thepreschoolersvisiting Pureun Library experiencedvarious

kindsofreadingapproachesandselectingandmeditatingtoselectbooks

by actively participating inselecting thebooksinachildren'slibrary.

Moreover,thepreschoolershadtheirowntimewithoutparentsincluding

selecting and reading books alone.Those independentactivities were

repeated in turn along with the experience with parents. The

preschoolers experienced the community spirit by having fun with

strangepeersandlisteningtostoriesfrom ateacher,thevolunteerfor

thelibraryprograms.

Thepreschoolersexperiencedhow tocompromiseandmakedecisionfor



selecting thebooksby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processto select

books which they would read.There were various approaches for

selecting booksincluding searching and selecting bookswith parents,

brothers and sisters or peers and independently selecting books by

parentsandpreschoolers.Theinterventionofparentswassignificantin

the process to select books and such intervention made parents

interestedinthepicturebooks.

Thepreschoolersexperienced reading in variousapproachesincluding

reading books alone and with others.For reading with others,the

interactionvariedbythepersonwhoreadbookstogether.Furthermore,

thepreschoolersexpandedtheirknowledgeandinformationonthefields

which they wereinterested in by getting accessto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abundantbooksinalibraryandbecameinterestedinthe

letterswhilereadingbooks.

Thepreschoolerssharedexperiencewithparentsincludingselectingand

reading books with parents orhad independenttimewithoutparents

including searching orreading books.Such activitieswerevoluntarily

processedintheemotionalbondbetweenapreschoolerandparents.The

parentsalsomadetheirkidshavefreetimealone.However,aconflict

wasalsoobserved,whichwascausedby discordbetweenakidwho

wantedtobewithparentsandtheparentswhowantedtolettheirkid

bealone.

Thepreschoolerssharedthecommunity spiritby participating in the

physicalactivitiesorgamesincludinglisteningtostoriesfrom ateacher

withstrangepeersinthestorytellingprogram inthelibraryorsinging

asong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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